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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황금사(黃金

史)』라는1 책을 처음 본 것은 1993년 봄

이었을 것으로 기억한다. 몽골 역사에 흥

미를 가지고 도서관 장서를 훑어보던 중 

제본을 새로 한, 책등에 한문으로 『몽문 

몽고사기(蒙文 蒙古史記)』라고 적힌 책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책을 펴보니 

모르는 글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원래 책

의 속표지에 적힌 제목은 『蒙文 蒙古史

記 MONGOL CHRONICLE ČINGGIS 

1	 Qad-un ündüsün quriyangγui altan tobči (칸들의 근원을 모은 黃金[家門

의] 역사).

머리말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蒙文 蒙古史

記』(『黃金史』 포함), 템게투 本. 도서관용 

제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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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GAN U ČIDIG INCLUDING ALTAN 

TOBČI  』였다. 판권이 표시된 부분이 없

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발행했는지도 몰랐다.

나중에 김방한(金芳漢) 선생님의 「황금

사 역주」 논문들과 크루거(John R. Krueger)

의 「Mongγol bičig-ün qoriy-a」(蒙文

書社) 관련 논문을 읽고 나서야, 템게투

(Temgetü 特木格圖, 중국 이름 汪睿昌)라는2 

내몽골 하르친[喀喇沁] 사람이 북경에 세

웠던 ‘몽문서사’에서 출판했던, 1925년 초

판본을 1940년에 다시 영인 출판한 책[일

명 ‘템게투 본(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우리말로 처음 완역하는 이 역주서의 

저본은, 1997년 몽골에서는 처음으로 고

비알타이 아이막(道)에서 발견된 ‘신발견 

『황금사』’다. 유학중이던 2002년 8월 울

란바토르에서 열린 제8차 국제몽골학자

대회에 맞춰 발간된 초이마(Шаравын 

2	 札奇斯欽(Jagchid Sečen) 역주(1979), 『蒙古黃金史譯註』, 臺北: 聯經出版事業

公司, 6쪽; 김방한(1999), 『몽골어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9쪽에는 ‘王濬昌’

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蒙文 蒙古史記』 표지

『蒙文 蒙古史記』 첫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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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оймаа) 선생의 연구서를 구입했으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판본

인지도 모르고 그냥 새로 발견된 『황금사』 정도로만 이해하고 구입해 

두었다.

이후 초이마 선생은 2006년 끼릴문 현

대몽골어로 다시 간행했으며, 2011년에

는 다섯 권으로 된 ‘Arban doluduγar 

jaγun-u mongγol teüken surbulji-yin 

eke-nügüd (17세기 몽골 역사자료 원전들)’

을 간행하면서 제1권으로 『황금사』를 다

시 간행하면서 해제와 현대몽골어 번역, 

라틴 전사와 인명과 지명 및 전체 어휘 

색인, 그리고 원문 사진 영인에 이르기까

신발견 『황금사 Altan tobči』 연구서

(초이마, 2002)

신발견 『황금사』 연구서(초이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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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완벽에 가까운 연구서를 출간하였다. 필자의 이 한국어 역주서는 바

로 2011년 연구서 책 후반에 있는 컬러 사진본 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하고, 초이마 선생의 설명을 중심으로 주석을 단 것이다. 초이마 

선생님은 역주자가 몽골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부터 여러 차례 번역을 

권유했으나, 역주자는 게으른 품성에다가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다가 10여 년이 흘렀다.

다행인지, 동북아역사재단 ‘한·몽 역사가협의회’에서 17세기 몽문 

연대기 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해줌에 따라 초역을 시작하였던 

것이 2012년이었다. 그러나 초역을 하면서 수없이 후회를 하게 되었

다. 그 이유는 몽골인의 정신문화와 그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신발견 『황금사 Altan 

tobči』 연구서

(초이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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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지고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한 자 한 자, 한 문장 한 문장씩 

읽고 번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템게투 본’을 저본으로 번

역한 크루거의 영역본과 김방한 선생님의 『황금사』 역주 논문에서 많

은 도움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이 책을 역주하면서 몽골제국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

구에 대비되는, 그 이후 몽골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에 마음이 

쓰였던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상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

할 것이다. 모든 시기의 역사가 현재 몽골을 만든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몽골문 역사 자료와 불교 경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과 자료 발굴을 포함해 역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작업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몽골어 이해와 국어 

실력이 걸림돌이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을 위안으로 삼으

면서 단지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부족하고 잘못

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독자 여러분의 넓고 따뜻한 이해를 구하면

서,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4년 8월 20일

이간재(夷間齋)에서 역주자 삼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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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트멘드(Batmend)의 아버지는 렌첸(Rentsen), 그의 아버지는 남

질(Namjil), 그의 아버지는 붐부리이(Bömbörii) 타이지이며, 그의 아버지

는 ‘숑콘(Shonkhon)’이라고 불렸던 다시제벡 [산지] 타이지(Dashzebeg 

Sanji Taiji)다. 나 자신은 그 이상 선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붐부리이 

타이지는 아버지 다시제벡이 데리고 있던 다섯 명의 노복(qamjilaγa)을 

부릴 수 있는 타이지라는 관직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다. 붐부리이 타이

지에게는 자나 타이지(Zana Taiji)라는 형과 밤필 타이지(Vampil Taiji)라

는 동생이 있었다고 한다. 자나 타이지의 아들 뭉흐 타이지(Mönkh 

Taiji)는 자삭트 칸 아이막(Zasagt khan aimag)의 한 호쇼(qoshuu)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글과 문서 작성 등에 뛰어난 재능을 지니

고 있었다고 한다.

신발견 『황금사』의 내력

사본의 원(原) 소장자  바트멘드(Р. Батмэн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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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안과 사돈(sadan) 관계인 푸레브(Pürev)라는 분은 고비-알타

이 아이막(Gobi-altai aimag)의 델게르 솜(Delger sum)과 타이시르 솜

(Tayishir sum)의 경계, 즉 옛날의 에르데네 비시렐트(Erdene bishirelt) 

자삭트 칸 아이막의 한 호쇼에 살고 있었다. 델게르 솜의 경계에 있

는 호수인 타이감 노르(Tagam nuur)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타이감 다창

(Taigam datsan)이 있었던 자리에는 그 지방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내가 3학년에 다니고 있던 그해 겨울에 그(푸레브)가 

우리 집에 들러 나를 데리고 그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주 많은 

불상과 제기들, 책과 경전들이 쌓여 있었는데, 특히 몽골 비칙으로 쓰

였으며 1925년도에 발행된 《우넨(Ünen, 眞理報)》 신문이 내게는 흥미롭

게 생각되었다. 이것저것을 흥미롭게 보다가 우리들은 다시 집으로 돌

아왔다. 그날 밤 푸레브 아저씨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이

야기로 꽃을 피우다가, 나에 대해 “책을 꽤 좋아하더군요!”라며 칭찬해

주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런 후에 몇 년이 지나 1959~1960년도에 아이막(도청) 소재지에 있

는 중학교 5학년(우리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겨울방학에 

집에 들러라!”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나는 아주 기뻐하며 우편 배달하

는 차를 타고, 솜 소재지(군청, sumyn töv)에서는 낙타를 타고 집에 도

착했는데, 예의 푸레브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 계셨다. 그분의 몸은 병

환이 꽤 깊어 보였으며 내가 집에 도착한 그 다음날 나를 데리고 솜 소

재지로 가서 창고 안에 있던 책과 경전 등을 보여주며, 잘 보관하라고 

부탁하였다. 지금 그때 모습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는 별다른 흥미를 갖지 않았던 것 같다. 푸레브 아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그런 이후에 나는 그 책과 경전에 큰 관심을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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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아버지께서 잘 보관하고 계셨다.

1962년 겨울, 국가 우수 목민훈장을 받으셨던 우리 외할아버지 산닥

긴 잠간(Sandagiin Jamgan)의 병환이 위중하니 “어서 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겨울방학 중에는 학생들을 외출시키지 않아 발이 묶여 있

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역사 교사이신 ‘강(Gang)’이라 부르는 락차

(Ragchaa)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역사교실을 열기 위해 노력하셨

고, 우리들도 그분을 도와드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락차 선생

님은 이 역사교실을 역사문화재나 유물 등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우

리들에게 자주 말씀하시고는 했다. 그때 나는 갑자기 푸레브 아저씨의 

창고에서 보았던 물건들이 생각나서, 그리고 고향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에 “제가 그런 물건들을 구해올 수 있어요! 선생님 제발 저를 집으로 가

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

지 여러 차례 확인하고, 곰보(Gombo)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보내

주었다. 내가 집에서 돌아올 때는 양털 부대로 두 자루 가득히 책과 경

전, 불상과 문화재 등을 가져와서 선생님께 드렸는데, 이는 다행히도 

개학 날짜에 늦어져버린 내 체면을 세워주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 우리 집안의 호롤(N. Khorol) 삼촌께서 와 

계셨는데, 화가 많이 나신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잘 보관하라고 부탁한 공덕 쌓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

둔한 바보 같은 녀석이라며, 왜 그 많은 물건을 학교에 가져다주었냐며 

많이 꾸중하셨다. 변명할 요량으로 이유를 말씀드리자 잠시 숨을 돌리

시고는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책과 경전들이다. 네게 잘 보관하

라고 (푸레브) 아저씨가 부탁하신 것 아니냐!”며 그 가운데 이러저러한 

경전이 있었다는 등등을 이야기하셨다. 후에 들은 바에 따르면, 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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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그 물건을 되돌려받는다 준다 하며 잠시 옥신각신하다가 겨

우 한두 권의 경전을 되돌려받으셨다고 한다. 그런 후에 락차 선생님은 

솜(sum), 넥델(negdel, 협동조합)의 기관장이 되어 학교에서 멀어졌으

며, 내가 10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도 그 역사교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난다.

1983년 여름 고향에 갔다가 쇼호인 볼랑(Shokhoiin bulang)의 샤르 

톨고이(Shar tolgoi)라는 곳의 북쪽 비탈에서 여름을 나고 계셨던 호롤 

삼촌 집에 들렀는데, 어느 날 삼촌이 책과 경전을 보관하다가 꺼내서 

읽곤 하던 반닫이 책장을 열어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 삼촌은 한타이시

르 오올(Khantaishir uul) 아이막에서 1925년도에 최초로 학교가 설립되

었을 때 입학한 학생 중 한 명이었으며, 몽골 비칙(Mongγol bičig, 고전 

몽골 문자)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다. 이러저러한 

책을 뒤져보고 있는 나를 보고는, “너는 몽골 비칙을 그저 대충대충 읽

고 쓰던 그 못난 실력은 아주 잊어버렸느냐?”며 물었다. “네! 시간도 없

고 이러저러해서”라는 등 변명을 하고는 지나쳐버렸다. 호롤 삼촌께서 

그 반닫이 책장에서 붉은색이 도는 갈색 보자기로 둘러싼 한 경전을 꺼

내 가지고 오셔서 “몽골의 역사에 관련된 제일 귀중한 경전이다! 한번 

읽어보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내게 주셨다.

삼촌께서 돌아가시기 전 해 겨울에 도르노드(Dornod) 아이막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아들 체렌폰착(Tserenpuntsag)에게 가서 겨

울을 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러서 내게 머리를 깎게 하시고,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며 며칠 묶으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도 나에게 건네준 그 경전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몇 차례나 다시 묻곤 

하셨다. 그때부터 삼촌께서 부탁하신 그 붉은색이 도는 갈색 보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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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 경전(『Altan tobči, 黃金史』)을 보관해왔던 것이다. 아쉬운 점 하나

는 누구에게서 푸레브 아저씨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인가를 내가 모

른다는 것이다.

이후에 귀중하게 보관해오던 바로 그 경전이 과연 어떤 책일까 알아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같은 고향 출신이며 동생뻘인 초이마(Sh. 

Choimaa) 교수에게 보여주었는데,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γui 

altan tobči, 黃金史略)』(=‘신발견 『황금사』’)라고 하는 사료로써, 몽골국에

서 발견된 적이 없는 원본 유일본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 조상이신, 

노복 다섯 명을 거느렸던 타이지 직책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그렇고 그

런 책 한 권을 보관해오셨던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자랑스러운 마

음도 생겼다는 사실을 감추어서 무엇하겠는가!

게다가 나는 이런 귀중한 경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

는 게 옳다고 생각하여, 학자인 초이마 교수를 찾아가 보여주었고, 이

에 독자 여러분의 손에 놓일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후에도 이 귀중한 경전 사료를 잘 보관하여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물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존경하는 초이마 교수에게, 학문의 불꽃이 더욱더 세차게 타

오르기를, 그리고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빛내는, 마치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바다.

박사(Doktor) 붐부리이 가문의

렌첸의 아들 바트멘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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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문연대기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동아시아의 역사 이해, 그중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역사 이해

와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자국 중심의 이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면적이고 독단적인 자국 중심의 역사 이해와 

연구는 주변국과 상호인식의 불일치를 불러오고, 더 나아가 역사 충돌

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종종 발견한다. 특히 정치·군사적이나 경제·

문화적으로 강대국인 경우 이러한 일방적인 역사 이해를 은연중에 상

대방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넓게는 아시아, 좁게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에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

가 장기간 존속해왔다. 예를 들면, 한국·중국·일본 삼국과 베트남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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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서라도 티베트·만주·위구르 등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

화가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국가와 민족을 이루고 있는 역사·문화 

공동체인 몽골국이 있다. 몽골은 한때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힘

을 발휘한 적도 있었지만, 몽골제국이 붕괴된 후에는 외부세력의 견제

와 내부 분열이라는 악조건하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이후 16세기 말 몽골 유목민들의 정신세계를 지탱해준 종교가 초원

으로 전입되었다. 바로 티베트에서 전래된 불교였다. 물론 이번이 처음

이 아니었지만, 전체 몽골인에게 불교가 확산되면서 초원에는 수많은 

사찰이 세워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승려가 되었고, 또 그래야만 했다. 

몽골 고원에 불교가 새롭게 전래되고 처음으로 세워진 사원이 바로 하

르호린(Khar Khorin, 옛날의 Qara qorum)에 남아 있는 ‘에르데네 조

(Erdene zuu)’ 사원이다.

만주[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 하나가 티베트어와 몽골어 불경을 

인쇄하여 보급함으로써 몽골인의 정치적·정신적 통합을 유지하는 것

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몽골인의 역사를 저술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티베트와 멀리 인도로 연

결시키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전혀 사실이 아

니었음에도 17~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 까닭은 바로 중국[漢族]

의 역사에 흡수되어 동화되지 않으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다. 몽골은 만

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서서히 한화(漢化)되어가는 지배층 만주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주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수적으로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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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족을 더 두려워했다. 따라서 굳이 한족의 중국 문화와 사상을 배

우지 않았던 것이고, 인도-티베트-몽골로 이어지는 불교 문화권 형성

을 통해 몽골의 독자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11년 청조가 붕괴되자 몽골인들은 바로 몽골의 독립을 주

장하였다. 물론 중국은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1916년에는 

군대를 들여보내 무력으로 몽골의 독립을 취소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몽골은 후방의 러시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1921년 독립

을 쟁취하였다. 냉전과 갈등의 세기가 지나가고 이제 21세기에는 상호 

동등한 이해를 통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

서는 그들이 자신의 문자로 남긴 기록을 통해 심도 깊은 이해와 상호 

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몽골 연구의 역사적 배경

13세기 고려와 몽골 간에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려양(高麗樣)’·‘몽골풍[蒙古風]’이라고 하는 상대

방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유행이 나타났다. 아울러 『고려사』에는 

1295년(충렬왕 21)에 원(元)에서 이망고대(李忙古大)를 고려로 보내 몽골

어를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다. 한편 고려의 인재들도 몽골[元] 조정에서 

실시한 과거에 응시하여 그중에 몇몇은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직접적인 교류는 많지 않았다. 그렇

지만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사역원(司譯院)에서 만주[淸], 중국

[漢], 일본[倭]어와 더불어 몽골[蒙]어를 가르쳤으며 1894년 갑오개혁으

로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몽골어 회화 교습에 사용했던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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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가 ‘몽학삼서(蒙學三書)’라고 부르는 『몽어노걸대(蒙語老乞大)』·

『몽어유해(蒙語類解)』·『첩해몽어(捷解蒙語)』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 대

부분의 서적들은 산실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몽골은 만주[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일본

의 식민지배하에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아

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한국은 일제의 더욱 철저한 지배를 

받으면서 점차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냉전시대를 지나 

1990년 3월 26일 대한민국과 몽골국 간에 정식으로 수교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학문 방법으로 몽골의 언어와 역사를 연구

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였다. 즉, 역사 분야에서는 김상기·민영규1·

고병익·이용범 선생 등이 만주와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였고, 

언어 분야에서는 김방한·이기문·김형수 선생 등이 훌륭한 성과를 냈

다. 1990년 이후에는 많은 몽골 언어·역사 연구자들이 훌륭한 연구 성

과를 주로 한국몽골학회의 잡지인 『몽골학』, 알타이학회의 잡지인 『알

타이학보』, 중앙아시아학회의 잡지인 『중앙아시아연구』와 동북아역사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등 학술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 김방한 선생은 『알탄 톱치 Altan tobči, 황금사』를 전문적

으로 연구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지금 이 책의 역주자와는 

다른 판본인 ‘템게투 본’을 이용하여 『알탄 톱치 Altan tobči, 황금사』

의 일부를 역주하였다.2

1	 閔泳珪(1953. 7), 「Harvard 대학 新刊 Ulān-Bātur本 ALTAN TOBČI에 대하

여」, 『延禧春秋』 제2호, 이 글은 『江華學 최후의 풍경: 西餘文存 其一』, 又半, 

1994, 273~279쪽에 다시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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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몽문 사료의 중요성     

16세기 말 몽골에 불교가 전입되면서 17세기가 되면 불경 인쇄와 더

불어 역사 서술과 편찬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몽골 역사 자료는 몽골제국 초기인 13세기의 것으로, 원래 

몽골어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자전사본 『몽골비사(元朝秘史)』

(Mongγol-un niγuča tobčiyan)’가 있다. 이 사료는 이미 훌륭한 우리말 

역주본이 나와 있다.3 그리고 이후 15~16세기에 저술된 몽골 역사 자

료는 현전하지 않고, 17세기가 되어서야 등장한다. 이 시기에 저술되

어 현전하는 몽골문 역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ㄱ. ‌�저자미상, 『알탄 톱치, Altan tobči, 황금사』(17세기 전반)4	

롭상단진(bLo·bzaṅ bsTan.’Jin), 『알탄 톱치, Altan tobči』(17세

기 후반)

ㄴ. ‌�사강 세첸(Saγang Sečen), 『에르데니-인 톱치, Erdeni-yin tobči, 

몽골 원류』

ㄷ. ‌�뱜바(Šamba=bYam-ba), 『‘아사락치’史, Asaraγči neretü-yin 

teüke』

ㄹ. 저자미상, 『시라 토오지, Šir-a tuγuji, 大黃史』

2	 김방한 선생이 역주한 판본은 템게투(Temgetü)의 蒙文書社(Mongγol bičig-
ün qoriy-a) 초판본(1925)의 영인본(1940)이다. 김방한(1999), 『몽골어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80~156쪽.

3	 저자미상, 유원수 역주(2004), 『몽골비사(元朝秘史)』, 사계절.

4	 중국이나 일본 학계에서는 보통 『黃金史』 또는 『黃金史綱』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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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저자미상, 『알탄·칸 전, Erdeni tunumal neretü sudur』

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료가 바로 ㄱ. 저자미상, 『알탄 톱치, Altan tobči, 황금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고 넓게 그리고 균형 있

게 알고자 한다면 중국 측의 입장에서 서술한 한문 사료만이 아닌 몽골

문 사료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탄 톱치, Altan tobči』는 크게 세 가지 판본이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① ‌�저자미상,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 Quriyangγui Altan tobči, 

황금사』

② 롭상단진(bLo·bzaṅ bsTan.’Jin), 『알탄 톱치, Altan tobči』5

③ 메르겐 게겐(Mergen Gegegen), 『알탄 톱치, Altan tobči』6

지금까지는 주로 17세기 후반에 서술한 ② 롭상단진의 『알탄 톱치, 

Altan tobči』(울란바토르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7

5	 ‘로. 『알탄 톱치』(Lu. Altan tobči)’ 또는 ‘Altan tobči nova’라고도 한다.

6	 梅日更葛根(Mergen gegen) 羅布桑丹畢堅贊(Lubsangdambijalsan), 齊木德道

爾吉(Čimeddorj)·孟和寶音(Möngkebuyan) 標音, 格日樂(Gerel) 漢譯(1998), 

『黃金史 (Altan tobči)』, 海拉爾(Hayilar): 內蒙古文化出版社(Öbür mongγol-
un soyul-un keblel-ün qoriy-a).

7	 ②-1) bLo·bzaṅ bsTan.’Jin (몽골인민공화국 과학아카데미 편)(1937), Altan 

Tobči (Degedü·Dooradu), 2 vols., Ulaγanbaγatur. [Altan Tobči nova]	

②-2) bLo·bzaṅ bsTan.’Jin (Mostaert A. & Cleaves F. W. eds.)(1952), 

Altan Tobči : A Brief History of the Mongols, 1 vol., Camb./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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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판본 중에서 본 역주에 사용할 ① 저자미상,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γui Altan tobči, 황금사)』에는 다시 세 가지 판본이 있다.

①-1: ‘갈산 곰보예프 Galsan Gomboev本’은 1858년 출간된 러시

아어 번역에 이용되었다.

①-2: ‘템게투 Temgetü本’ (蒙文書社, Mongγol bičig-ün qoriy-a)은 

Charles R. Bawden(1955)의 역주와 김방한 선생의 부분 역주(1999)에 

이용되었다.

①-3: ‘신발견 『황금사』’ 초이마(Sh. Choimaa)역주/영인본 (2002/

2006/2011)

①-3: ‘신발견 『황금사』’ 초이마(Sh. Choimaa) 역주/영인본(2002/2006 

/2011)은 몽골 고비-알타이 아이막(道)의 유목민 바트멘드(Батмэнд)가 

몽골국립대학교 몽골어대학 원전-알타이학과의 문헌학 교수인 초이마

(Ш. Чоймаа)에게 연구를 위해 1997년 기증한 것이다. 이 판본은 지금

까지 몽골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본이며,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해설과 라틴문 전사와 색인을 달아 2002년에 자료의 원본 사진과 함께 

출간하였다.8

Harvard University Press. (Ulaγanbaγatur, 1937, 2 vols.의 영인본)	

②-3) bLo·bzaṅ bsTan.’Jin(Bira Sh. ed.)(1990), Altan tobči, Ulaanbaatar. 

[Altan Tobči nova] (1937, 2 vols, 1952, 1 vol.의 원문 사진 영인본)	

②-4) Лувсанданзан(Ш. Чоймаа ed. & tr.)(2006/2011), Эртний хаадын 
үндэслэсэн төр ёсны зохиолыг товчлон хураасан ‘алтан товч’ хэмээх 
оршвой (고대 카안들의 통치행적을 간략하게 추린 ‘알탄 톱치’라는 책), 

МУИС/МУИС·Мөнхийн үсэг, Улаанбаатар(현대몽골어 번역과 라틴문 전

사, 원문 사진 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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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역주자가 우리말 역주를 위해 저본으로 이용하는 판본이 바로 ①-3: 

초이마(Sh. Choimaa) 교수가 몽골어로 역주하고 라틴문 전사와 색인, 

그리고 사진 영인본을 실은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γui Altan 

tobči, 황금사)』(=‘신발견 『황금사』’, 2011)다.      

신발견 ‘알탄톱치(Altan tobči )’ 연구의 주요 문제9

‘알탄 톱치(Altan tobči, 黃金史)’라고 축약해서 부르는 몇몇 종류의 역

사 자료 중에는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γui Altan tobči, 黃金

史)’, ‘로. 알탄 톱치(Lu. Altan tobči)’, ‘메르겐 게겐(Mergen gegen)의 알

탄 톱치(Mergen gegen-ü Altan tobči)’라고 알기 쉽게 줄여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에서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다음 시기에 몽골의 

역사 서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저자 미상(著者 未詳)’의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은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경전(Qad-un 

ündüsün quriyangγui Altan tobči nere-tü sudur)』(=‘신발견 『황금사』’)

이다.

어느 역사 자료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저자·저술 

연대·인용한 참고문헌 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그러나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의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고, 또한 믿을 만한 연구

8	 저자미상(2002/2006/2011), Ш. Чоймаа ed. & tr., Хаадын үндсэн хураангуй 
алтан товч(Qad-un ündüsün quriyangγui altan tobči)·Ⅰ, МУИС/МУИС·

Мөнхийн үсэг, Улаанбаатар.

9	 이 주요 문제에 대한 설명 부분은 초이마 교수의 서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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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주 적다. 영국의 몽골 연구자인 보우덴(Charles R. Bawden)은 ‘코

리양고이 알탄 톱치’의 저작 연대를 1604~1634년 사이에 저술되었다

고 보았다. 내몽골 학자인 류진수오[留金鎖]는 “오르도스(Ordos) 부의 

사강 세첸(Saγang Setsen)이 『에르데니-인 톱치(Erdeni-yin tobči, 몽골

원류)』를 지을 때, 일곱 종류의 저술을 인용했다. 그중에 다라마트 사르

바 호탁트(Daramat Sarva qutaγtu)가 지은 『카안들의 근원 이야기(Qad-

un ündüsün-ü tuγuji)』라는 책이 보인다. 다라마트 사르바 호탁트(사르

바 다그첸 호탁트)는 사캬파(티베트 불교의 紅帽派)의 람(lama, 승려)으로, 

릭덴 카안이 스물여섯 살 때인 1618년에 몽골 땅에 도착했다. 사르바 

호탁트가 지은 『카안들의 근원 이야기(Qaad-un ündesün-ü tuγuji)』는 

1618~1634년 사이에 쓰였다. “『카안들의 근원 이야기』라는 책이 바로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은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경전(Qad-un 

ündüsün quriyangγui Altan tobči nere-tü sudur)』일 것이라고 본다”라

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전의 어휘·문체·몽골어문의 특징 

등을 반영한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몽골 땅에 몇 년밖에 살지 않은 

티베트 학문 전통을 지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보인다.

연구자 체첸빌릭(S. Tsetsenbilig)은 류진수오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샤르바 호탁트는 릭덴 카안이 통치하고 있던 몽골 땅에 오랫동안 살면

서 몽골 비칙과 몽골어를 습득하고, 릭덴 카안의 궁전에 보관되어 있던 

몽골 고대 역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

은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경전』이라는 역사서를 스스로 저술하였으며, 

아니면 카안의 명령에 따라 저술한 것으로 본다. 그가 몽골 카안들의 

근원을 인도·티베트 통치자들의 근원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저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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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몽골과 티베트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여 통치하고자 했던 몽골 

카안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몽골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에서 벗어난 독특한 역사 서술 방법이 확립된 것이

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후에 발표한 다른 논문에서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은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경전』을 릭덴 카안의 사

당을 관장하던 티베트의 사캬파 승려들의 스승이었던 샤르바 호탁트 

아난다가 1617~1626년 사이에 저술하였다”라고 기존의 의견을 다시 

반복하였다.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에 보이는 몽골 카안들의 기원을 인도·티베

트에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은 저자를 밝혀내는 데 특별한 연관도 없을 

뿐더러 페를레(Kh. Perlee) 선생이 지적했듯이 “『코리양고이 알탄 톱

치』는 『차간 테우케(Čaγan teüke, 白史)』의 서술대로 인도·티베트의 통

치자들로부터 몽골 카안들의 근원을 연결하여 서술한 것에서 볼 때, 

『아르반 보얀투 놈운 차간 테우케(白史)』를 이용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통해 부정된 결론이다.

어떤 하나의 사료의 저자를 명백하게 밝히려고 할 때, 단지 추정에 

근거한 자료를 인용하여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설명하는 것은 그저 추

론일 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실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때문

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당 사료의 문체, 어휘의 특징, 기본적으로 이용

한 자료, 내용에 포함된 역사적 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서 

확증해야 하는 것이다.

저술연대에 대해서, 초이마 교수는 “1604~1628년 사이에 저술되었

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

실은 새로 발견된 사본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 소장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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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본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다른 한편,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를 

저술할 때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새로 발견된 사

본을 살펴보면, 『몽골비사』와 『집사』를 편찬할 때 중요한 사료가 되었

던 『알탄 뎁테르(Altan debter)』 등을 원용하였으며, 또한 당시까지 전

해져 내려오던 구전 자료와 역사 자료, 문학 자료 등을 최대한 원용하

였으며, 찰바 공가도르지의 『올란 뎁테르(紅史, 1346)』, 숀누발의 『후흐 

뎁테르(靑史, 1476)』 등을 이용해 인도·티베트 통치자들의 재위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페를레 

선생이 말한 『차간 테우케(白史)』를 이용했다.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몽골의 역사와 역사 인

물과 연관된 구전 역사 자료와 설화 등을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관하여 

서술했으며 구전 문학의 아름다운 문체를 가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용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1958년에 내몽골 올란차브 아이막의 모먕간 

호쇼에 있는 합트 하사르의 사당에서 발견한 『칭기스 칸의 알탄 톱치

라는 이름의 역사』라는 49장으로 이루어진 대나무 펜으로 쓴 짧은 경

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내몽골의 헤식톡토흐 교수는 「『칭기스 칸의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역사』의 저술연대에 대하여」라는 연구 논문에서 이 사료를 분석하여, 

“쿠빌라이 카안의 아들들의 말이 아주 다르구나! 그들의 말대로 하라! 

여러분들은……”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칭기스 칸이 사망했다고 적은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며, 이 말은 쿠빌라이가 카안에 등극한 

126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며, 처음 저술 편찬한 이는 쿠빌라이 카안

의 측근에 있던 관리일 것이라고 보았다.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에는 “…… 쿠빌라이 아들들의 말이 다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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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들의 말대로 하라! 여러분들은! 이라는 성지를 내리고, 병[정]해

년(丙[丁]亥年)에 예순일곱 살이 되는 7월 12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적은 

것은 『칭기스 칸의 알탄 톱치라는 이름의 역사』의 기술과 똑같으며, 이

후에 저술되는 몽골 역사서들에 전해지게 되었다.

헤식톡토흐 교수가 서술한 대로, 뭉케 카안이 사망하자 (막내)동생인 

아릭 부케가 카라코룸에서 대회의(yeke quriltay)를 소집하고 카안의 자

리에 오르려 하자, 쿠빌라이는 그보다 먼저 불법으로 1260년 (4월)에 

개평부에서 스스로 카안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 말미암아 형제 간에 분

열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성군이신 칭기

스 칸이 유언을 남겨 쿠빌라이를 카안으로 임명한 것처럼 꾸민 것은 분

명히 쿠빌라이 카안의 시기에 관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장황하게 서술한 이유는,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는 아주 

오래된 고대 역사 설화와 원나라 시대의 서적들에서 시작하여 1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과 그와 관련된 사료들, 구전 자료 등을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연대에 따라 인용하여 쓴 『몽골비사』와 유사

한 체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몽골 역사서 중에 차지하는 위치는, 몽골 과학아카데미 원사(院士)인 

비라(Sh. Bira) 교수가 서술했듯이, 오늘날까지 몽골 역사 기록 중에서 

연대가 불분명한 『차간 테우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몽골비사』 다

음에 오는 가장 오래된 사료는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이며, 몽골의 고

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학 서술 전통을 인도와 티베트의 역사 서

술에 따른 최초의 작품이다.

“몽골의 중요한 고대 역사 사료인 『카안들의 근원을 간략히 적은 코

리양고이 알탄 톱치(Quriyangγui Altan tobči)』”라는 작품은 사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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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록한 몽골의 역사 사료다. 이 사료에는 다른 사료에 기록되

지 않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4~16세기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료가 되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후의 역사 자료 서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17~19세기 몽골의 

역사가들은 이 사서를 기본으로 삼아 몽골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저술된 롭상단진의 『알탄 톱치(Altan tobči)』, 사강 세

첸의 『에르데니-인 톱치(Erdeni-yin tobči)』, 쟘바 토슬락치의 『아사락

치사(史)(Asaraγči neretü-yin tuγuji)』, 저자불명의 『시라 토오지(Sir-a 

tuγuji, 黃史)』 등과 더불어 또한 18~19세기에 저술된 기타 몽골 역사 

사료들도 모두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를 기준으로 삼아 부분적으로 

문체와 단어 등을 모방하기에 이르렀다.

롭상단진의 『알탄 톱치』는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를 직접 인용했

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는 비단 몽골 역

사·문학·민속학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언어

학 연구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자료다. 일반적으로 15~17세기 몽골

어 연구 자료는 아주 희소한데, 『코리양고이 알탄 톱치』(=‘신발견 『황금

사』’)는 이 시기의 몽골 비칙 서사법·정서법부터 어휘론·의미론·문체

론·사본 연구 등 동시대의 언어 연구의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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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주서는 몽골국(Монгол улс)에서 처음 발견된 저자 미상(著者 未詳)의 ‘신발견 

『Altan tobči, 황금사』’(고비-알타이 本)의 완역이다.

•	번역에 사용한 저본은 몽골국 울란바토르(Улаанбаатар)에서 2011년 ‘17세기 몽골 

역사자료 원전들’ 중 제1권으로 출간된 초이마(Ш. Чоймаа) 교수의 연구서 

241~295쪽에 있는 컬러 사진 사본을 이용하였다.

•	학술 연구서에는 반드시 필요한 몽골문의 라틴문 전사(轉寫)와 원문 영인(影印)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방침에 따라 싣지 않았다. 추후 기회가 되면 라틴문 전사와 원문 

영인을 붙이겠다.

•	몽골어 표기, 특히 모음과 장모음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랐다.

	 a: 아,  e: 에,  i: 이,  o: 오, u: 오,  ö: 우,  ü: 우

	 예) Batu: 바토,  Möngke: 뭉케,  qatun: 카톤,  Qubilai: 코빌라이 등

	 aγa: 아아 ege: 에에

	 예) qaγan: 카안,  baγatur: 바아토르,  Sübegedei: 수베에데이 등

•	고전 몽골문(위구르식 문자)와 현대 몽골어(끼릴 문자)의 전사는 각각의 원칙에 따

랐다.

	 예) 에르데니 조(사원): ‌�고전 몽골문의 전사 → erdeni zuu

현대 몽골어의 전사 → erdene zuu

•	번역은 직역을 위주로 했으나,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꺾쇠괄호 [  ]’ 

안에 필요한 문장이나 단어를 넣었다.

•	찾아보기는 원문 번역에 한정하였다.

•	본문 내용 중에 1a~83a로 표기된 부분은 사본의 쪽수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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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오옴 소와스티 시드담(oom suwasti siddam).1

존귀(尊貴)하신 보살(bodisüg[=bodistv-a], 菩薩)님들과2 현명하고 고

귀한 칸들(qad)의 근원이 인도(enedkeg)와 티베트(töbed)로부터 비롯된 

것을 이러저러한 사적(事蹟)을 모아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승[現世]의 

중생들에게, 그 이치에 맞춰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존자(ori, 尊者) 부처

님(burqan)의 명운(命運)으로 마카 사마디(maq-a samadi)3는 올라나 에

르구굴렉센 카안(olan-a ergügülegsen[=ergügülügsen] qaγan, 衆敬王)이

라고4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분이 인도 최초의 왕이신 마카 사마디 카안이고 그 아들은 우제스

쿨렝 게렐투 카안(üjesküleng gereltü qaγan, 妙光王),5 그의 아들은 보얀

토 카안(buyantu qaγan, 善王),6 그의 아들은 테드쿤 아사락치 코톡토 

1	 oom suwasti siddam : Skt. om svasti siddham.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2	 Skt. bodhisattva.

3	 Skt. mahāsammata. 대평등왕(大平等王) 또는 대삼말다왕(大三末多王).

4	 또는 공경왕(共敬王).

5	 Skt. prabhacāru, 또는 광묘(光妙).

6	 Skt. kalyāna, 또는 선제(善帝).

신발견 『황금사』 사본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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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안(tedkün asaraγči qutuγtu qaγan, [頂生]慈護王),7 그의 아들 나마익 

쿠케이(namayi kökei[kökü], 自乳王)는 네 주(四洲)를 다스리는 알탄 쿠

르두투 카안(altan kürdütü qaγan, 金輪聖王)이고, 그의 아들 우제스쿨렝

투(üjeskülengtü, 妙帝)는 세 주(三洲)를 다스리는 뭉군 쿠르두투 카안

(mönggün kürdütü qaγan, 銀輪聖王), 그의 아들 마시 우제스쿨렝투

(masi üjeskülengtü, 近妙)는 두 주(二洲)를 다스리는 제스 쿠르두투 2a 

카안(jes kürdütü qaγan, 銅輪聖王), 그의 아들 사인 우제스쿨렝투(sayin 

üjeskülengtü, 善妙)는 한 주(一洲)를 다스리는 테무르 쿠르두투 카안

(temür kürdütü qaγan, 鐵輪聖王)이다. 그의 아들은 테구스 우제스쿨렝

투 카안(tegüs üjeskülengtü qaγan, 嚴妙)이다. 그들 다섯 명은 자그라와

르티[차크라바르틴] 카안(zagrawarti[čakrawartin] qaγan, 轉輪聖王)이라고 

널리 알려졌다.

  

테구스 우제스쿨렝투 카안의 아들은 탈빅치 카안(talbiγči qaγan, 舍

帝)이다. 그 아들은 탈빈 바릭치 카안(talbin bariγči qaγan, 舍捉王)이며, 

그 아들은 샤구니 카안(šagüni qaγan, 舍固尼), 그 아들은 구시 카안(güsi 

qaγan, 香草王), 그의 아들은 예케 구시 카안(yeke güsi qaγan, 大香草王), 

그 아들은 사인 우젝치 카안(sayin üjegči qaγan, 善見王)이다.

마하 사마디 카안의 황금 가문(altan uraγ, 黃金家門)에서 분파한 게르

게 카안(gerge qaγan, 甘蔗王)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사인 투룰투 카

안(sayin törültü qaγan, 善生王)이며 그 카안에서 다시 분파한 카안들의 

마지막이 아르슬란 오고치토 카안(ars[a]lan oγučitu qaγan, 師子頰王)이

7	 Skt. upos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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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아들은 아리곤 이데게투 카안(ariγun idgetü qaγan, 淨飯王),8 차

간 이데게투 카안(čaγan idegetü qaγan, 白飯王),9 탕속 이데게투 카안

(tangsuγ idegetü qaγan, 穀飯王),10 라시얀 이데 2b 게투 카안(rasiyan 

idegetü qaγan, 甘露飯王)11 등이었다.

아리곤 이데게투 카안의 아들은 보르칸 박시(burqan baγši, 부처님)와 

우제스쿨렝투 난디(üjeskülengtü nandi, 妙難陀)12 둘이 있었다. 차간 이

데게투 카안의 아들은 나소나 테굴데르 일라곡치(nasun-a tegülder 

ilaγuγči, 勝實達)와 테구스 사인(tegüs sayin, 賢善)13 둘이 있었다. 탕속 

이데게투 카안의 아들은 나소나 테굴데르 예케 네레투(nasun-a 

tegülder yeke neretü, 大名)와14 울루 투리둑치(ülü türidügči, 不滅) 둘이 

있었다. 라시얀 이데게투 카안의 아들은 디와다드(diwadad, 提婆達多)

와15 아난다(ananda, 阿難陀)16 둘이 있었다. 시게무니(sigemüni, 釋迦牟

尼)의 아들은 라콜리(raquli, 羅喉羅)이다. 라콜리가 토인(toyin, 道人≒승

려)이 되었기 때문에 아리곤 이데게투 카안의 혈통이 끊어졌다고들 한

8	 Skt. śuddhodana.

9	 Skt. šuklodana.

10	Skt. drōnōdana.
11	Skt. amritōdana.
12	Skt. nānta.
13	Skt. bhadirika.

14	Skt. mahanamen.

15	Skt. devadatta.

16	Skt. ān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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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경전 등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근거를 서술하였다.

부처님(burqan, 佛陀)이 열반(nirwan, 涅槃)에17 드시고 천여 년도 더 

지난 다음에, 마하 사마디 카안의 황금 가문에서 동방의 눈 덮인 산[雪

山] 기슭(즉, 티베트)에서 번창한 것은 다음의 이야기와 같다. 인도의 마

가다(magada)국의18 코살라 왕(k’osala qaγan)의 아들인 사르바(sarba, 

샤르바, 白軍王)라는 이름을 가진 카안에게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다. 막

내아들은 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3a 푸른빛을 띠었고, 손과 발은 편평

하며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깜빡이는 등 마치 새와 같았다. 부모는 

서로 말하기를, 이 아이는 앞서 태어난 아이들과 같지 않다고 하며, 구

리 상자에 넣어서 강가(g’angg’a, 갠지스 강)에 버렸다.

네팔(balbu)과 티베트(töbed) 두 나라의 경계에서 소를 치는 한 티베

트 노인이 강가에서 이 상자를 발견하고는 열어보니 아름답고 잘생긴 

한 아이가 들어 있었다. 노인이 “너는 어떤 아이냐?”라고 묻자,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아이는 하늘

의 아들이다.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겠다!”고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열여섯 살이 되어서, 땅이 높고 좋은 곳을 찾아 눈 덮인 삼보 산(sambu 

aγula) 사방 산등성이를 보고 여기서 살자고 오다가 티베트 사람을 3b 

만났는데, 그가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는 위[하늘]를 가

리켰다. “이 아이는 하늘에서 신명을 받았구나! 우리 티베트 나라에는 

17	Skt. nirvānah.
18	Skt. maga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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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없다.”고 말하며 목마를 태워서 데려왔다.

티베트 최초의 쿠주군 산달리토 카안(küjügün sandalitu qaγan, 頸座

王)이 바로 그다. 그의 아들은 에르킨 돌로간 쿠문 산달리토 [카안] 

(erkin douγan kümün sandalitu [qaγan], 人座王), 그의 아들은 키야 자르

보 시바곤 산달리토 카안(kiy-a jarbu sibaγun sandalitu qaγan, 鳥座王), 

그의 아들은 아이톨가 아르바이 산달리토 카안(ayitulγ-a arbai sandalitu 

qaγan, 麥座王)이다. 그의 아들은 구리 쿨룩 갈 볼로르 산달리토 카안

(güri külüg γal bolur sandalitu qaγan, 水晶座王)이다. 그의 아들은 군 소

빈 모린 산달리토 카안(gün söbin[=sobin] morin sandalitu qaγan, 馬王

座)이다. 그의 아들은 달라이 소빈 알탄 산달리토 카안(dalai söbin 

[=sobin] altan sandalitu qaγan, 金座王)이다.19 그의 큰아들은 보로초

(boruču), 다음 둘째는 시바고치(sibaγuči), 막내는 부룬[부르테] 치노아

(börün[=börte] činu-a)다. 그러다가 그들은 서로 다투게 되면서, 부르

테 치노아는 북쪽으로 텡기스 바다(tenggis dalai)를 건너 이역(jad-un 

γajar, 異域)에 이르러, 결혼하지 않은 고아 마랄(quu-a[=γou-a] maral)

이라는 4a 이름의 처자를 얻어 이역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몽골(mongγol) 

씨족(omuγtan)을 이루었다.

몽골족의 시조가 바로 그다. 그의 아들은 바타이 차칸(batai čaqan)이

고, 그의 아들은 타만찬(tamančan[=tamača])이고, 그의 아들은 코리찰 

메르겐(qoričal[=qoričar] mergen)이고, 그의 아들은 오가잠 보고롤

19	이들 일곱 명을 천좌칠왕(天座七王)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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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γajam buγurul)이고, 그의 아들은 살리 칼차고(sali qalčaγu)이고, 그의 

아들은 예케 니둔(yeke nidün)이고, 그의 아들은 셈 소치(sem soči)이

고, 그의 아들은 카라촉(qaračüg[=qaračuγ], 카라초)이고, 그의 아들은 

부지르기데이 메르겐(böjirgidei[=borjigidai] mergen)이고, 그의 아들은 

토르갈진 바얀(torγaljin bayan)인데, 그에게는 보록친 고아(boruγčin 

γou-a)라는 아내가 있었다. 그에게는 도와 소코르(duua soqur)와 도보 

메르겐(dobu mergen)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보롤다이 콜라비

(boruldai qulabi)라는 젊은 하인과 안장에 쓸린 상처가 있는 말(dayir)과 

회색 말(boru)이 있었다. 도와 소코르는 이마 한가운데 하나의 눈이 있

었다. 삼일 동안 이동하는 거리(γurban negüri γajar)의20 먼 곳을 볼 수 

있었다. 안장에 쓸린 상처가 있는 말과 회색 말이 있었다.

도와 소코르는 아우인 도보 메르겐을 데리고 4b 보르칸 칼돈(burqan 

qaldun)이라는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두이렝(düireng) 산의 북쪽 숲

에서 텡켈릭 강(tengkelig γoruqan)을 향하여 내려오는 한 무리의 유목

민을 도와 소코르가 보고, 아우인 도보 메르겐에게 말했다. 텡켈릭 강

으로 오는 유목민 무리의 마차 앞자리에 한 처자(ökin)가 앉아 있다. 저 

여인의 아름다운 자색(姿色)은 여기서도 볼 수 있다. “네가 가서 보라!”

고 도보 메르겐 아우에게 말했다. 아우가 가서 보니 마차의 앞자리에 

다 큰 처자가 있었다. 도보 메르겐은 그 처자에게 “당신들은 뭐하는 사

람들인가?”라고 물었다. 그 처자는 “코리 투메드(qori tümed)의 코릴다

이 메르겐(γorildai[=qorildai] mergen)과 바르고진 고아(barγujin γou-a)

20	1네구리(negüri)는 대략 10여 리(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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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식(aγ-a)으로,21 아릭 오손(ariγ usun)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알롱 

고아(alung γou-a)라는 이름의 처자입니다.”라고 말했다. 도보 메르겐

은 형 도와 소코르에게 가서 “정말로 위명(威名)이 있는 알롱 고아라는 

이름의 처자로 아직 정혼을 5a 하지 않았다(süi belge ügei)!”고 말하자, 

도와 소코르가 코릴다이 메르겐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하여 데리고 와

서, 도보 메르겐에게 주었다는 내력이 이러하다.

도보 메르겐은 그녀를 아내로 취하여 벡테르(begter)와 베구네테이

(begünetei)라는 이름의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다가 도보 메르겐이 죽

었다. 죽은 뒤 알롱 고아는 남편 없이 살며 보코 카타기(buqu qatagi), 

보코치 살치(buquči salči), 보돈초르(bodunčur)라는 이름을 가진 세 아

들을 낳았다. 벡테르와 베구네테이가 서로 이야기했다. “우리 어머니는 홀

로 살면서 세 아들을 또 낳았다. 우리는 형제(esen[=aqa] degü[=degüü])

나 친족(üy-e qay-a)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아들이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말하는 것을 어머니 알롱 고아가 알게 되어, “너희 두 

아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는 두 아들에게 각

각 화살대(mösüi[=mösü])를 하나씩 주었다. 각각 하나의 화살대를 쉽

게 부러트렸다. 다음에는 다섯 개씩 주었다. 그러나 부러트리지 5b 못

했다.

알롱 고아가 말했다. “너희들 다섯 사람의 힘도 이와 같다. 컴컴한 

한밤중에 누르스름한 아이가 들어올 때 우리 게르(ger)에 빛이 들어왔

21	한 부족장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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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 배를 쓰다듬으며 나갈 때, 이마에 점이 있는 누렁개가 되어서 재

빠르게 오른쪽 널문(egüde)으로 자기 혀와 입을 핥으면서 나갔다. 그것

을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운명을 타고난 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마도 훗날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의 주인이 될 징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너희 둘의 동무가 되었으면 한다!”.

형제 다섯이서 재산(ömči)을 나누어 제 몫을 서로 가질 때, 형들은 

바로 그 보돈초르 막내를 차별해서,

목숨이나 연명하라고

입이 검은 누렁개를,

발에 흙먼지나 묻히지 말라고

등 가운데 안장에 쓸린 상처가 있는

꼬리 짧은 서라(sarγul[=sirγal]) 말을 주었다.

보돈초르는 “죽든지 살든지, 내 운명에 맡기자!”라고 말하고는 6a 

오논 강(onun mören)을 거슬러 올라갔다. 늑대(činu-a)가 암사슴

(maral)을 바위 동굴에 몰아넣은 것을 보고, 그것을 겨누어 활을 쏘아 

죽여서 그 고기로 양식을 삼으며 살고 있다가, 오논 강이 시작되는 곳

에 풀로 ‘움막(ömbüle[=embüle])’을 짓고 살고 있을 때, 매가 멧닭22을 

잡는 것을 보고는 말총으로 덫을 만들어 매를 잡아, 그것을 길들여 풀

어서 사냥하곤 하였다. 매가 잡은 고니와 재두루미(qung čeng), 기러기

22	라틴학명 Lyrurus te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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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alaγun)들을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오논 강으로 매 

사냥을 갈 때, 오논 강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동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이락(ösüg[=esüg] umdaγan, 馬乳酒)을 얻어마시

며 살았다. 누가 누구인지 서로 이름을 묻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 후에, 형 보코 카타기가 오논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못난 한 

동생이 갔다. 죽었냐 살았냐?”며 찾아 6b 왔다.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

가서 “여기에 혹시 두 살배기 서라말({sarγul}[=sirγal] daγ-a) 한 필을 

가진 아이를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네가 찾고 

있는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있다. 두 살배기 서라말 한 필을 몰고, 회색 

매(boruγčin qarčaγai)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는 이곳에서 날마다 아이

락을 마시며 살고 있다. 너는 쓸데없이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마라! 여

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라!”하고 말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낮이 되었을 때쯤, 구름도 없는데 비가 조금씩 

내렸다. 그 사람들은 “아이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

때 보돈초르가 왔다. 그가 잡은 새의 깃털은 바람이 불자, 오논 강 쪽으

로 [새의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눈처럼 흩날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형제 둘이서 되돌아올 때, 보돈초르가 말했다. “내가 풀로 지은 움막이 

가는 도중에 있다. 매로 사냥한 7a 새고기도 남아 있으니 같이 가서 먹

자!” 형이 말에서 내리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 새는 뭐하는 거

냐?”고 물어보자, 보돈초르가

“혼자 살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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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오리들을 갖고 놀면

공을 세우는 동무를 얻고,

고니와 재두루미를 갖고 놀면

운이 좋은 동무를 얻는다!”고 농담을 했다.

형은 “너는 이승에서 사람들을 가지려 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다. 먹

고 마실 것을 구하면 그 정도나!”라며 오두막에 들어서다가 문지방

(bosuγan)에 걸려 넘어졌다가는 간신히 일어서려는데, 보돈초르가 말

하기를,

“목구멍에 복이 없으면

이빨에 걸리고,

상석(qoyimur-a, 上席)에 앉을 복이 없으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다!”라며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형은 “네 이 바보 같은 놈. 네가 이런 말을 할 주제나 되냐!”고 말하

고는, 형과 동생 둘이서 되돌아 7b 갔다. 얼마 안 가서 보돈초르가 말

하기를,

“델(degel[=debel], 옷)에는 옷깃이 있어야,

사람에게는 지도자[형]가 있어야 좋다!”라고 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보돈초르가 말을 해도,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보돈초르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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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금 뭐라고 말했냐?”고 물어보자, 동생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나쁘지도 좋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입니다. 우리 둘이 

쳐서 점령해버립시다!”라고 했다. 형은 “하여튼 형제들과 상의해보

자!”며, 의논하여 그 사람들을 복속시켰다. 그렇지만 또 지난번처럼 

[보돈초르를] 차별하여, 그 사람들을 나누어주지 않았다.

보돈초르는 배 속에 아이를 가진[임신한] 여자를 잡았다. 그 임신한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자다고드(jadaγud, 異域) 여자에게서 태어

난 주레데이(jüredei)라고 불렀다. 보돈초르도 또한 [자기] 아이를 얻었

는데, 그가 잡아온 여자가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바가리다이(baγaridai)

라고 8a 불렀다. 평민(qaračus)이 되었다. 보돈초르는 또 아이를 얻었

다. 바림 시기레투 캅치 쿨룩(barim sigiretü qabči külüg)이라고 불렀다. 

[그는] 보르지긴(borügin[=borjigin]) 씨족이 되었다. 벡테르(begter)의 후

손들은 베수드(besüd) 씨족이 되었다. 베국테이(begügtei)의 후손들은 

방고드(bangγud) 씨족이 되었다. 카타기(qatagi)의 후손들은 카타긴

(qatagin) 씨족이 되었다. 보코치 살치(buquči salči)의 후손들은 살치고

드(salčiγud) 씨족이 되었다. 보돈초르 복다 캅치 쿨룩(bodunčur boγda 

qabči külüg)의 후손 이외 부족의 백성(ayimaγ-un ulus)들을 모두 평민

으로 삼은 까닭이 이와 같다.

보돈초르의 아들은 캅치 쿨룩(qabči külüg), 그의 아들은 마카 토단

(maq-a tudan), 그의 아들은 카치 쿨룩(qači külüg), 그의 아들은 사이

도(카이도, sayidu[=qayidu]), 그의 아들은 바이송코르 독신(bayisongqur 

doγsin), 그의 아들은 톤비나이 세첸(tubinnai[=tunbinai] sečen), 그의 

아들은 카볼 카안(qabul qaγan)이다. 그의 아들은 바르담 바아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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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dam baγatur), 그의 아들은 이수케이 바아토르(yisükii[=yisükei] 

baγatur)다. [이수케이가] 네쿤 타이시(nekün tayisi)와 다리타이 오초곤

(옫치긴, daritai očuγun) 두 아우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을 8b 때, “흰 토

끼(čindaγ-a)가 있는가?” 하고 포위망을 좁혔다. 그러고 보니 한 부인

이 오줌을 눈 흔적이 있었다. 거기서 마차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면서 

이수케이가 동생에게, “그 여자에게서 좋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

고 말하고 마차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데, 메르키드(merkid) 부의 남

자 칠레두(čiledü)가 우겔렌 에케(ögelen eke)를 올코노드(olqunud) 부

에서 데리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를 쫓으면서 이수케이는 두 아우에

게 말했다. “이들을 사로잡자!”며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우겔렌 에케

가 남편에게, 칠레두에게 말했다. “당신 알고 있지요? 방금 전 세 사람

들은 성질도 아주 나빠요! 당신은 [빨리] 도망쳐요!”라고 말하고는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주었는데, 그 형제 셋이서 그들에게 쳐들어왔다. 칠

레두는 알아듣고 재빨리 귀가 작은(quba) 말을 채찍질하여 일곱 언덕

(doluγan γorbi)과 골짜기를 넘어 멀리 도망쳤다. 사내인 이수케이도 쫓

아갔지만 잡을 수 없었다. 우겔렌 에케를 이수케이가 빼앗아 데리고 왔

다. 빼앗아 데리고 집으로 9a 돌아올 때 우겔렌 카톤(ögelen qatun)이 

울며 가는데, 다리타이 오초곤[옫치긴]이 말하기를,

“세 강을 넘고

세 언덕과 골짜기를 넘었습니다.

찾아도 발자국이 없고

보아도 흔적이 없고

소리쳐 울어도 듣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그 말을 우겔렌 에케가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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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말없이 갔다. 우겔렌 에케를 얻은 경위는 이러하다.

우겔렌 에케에게서, 타타르(tatar) 부의 테무진(temüjin) 코리-보카

(qori buq-a)를 포로로 잡아왔을 때, 한 사내아이(niγun[=nuγun] 

köbegün)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에게 테무진(temüjin)이라는 이름을 주

었다. 쇠로 만든 포대기(ölügei)의 끈을 옆으로 한번 밀었다 해서 선물

로 황금 옥새(qasbuu-a altan tamaγ-a)가 운명에 따라 이르게 된 것이

다. [우겔렌 에케에게서] 카사르(qasar), 카초고(qačuγu), 오초고(očuγu) 

등 네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이수케이는 자기 아들 테무진을 데리고, 외가 친적들(naγaču-nar)인 

올코노드(olqunud) 부에게서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갈 때, 9b 콩기라

드(qonggirad) 부의 데이 세첸(dei sečen)이 동코르(dongqur)와 첵치르

(čegčir) 두 산 가운데 있는 초르고(čorγu) 강에서 말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을 때, 이수케이에게 데이 세첸이 인사를 하고 묻기를, “키요드

(kiyud) 씨(yasutu)의 보르지긴(borjigin) 가문(omuγtan)의 사돈(quda) 자

제분(köbegün)이시여! 당신들은 어디로 가시오?”라고 하자, 이수케이

가 대답하기를 “아들 하나, 테무진을 올코노드에 가서 아내를 찾아주러 

[데릴사위로 주기 위해] 갑니다.”라고 하자, 데이 세첸이 말하기를, “지난

밤에 한 쌍의 하얀 송골매(čaγan songqur[=šongqur])가 있어 내가 손아

귀로 잡는 꿈을 꾸었소이다! 바로 그 꿈은 키요드 씨 보르지긴 가문인 

당신들의 상징(sülde)이라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부르테(börte)라는 

이름을 가진 아홉 살 난 딸이 있습니다. 드리지요! 예로부터 우리 지방

의 풍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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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이] 고운 계집아이를

높은 마차(qasaγ tergen)에 앉혀서

검은 낙타(qara[=qar-a] buγu-ra[=buur-a])가 이끌고

모든 사람들의 군주의 10a 카톤(qatun, 皇后)으로 삼았답니다.

자색(姿色)이 아름다운 계집아이를

회색 이마에 별 있는 낙타(qaljan buγur-a[=buur-a])가 끄는 수레의

높은 의자 위에 앉히고

뭇 사람의 군주로 삼았습니다.” 이수케이 바아토르는 그의 게르로 

가서 묵었다. 그 딸을 보니,

‘눈에는 불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있구나!

우리 집 며느리(beri)가 될 수 있는 여자아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데이 세첸이 “당신의 아들을 [데릴]사위로 맡기고 가십시오!”라고 말

했다. 이수케이 바아토르가 자신의 한 아들을, 데이 세첸에게 한 쌍의 

말과 함께 주고, 테무진을 두고 오려고 할 때, “우리 아이는 개를 무서

워합니다. 잘 보살펴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타

타르 사람들(tatar ulus)과 만나게 되어,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

을 보고,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어찌 피해서 도망갈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말에서] 내렸다. 그들은 먹을 음식에 독(qour-a)을 섞어서 주

었다. [이수케이는] 당황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무서운 10b 타타르 사람들을 만났다.

맛있는 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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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섞어서 주었다!’

라며 겨우 숨을 헐떡일 때, 멩칼릭(mengqalig[=mengkelig])에게 “가까

이 오라!”고 하면서 말했다. “콩기라드의 데이 세첸에게 내 아들 테무

진을 혼자 맡겨두고 왔다. 빨리 가서 데리고 오너라!” 달려가서 곧장 데

리고 왔는데, 도착하기 바로 전에 주군(主君) 이수케이가 돌아가셨다.

‘총명하게 태어난 오진(uujin, 婦人, [우겔룬]) 어머니(eke)

현명하게 태어난 아들들을

자라는 산부추(manggir, 葱)23로 항상 양육하여

나라의 군주로 만들었다.

엄하게 태어난 오진[우겔룬] 어머니

천명으로 태어난 아들들을

작은 물고기(jiram-a jiγasun)를 잡아서 양육하여

천명을 받은 카안의 자리에 앉혔다.

위엄을 갖추고 태어나신 오진 어머니

오이풀(södün)24과 양지꽃(gičigen-e)25 뿌리를 캐서

배짱(담력) 있는 아들들을 길렀네.

굳세게 태어난 오진 어머니

느릅나무(qayilasun) 꼬챙이를 쥐고

23	라틴학명 Allium senescens.

24	라틴학명 Sanguisorba officinalis.

25	라틴학명 Potent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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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늘(qaliyarsun)26과 산부추(manggirsun)를 캐서 11a

카안이 될 아들들을 길렀다.

어머니가 길러주신 은혜로

훌륭한 남자가 되었네! 우리는

어머니 같은 오논(onun) 강변에서

잔챙이(eremdüg jemdüg)27 갈겨니(suγusun, 鮅魚)를

둘이서 그물로 몰아 잡아서

은혜로운 어머니께 대접해드렸다.

오논 강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고

샘마다 물고기가 있다고 했네!

같이 노력해서 활을 쏘자!’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았다. 테무진과 

카사르는 둘이 함께 우겔룬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 “언제나 그물로 잡

은 물고기를 벡테르가 빼앗아버렸어요! 오늘은 카사르가 뼈 화살촉

(γoduli, 고두리살)으로 잡은 종달새(boljimar)를 빼앗아갔구요. 벡테르와 

벨구테이 둘을 죽이자!”라고. 우겔룬 에케는 “어이! 내 아들들아! 옛날

에 알란 어머니(alan eke, [알롱 고아])의 다섯 아들처럼 어찌 그렇게 말

하느냐? 너희들에게,

‘그림자 말고는 다른 동무도 없고

꼬리 말고는 다른 채찍도 없다’라고 했다.”

26	라틴학명 Allium victorialis.

27	현대 몽골어에서는 ‘기형(畸形)’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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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씀에 테무진과 카사르는 널문을 열어젖히고 나가버렸다. 나가

서 11b 여덟 마리의 서라말(sirγ-a)을 벡테르가 지키고 있을 때, 테무진

은 앞에서 카사르는 뒤에서 벡테르를 포위하며 ‘없애 버리자!’라며 다가

가는데 벡테르가 말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내 

동생 벨구테이는 제발 죽이지 마라! 너희들에게 꽤 쓸 만한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벡테르를 죽이고 테무진과 카사르 둘이 우겔룬 에

케의 옆으로 오자, 우겔룬 에케가 말했다. “내 아들들아! 너희들은

바위에 달려드는

매(qasuγ salbar)처럼,

제 태(qarbisun, 胎)를 깨무는

검둥개(qara [=qar-a] noqai)처럼,

눈보라 치는 날 달려드는

잿빛 이리(borte[=börte] činu-a)처럼,

제 새끼(botuγan[=botuγun])의 뒤꿈치 힘줄을 깨무는

수낙타(buγur-a[=buur-a])처럼,

저물면 달려드는

털북숭이 개(baruγ)처럼,

잡을 수 없는

호랑이(baras[=bars])처럼. 내 아들아! 무슨 일을 저질렀냐?”라고 묻

고 있을 때, 집으로 갑자기 타이초고드(tayičuγud)가 습격해왔다. “너희

들과 어미까지 다섯 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테무진을 이리로 내보내

라!”고 12a 타이초고드가 말하자, 테무진은 그 말을 듣고는 오논 강변

의 깊은 숲(tung[=tüng]) 속으로 살며시 들어가서 숨었다. 타이초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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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고, 들어간 구멍(sübe)을 지키고 있었다. 숲 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나올 때, 뱃대끈(olung)을 졸라매고 가슴걸이(kömüldürge)를 했는데도 

말안장(emegel)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래서 군주는 생각했다. ‘뱃대

끈은 그렇다고 해두자! 가슴걸이와 안장은 왜 미끄러져 떨어진 것일

까? 나의 하늘이 무언가 알려준 게 아닐까?’ 생각하고, 되돌아가서 [다

시] 사흘을 지냈다. 사흘 동안 지내다가 나올 때, 길 위에 단단한 흰 돌

이 한 무더기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나의 반려자인(anai[=qani]) 아버지 

같은 하늘이 무언가 알려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 되돌아가서 다시 

사흘을 지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아흐레를 지냈다. “그렇게 

해서 죽든지 살든지 나의 아버지 같은 하늘에게 [내 운명을] 맡기자!”고 

말하며 나오니, 타이초고드가 입구를 지키고 12b 있었다.

테무진을 잡아서 [그들이 사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쇠사슬 차꼬(ginji 

baγu)를 채워 감시했다. 이집 저집으로 옮겨가면서 가두어두고 있을 때 

토르간 시라(torγan sira[=sir-a])의 두 아들인 칠라곤(čilaγun)과 침바이

(čimbai)가 테무진을 불쌍히 여겼다. 타이초고드는 여름의 첫 달(jun-u 

terigün sara[=sar-a], 陰曆 4월) 15일 길일(吉日)에 큰 잔치를 하게 되어, 

테무진을 가벼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해두었다. 테무진이 그 사

람을 쇠사슬로 때리자 그 사람은 일어나서 소리쳐 불렀다. 소리를 듣고 

타이초고드가 소란스럽게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테무진은 물에 들어가

서 누웠다. 물에 들어가서 눕는 것을 토르간 시라가 보았다. “바로 조

금 전의 아이구나! 누워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숲을 뒤지겠다.

어린 사람은 머리털을 다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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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람은 수염을 쓰다듬어라!”라고 말했다. 타이초고드는 흩어져 

돌아갔다. 컴컴한 밤이 된 뒤에 13a 말 젖(ösüg[=esüg], 마유주)을 젓는 

소리로 생명의 은인인 토르간 시라의 집에 들어갔다. 토르간 시라가 

말했다. “어이! 테무진! 네 어머니에게 가거라! 여기에는 왜 왔느냐?”

토르간 시라의 아들 칠라곤과 침바이 두 사람이 말했다.

“숨어 들어온 종달새(boljumur)를 덤불숲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쫓겨 도망치는 아이를

곧바로 구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양심이라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고는 도끼로 쇠사슬을 

부수어버리고 테무진을 풀어놓았다. 양털(ungγasu)을 실은 마차에 카

다칸(qadaγan) 이라는 자기 딸과 테무진을 함께 [양털을 실은 마차에] 숨

겨놓았다. 타이초고드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쇠사슬 차꼬를 찬 아

이가 어디 갔느냐?”고 물으며 집집마다 뒤졌다. [테무진의] 생명을 구해

준 토르간 시라의 집에 이르렀다. 토르간 시라의 집을 뒤지고 나서, 양

털을 실은 마차를 뒤지려 할 때, 토르간 시라의 형(aγ-a)이 떨떠름하게 

말했다. “이렇게 찌는 여름 더위(jun-u γang)에 13b 산 사람을 양털을 

실은 마차에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자 모두 다 흩어

졌다.

그 후에 토르간 시라가, “어이! 테무진! 하마터면 우리 집의 대가 끈

길 뻔했다. 너 때문에!” 하고 말했다. 그래도 하얀 주둥이의 고라말 암컷

(ama čaγan qulaγča)을 테무진에게 줄 때, 걸쳐진 등자(iskülbür) 하나를 

풀고 주었다. 두 어미의 젖을 먹는 새끼양(quraγ-a)을 잡아서, 고기를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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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서 양식을 만들어주고, “네 어머니에게 급히 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테무진은 급히 가서 우겔룬 에케에게 돌아와서 원래 바람대

로 살고 있었는데, 타이초고드가 흔적을 뒤밟아와서 여덟 마리의 서라

말을 빼앗아서 가져갔다. 군주는 그 뒤에서, 벨게테이가 타르바간

(tarbaγan)을 사냥할 때 타고 다니던, 꼬리가 벗겨진 공골말(qongγur)을 

타고 쫓았다.

밟힌 풀을 따라서 쫓아가니

나코 바얀(naqu bayan)의 아들 쿨룩 보고르치(külüg boγurči)가 14a

마유주 저장용 가죽부대(namaγ-a kökür)를 가지고

인기척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말 젖을 짜고 있을 때,

군주와 맞닥뜨렸다.

보고르치가 물었다. “키요드 씨의 보르지긴 가문 사람인 당신은 어

디로 가고 계십니까?” 군주는 “내 여덟 마리의 서라말을 타이초고드가 

가져간 흔적을 따라서 왔다. 나는!”하고 말했다. 나코 바얀의 아들 쿨

룩 보고르치는 빠른 옅은 노란 점박이말(čoqur morin)에 군주를 태우고 

많은 말떼 속에 가서, 자기는 옅은 회색빛이 도는 서라말(oruγ sarγul 

[=sirγul])을 타고 군주와 함께 찾아서 타이초고드에 이르렀다. 이때 여

덟 마리의 서라말을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군주는 보고르치에게 말했다. “보고르치! 너는 말을 붙잡고 있어라. 내

가 들어가마!” 보고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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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 좋은 날엔 따랐다.

당신이 싸우는(bulq-a) 날에

빠져나간다면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군주

는 14b 보고르치의 말이 옳다고 여겨서, 둘이 같이 들어가서 여덟 마

리의 서라말을 몰고 나왔다. 여덟 마리의 서라말을 데리고 오는데, 라

코 바얀(laqu bayan)28이 돌아오는 길 위에 있었다.

앞에서는 웃고

뒤돌아서서는 울며

“내 아들아! 너는 가는 것을 멈추지 마라!”고 말하며, 두 어미의 젖을 

먹는 새끼양(tel[=telege] eketü quraγ-a)을 잡아서, 양식으로 하라고 주

어보냈다. 군주는 여덟 마리의 서라말을 우겔룬 [에케] 어머니에게 데리

고 왔다. 돌아온 뒤에 칸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분이] 하늘에서 천명

을 받고 태어나신 테무진(temüjin) 칭기스 카안(činggis qaγan)이다. 부처

님이 열반(nirvana)에 드신 후 3250여 년(γurban mingγan qoyar jaγun 

tabin ilegü [=ilegüü] jil)이 지난 뒤, 열두 명의 나쁜 칸들이29 태어나서 

중생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예견

28	앞에서는 나코 바얀(naqu bayan)으로 두 차례 나옴.

29	몽골 사료에서 열두 명의 ‘나쁜 칸’들은, 타이초고드 부의 키릴툭, 지루켄 부의 

사차 베키, 고르반 메르기드 부의 톡타가 베키, 케레이드 부의 옹 칸, 자지라드 

부의 자모카, 카를리고드 부의 아르슬란 카안, 오이라드 부의 코토카 베키, 코

리 투메드 부의 부두쿠이 타르쿤, 오이고드 부의 이토고드, 나이만 부의 타양 

칸, 타타르 부의 메구진 세굴투, 지로고간 주르치드 부의 창춘(章宗) 카안을 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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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wanggirid, 豫見)이 주어져서, 칭기스 카안이 태어났다고 한다. 15a

오색(tabun öngge, 五色)30 사이(dörben qari, 四夷)의31 백성을 비롯하

여 이 세상(čambutib [=zambutiib])의 361종족(γurban jaγun jiran nigen 

omuγtan)과 720언어(doluγan jaγun qorin keleten ulus)를 사용하는 [많

은] 나라 백성에게서 공납(alba γubčiγur)을 받아,

손은 땅을

발은 흙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륜성왕(čagrawardi qaγan, 轉輪聖王)처럼 알려지

셨다. 천명을 받으신 칭기스 카안은 검은 뱀띠 해(qar-a moγai jil, 壬巳)

에32 태어나셨다. 마흔다섯 살 때인 붉은 호랑이띠 [해](bing baras 

[=bars] {jil}, 丙寅)에, 오논 강 상류에 ‘아홉 깃대에 올린 흰 둑[纛]’(yisün 

költü čaγan tuγ)를 세우고 카안의 위대한 자리에 올랐다.

카사르(qasar) 군주가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수베에데이 바아토르

(sübegedei baγatur)로 하여금 쫓게 하고 있을 때, 나라의 군주는 칙령

(勅令)을 내리시고 다음날(manaγar) 이른 아침에 말하기를,

30	대몽골국 시기에 몽골의 통치하에 있던 주요한 나라들을 가리킨다. 푸른 몽골, 

붉은 중국, 검은 티베트(탕고드), 하얀 솔롱고스(고려), 노란 사르타골(오이고

르).

31	대몽골국 시기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의 작은 왕국들이나 먼 나라를 

가리킨다.

32	원래 60갑자(甲子)에 이런 해(壬巳年)는 없다.



52  역주 몽골 황금사 번역 및 역주  53

“거세마(aγta)의 대가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나오는 것 같고,

이마(manglai)의 달 모양,

모자의 금강(očir [=wčir], 金剛) 정자(頂子)가 된,

갈대로 엮은 광주리(čig)처럼 잘 짜여지고,

돌처럼 강한,

나를 따르는 위대한 동무들이여!

대나무(qulusun, 竹)처럼 15b [빈틈없이] 늘어선

성처럼 둘러싼,

나의 부하 군사들이여! 들어라! 너희들은.

평상시에 갈 때는 두 살배기 송아지(idem biruγu[=biraγu])처럼 가라!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는

사냥매(idelkü sibaγun, 익더귀)처럼 돌격하라!

놀며 즐기며 갈 때는

어린 망아지처럼 가라!

이리저리 싸울 때에는

난추니처럼 덤비면서 가라! 너희들!

앉았다 쉬었다 갈 때는

연약한 두 살배기 송아지처럼 가라!

활을 쏘며 공격할 때는

송골매처럼 공격해라!

벗들과 사귀며 웃으면서 지낼 때는

느린 두 살배기 송아지처럼 가라!

외적과 활을 쏘며 공격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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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지게처럼 덮쳐 공격해라!

굶주린 호랑이처럼,

배고픈 독수리처럼 덮쳐 공격해라!

밝은 날에는 맹수 수컷처럼 살피며 가라!

컴컴한 밤에는 검은 까마귀처럼 굳세게 16a 가라!

카톤인 여인이 시기하는 것처럼

질투하면서 가라! 너희들은!”이라고 하셨다. 수베에데이 바아토르가 

아뢰기를,

“할 수 있는 한 찾아봅시다.

할 수 있는 한 일단 가봅시다.

나의 군주시여!

하늘이 복을 주시겠지요!

못난 소신(小臣)에게도

운이 있겠지요!”라 하고 찾으며 쫓아가서, 카사르 군주에게 수베에

데이 바아토르가 고하기를,

“젖을 물린 어미에게서 떨어져서

푸른 철갑옷을 걸치고

적대적인 사람의

동무가 되는가? 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져서

검은 철갑옷을 걸치고

이방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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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가 되는가? 너는!

친척에게서 떨어지면

적대적인 사람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친족에게서 떨어지면

모든 몽골인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많은 친족에게서 떨어져나가면

고아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6b 분열하면

떨어져나간 사람의 먹이가 된다.

형제끼리 함께 가면,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죽으면

서로 뼈를 거둘 수 있다! 너는 이리 오거라!” 하였다. 카사르 군주는, 

“카안이신 나의 형님께서는, 이 카사르가 쉬운 일과 어려운 일에 모든 

힘을 바친 것을 잊고, 저를 평민처럼 여겨 못난 이 몸을 버리셨습니

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수베에데이 바아토르가 말하

기를,

“이동할 때 이용할 수레가 있어도

푸른 밝은 빛이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젖을 물린 어머니와 친척은 얻을 수 없지요!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얻는다 해도

이름을 지어주고 키워주신 자당(慈堂)과

사랑하는 동생과 형들을 다시 얻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피부색의 백성들을 얻는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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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같이 자란 친인척들은 다시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라고 하

였다. 17a

이 말을 카사르 군주는 옳다고 여겼다. 제 어머니의 탯줄을 언급하

자,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나! 되돌아가야겠다고 왔다.

타이초고드 사람인 베리 부케(beri böke)는 나쁜 생각을 하여, 자기 

집안에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융단을 덮고는,

“일족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몸입니다.

서로 사이 나쁘게만

지낼 수야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주군을 자기 집에 초대할 때, 우

겔렌 에케는,

“해치는 적이 적다고,

독 있는 뱀이 가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믿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했다. 성군께서 명령을 내리시길,

‘활솜씨 좋은 카사르(qabutu qasar), 너는 화살통을 지켜라!

힘센 벨구테이(böke belgetei) 너는 심판이 되어라!’라고,

‘카초고(qačuγu) 너는 말(馬)을 지켜라!’

‘지혜로운 옫치긴(o[t]čigin) 너는 내 옆에 앉아라!’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씀했다. 군주는 집에 들어가서 융

단 가운데 앉으려고 17b 할 때, 옫치긴은 군주의 몸을 잡아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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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고기를 먹는다면 귀부터

방석을 깐다면

귀퉁이에 앉는다고 한다!”며, 바닥 깔개 가장자리에 앉혔다. 이때 한 

여인이 절뚝거리며 와서 왼쪽 등자를 몰래 끊어가는 것을 벨구테이가 

보고, 그 여자의 다리를 세게 내리쳤다. 그들 중에서 부리 부케는 벨구

테이의 어깨를 후려쳤다. 이렇게 상황이 험악해졌을 때, 카사르는 화살

을 세고 있었다. 벨구테이가 아이락(airaγ) 가죽 부대로 치고, 코르친의 

톡타코의 새끼를 밴 적 없는 암말에 군주를 왼손으로 잡아서 태웠다. 

불임인 흰 말의 도움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톡타코에게 면역권(免役

權)을 주었다. 이로부터 그들은 다르카드(darqad)라는 씨족이 되었다. 

그리고 ‘빤히 보면서도 등자를 끊게 했다!’고 카초코를 18a 질책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벨구테이를 잡아서 넘어뜨리지 못하고 선 채로 마차에 

묶어 놓았다. [밤에] 사람들이 잔 뒤에 마차를 등에 짊어진 채로 돌아

왔다.

성군(boγda ejen)께서는 “타이초고드와 다툴 때 벨구테이는 나를 개

의치 않는 듯이 왼손으로 잡아서 말에 태웠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카

사르와 벨구테이 둘은 “이는 군주의 까닭 없는 통치 명령이시다.

카사르의 활솜씨, 벨구테이의 강한 힘으로

오색 사이의

많은 나라를 우리 통치하에 들였다!”라고 서로 말하는 것을, 군주가 

아시고 “이들의 기고만장한 성질을 다스리자!”고 말하며,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어서, 기다란 노란 각궁(urtaγčin sir-a numu, 長角弓)을3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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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와서 ‘활 팝니다!’라고 찾아다니며 지나갔다. 그러자 카사르와 벨구

테이 둘은 “보지도 못한 이 노인은 어디서 18b 온 사람이냐?”고 물었

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사람이오. 활이나 팔고 있소이

다!”고 했다. 여기서 그들 둘은 “당신의 이 활을 사라는 것이냐?”고 모

욕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빠 보이겠지만, 활시위나 당겨

보고서 말하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벨구테이가 [활을] 받아서 시위를 

당겨봤지만 도저히 당길 수 없었다. 그 노인은 시위를 당겨서 카사르에

게 주었다. 카사르도 당길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이마에 줄

무늬가 있는 푸른빛이 감도는 노새(köke qaljan luusa[=laγusa])를 탄 백

발 노인으로 변해, 기다란 노란 각궁 시위에 황금 화살(altan toγuna)을 

메긴 후, 바위를 겨누어 관통하도록 쏘고는, “성군의 활솜씨 좋은 카사

르(qabutu qasar)와 힘센 벨구테이(böke belgetei)라는 동생이 너희 둘

이구나!”.

“큰소리치기까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랬다!”며 꾸짖고 갔다. 그래서 두 아우는 두려워

하며 19a “이는 필시 군주의 화신(sülde)일 게다.”라고 서로 말했다. 이

후에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엥구드(enggüd)의 오란 쳉쿠이(uran čengküi)는 서른하나의 부락

(otuγ)을 이끌고, “해가 떨어진 후에는 이방이 된다!”라고 말하며 떠나

갔다. 군주와 카사르 둘이는 쫓아가서 잡았다. 그때 군주의 훌륭한 흰

33	물소뿔(水牛角)을 활고자에까지 붙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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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사인 사무친(sayin čaγan samučin, 馬)을 카사르가 타고, 그의 아들 

톡통가 바아토르(toγtungγa baγatur)를 데리고 선두에 서서, 훌륭한 [흰

색] 사인 사무친이 피곤한 절따말처럼 [몸 색깔이] 붉게 변할 때까지 분망

(奔忙)하게 뛰어다니며 진압하고 잡아왔다. 그래서 카사르는 볼볼론

(bolbulun, 볼바라)이라는 여자를 상(šang)으로 얻었다.

그 뒤 오란 쳉쿠이는 코빌간(qubilγan, 化身) 세첸 카안(sečen qaγan)

에게 유리로 만든 탑(sil suburγ-a)을 선물했는데, 그는 알탄(altan)이라

는 자기 딸을 주었다. 그리고 알탄 고르골다이(altan γurγuldai, 꾀꼬리)

라는 이름의 딸을 솔롱고드(solungγud) 부의 나란 카안(naran qaγan)에

게 주었다. 성군에게 보리야드(buriyad)의 오로 시구시(oru sigüsi)가 대 

바이칼(yeke bayiγal) 19b 에서 난추니(način)를 잡아서 [군주에게] 선물

했다. 그래서 오로 시구시에게 보리야드를 통치하도록 했다. 그런 후에 

군주는 난추니를 데리고 올코이(olqui) 강에서 올라(ula) 강으로 갈 때, 

주르치드(jurčid, 女直)의 왕촌 카안(wangčun qaγan)이34 도망가서는 다

시 오지 않았다. 군주는 돌아가서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왔다. 올라 강

에는 얕은 여울(olum)이 없었다. 그래서 카사르의 손자(ači) 카도 시리

(qadu-siri[=qadusira])와 갈자고(γaljaγu) 칭 타이지(čing tayiji)는 이만 

필의 말 재갈 고리(čaγarig)를 서로 연결시켜 소리를 지르며 성을 점령

하고 “만 마리의 제비(qariyačai), 천 마리의 고양이(maγuru[=miγui])를 

공물(alba)로 바쳐라!”라고 말하여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제비 [꼬리]에 

마포(kiyabung)를 묶어 달았다. 고양이에게는 솜(köbeng)을 매달아 묶

34	금(金)나라 장종(章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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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불을 붙였다. 제비는 제 둥지로 돌아가고 고양이는 건물 [지붕] 위

로 올라갔다. 고양이와 제비들이 붙인 불로 20a [성을] 태웠다. “괴상한

(jig) 것인가? 간계(bači)인가?”라고 왕촌 카안이 말을 했다. 성군께서는 

왕촌 카안의 딸 잘라카이 카톤(jalaqai qatun, 公主)을35 얻었다. 그러나 

그 카톤[공주]은 돌아오는 도중에 죽었다고 한다.

성군께서 해가 뜨는 동쪽 솔롱가(solungγa) 나라로 출정하여 나아갈 

때, 우네겐(ünegen) [강]이 범람하여 군주 자신과 대군이 [강을 건너지 못

하고] 이쪽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다. 성군께서는 

“조세를 바치라고 왔느니라!”고 솔롱고드(solungγud)의 [보카 차간] 카안

[왕](qaγan)에게 말했다. 군주의 그 말씀에 솔롱고드의 보카 차간 카안

은 자신의 콜란(qulan)이라는 이름의 딸을 중궁(jüngken, 中宮)으로 바

치고, 호피(baras[=bars])를 두른 게르와 더불어 보카, 솔롱가 두 부락의 

백성들을 혼수(inji, 婚需)와 함께 배(ongγuča)로 실어가지고 왔다. 그래

서 성군께서는 솔롱고드의 보카 차간을 비롯하여 고관(noyad) 대신

(sayid)들 모두에게 강 건너로 크게 소리쳐 20b 말씀했다. “너희들이 내

게 공납(alba, 貢納)을 바치게 되면, 이쪽으로 그쪽으로 교류하자!”라고 

명령을 내리심에 따라 그 명대로 되었다.

그 뒤 성군과 콜란 카톤 둘이서 베개를 같이 하려 할 때, 보고르치가 

아뢰었다.

35	금나라 위소왕(衛紹王)의 딸 기국공주(岐國公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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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두 분이 베개를 같이 하신다면

규칙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그마한 게르에서 같은 베개를 하신다면

질서가 없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보살피면

어떠신지요?”라고 모든 대신들이 상주했다. 그러나 그러한 말에 따

르지 않고 베개를 같이 했다. 그때 솔롱가 나라에서 삼 년을 머물러 계

셨다. 아르가손 코르치(arγasun qorči)에게36 “[나를 대신하여 잠시] 나라

를 다스리라!”고 [통치하는 자리에] 앉혔다. 집에서는 ‘성군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래] 머무르는가?’라고 아르가손 코르치를 절따말(jegerde) 세 

필에 태워 보냈는데, [아르가손 코르치는] 한 달이 걸려 갈 곳을 사흘 만

에 이르러 21a 우리 군주께서는 “안녕하신지요?”라고 물었다. “안녕하

시다!”고 신하들이 말했다. 그 신하들은 “황후들과 왕자들, 모든 백성

이 다 안녕하냐?”고 물었다. 보로[아르가손] 코르치(boru qorči)가,

“여러분의 카톤들, 왕자들 평안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의 성정(性情)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여인네들과 자식들도 모두 평안합니다.

당신의 이렇게 위대한 백성들의 성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열린 입에 나무껍질과 물고기 껍질을 얻어넣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의 성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른입에 물과 눈을 얻어마셨습니다.

36	활을 가진 시위병(侍衛兵). 전통사(箭筒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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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몽골인의 기질을 몰랐습니다.”라고 상주하니, 군주는 이해하

지 못하고 “다시 말하라!”고 했다.

아르가손 코르치가 다른 말로,

“나뭇가지(sala[=salaγ-a] modun)에 발톱이 사나운 새(salbar sibaγun)

가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나뭇가지에 의지해서 살다가

사나운 매에게 꼬리를 물려 21b 보금자리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갈대(qulusu) 있는 호수에 고니(qung γalaγun)가 알을 낳았다고 합니

다. 그 갈대에 의지하며 살다가

못된 개구리매(qulatu) 새에게 보금자리가 부서져 알과 새끼가 잡아 

먹혔다고 합니다.

나의 성군이시여! 하명하시라!”고 상주(上奏)하니, 군주가 “코르치가 

한 말을 알아들었는가? 너희들은!”이라고 했다. 관인들은 “알아듣지 못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군주는 친히 알아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나뭇가지라 함은 나의 모든 동무들이다.

발톱이 사나운 새라 함은 나의 몸이다.

사나운 매라 함은 솔롱고드의 인민이다.

꼬리[알과 새끼]라 함은 나의 카톤과 왕자들이다.

보금자리라 함은 평화로운 나의 나라다.

갈대 있는 호수라 함은 나의 모든 위대한 백성이다.

고니라 함은 나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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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매 22a 새라 함은 솔롱고드의 백성이다.

알과 새끼라 함은 나의 카톤과 왕자들이다.

둥지라 함은 평화로운 나의 나라다!”라 하시고, 황금 고삐(altan 

jiluγa[=jiluγu])를 잡았다. 성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부르테겔진(börtegeljin) 카톤은

어릴 적에 만났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려웠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좁을 것이다.

안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며 화

를 낸다면,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 아홉 명의 

장수(örlügüd, 將帥)들 중 한 사람이 가서, 말을 전하고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잘라이르(jalayir) 부의 모칼리(muqali)는 군주의 명으로 가서 도착하

여, 부르테겔진 카톤에게 인사를 드리고 앉았다. 거기서 카톤께서는 이

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군주께서는 안녕하신가? 너는 왜 왔느냐?” 군

주께서는 안녕하십니다. “군주의 22b 명령을 알려드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세우신 정치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원로대신들의 충언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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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고 모자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호피 집의 색정에 빠져

성군께서는 콜란 카톤과 동침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자, 부르테겔진 

카톤은,

“나의 주군의 힘이니라!

통치하에 있는 모든 몽골의 희망이니라!

나의 성군의 힘이니라!

이들 모두의 바람이니라!

에르치스(erčin[=erčis], 이르티시) 강변에는

야생 노새(qulan čikitei)가 많다고 한다.

엄지손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활을 쏘는 것을

나의 군주는 아시리라.

아주 큰 나라에는 계집아이와 여인이 많다고 한다.

찾아서 취할 것을

나의 군주는 친히 아시리라.

갈대가 있는 호수에는 고니가 많다고 한다.

손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활을 쏘는 23a 것을

나의 군주는 아시리라.

세상의 큰 나라에는 계집아이와 여인이 많다고 한다.

나의 군주는 찾아서 취할 것을 스스로 아시리라.

명궁(名弓)은 강변에 있는 오리 두 마리를

한꺼번에 쏜다고 한다.

남자가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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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두 사람을 함께 얻는다고 한다.

길들이지 않은 말(emlig[=emnig] morin) 위에

안장을 얹으라 했나?

여인 옆에

[다시] 여인을 얻지 않는 것은 잘못인가?

넘치는 것은 나쁘고

부족한 것은 좋은가?

델(degel[debel])을 겹쳐 입으면 춥지 않다고 한다.

세 겹의 끈(degesün)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얇은 것보다 두꺼운 것이

하나보다 둘이 좋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모칼리가 카톤의 

말씀을 카안에게 와서 아뢰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도착하여

카안과 카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23b 마시며 즐겼다.

거기서 아르가손 코르치는 독한 술(arajan[shimiin arkhi])에 취해서, 

황금으로 만든 호금(altan qor, 胡琴)을 들고 다른 곳에 유숙했다고, 성

군께서는 보고르치·모칼리 둘을 ‘오라!’고 요구하셨다. 아르가손 코르

치를

“소리 없이 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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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고 보냈다. 보고르치·모칼리 둘이 가

서, “아르가손 코르치! 너는 독한 술에 취해서, 황금으로 만든 호금을 

들고 다른 곳에서 유숙했다고,

소리 없이 불러서

꾸짖지 말고 죽이라!”고 보낸 것이라고 하자, 아르가손 코르치가

“죽이는 사람의

말은 듣는다고 한다.

죽을 사람은

말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그 두 관리는 그를 죽이지 않고,

천명을 받은 [사람의] 술을

겨드랑이 밑에,

권력 있는 사람의 술(erketü-yin sarqud)을

그의 가슴팍에 들리고

데리고 오니, 24a 군주는 주무시고 계셨다. 보고르치와 모칼리가 밖

에서

“당신의 빛나는 큰 궁궐(ordu)에

빛이 들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딸과 아들들을 깨웠으면.

죄지은 사람과 벌받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침햇살같이 명령을 내리셔서 선포했으면.

당신의 위대한 옥궁(qas yeke ordu)에 빛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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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qaγalγan)에서 자고 있는 딸과 아들들을 깨웠으면.

당신의,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옥처럼 빛나는 명령을 내렸으면.”이라고 아뢰자, 군주께서는 일어나

셨다. 아르가손 코르치를 앞에 데리고 들어갔다. 군주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 보고르치가 아뢰기를, “아르가손 코르치가

‘죽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죽을 사람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하자, 카

안께서는 말을 하라고 24b 세 번이나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르가손 코

르치가 스스로

“[개똥]지빠귀(dalan keletü čaγčaqai)가 지저귀며 노래할 때

수리부엉이(jaγalmai[jaγalai])가 공격해오면 숨을 곳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명을 받고 태어나신 군주께서 꾸짖으며 살피시면

끽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열 살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황금으로 만든 호금(胡琴)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무뢰하고 나쁜 성격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독한 술(arajan)에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한 술을 잘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황금으로 만든 호금을 들고

분에 넘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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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버드나무 호금을 수호했습니다.

깊이 있는 당신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경박한 나쁜 성격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한 술(qorujan)에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25a

그러나 독한 술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당신의 버드나무 호금을 들고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주께서 무거운 벌을 내리신다면

손바닥 크기의 땅에 눕겠습니다!

용서하신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스러운 대지를 달리는 짐승들 중에

야생 노새(qulan)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합니다.

쿠쿠이 칸[산] 남쪽에서 나는 새 중에

푸른 갈지게보다 더 빠른 새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들처럼 빠르지 않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늘인 가죽처럼

붉은 버들처럼 죽을 힘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아뢰자,

“좋은 말재주 덕분에 살아남은 나의 아르가손이여!

재치있게 말해준 덕분에 살아남은 나의 코르치여!”라고 말씀하시어 

죽이지 않고 말씀을 널리 알리시고 산회시켰다.

성군이 키타드 국(kitad ulus, 중국)을 정복하시고, 알탄 카안(altan 

qaγan, 금 황제)의 제위를 빼앗은 것을 탕고드(tangγud)의 25b 시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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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안(sidurγu qaγan)이37 듣고 두려워하여, 바얀 사르타고르(bayan 

sartaγur)의 아들 도르동(dordung)을 ‘당신의 오른손이 되어 공물을 바

치겠습니다’라고 하여 사신으로 보냈다. 그 사신이 군주에게 상언하고 

돌아올 때, ‘성군께서는 하늘의 아들(tengri-yin [=tngri-yin] köbegün)

이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황후보다] 우리 황후가 훌륭하시다. 

그분의 빛으로 밤에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다. 

성군께서는 타이초고드의 야보가(yabuγ-a)의 처 뭉굴룬 고아(mong

γol-un [=mönggül-ün] γou-a)를 데리고 살려고 했다. 도르동의 말을 

야보가가 듣고 군주에게 말하기를 ‘제 처 뭉굴룬 고아보다 키타드의 장

기나니 세첸 노미다이의 딸인, 탕고드의 시도르고 카안의 구르벨진 고

아(gürbeljin γou-a)라는 이름의 카톤의 빛 때문에 밤에 등불이 필요 없

다고 합니다. 그녀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26a 상언했다. 카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사르타골 국(sartaγul ulus)으로 나는 원정길을 떠난다. 출정하

라!”고 시도르고 카안에 사신을 보냈다. [시도르고 카안이] 그 사신에게

“세상 모두를 정복하지 않았으면서

‘카안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카안이란 사람에게 동지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하고는 따르지 않았

다. 그 말을 듣고 군주는,

37	서하(西夏)의 군주 이안전(李安全, 襄宗, 재위 1206~1211)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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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같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너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사르타골의 솔탄 카안

(sultan qaγan)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말 등에서] 내렸다. 그 원

정에 콜란 카톤을 데리고 출정했다고 한다. 그 후에

나코이 올코(naqui ulqu)에서 대회맹을 열어

아버지 이수케이 바아토르의 영혼을 모신 깃발을 성스러운 곳에 모시고

아홉 깃대에 올린 흰 둑(tuγ, 纛)을 가져다 꽂고 26b

대연회를 열고 있을 때

지고하신 아버지 코르모스타 텡리(qurmusta tengri [=tngri])께서

성군께

이전의 공덕의 힘으로

보옥(寶玉) 술잔에 신성한 술을 가득 하사하셨다.

두려워하듯이, 성군께서

받들어 마시고 있을 때 말씀을 하셨다.

“네 명의 아우들은

형에게는 열이라면,

동생들에게는 넷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의 주군이시여, 많이 드시고 가여운 저희들에게도 조금만 

하사해주시길! 대명천지에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아뢰자, 성군께서

는 네 명의 동생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일찍이 내가 태어날 때 오른손

에 용궁의 옥새가 부처님의 명에 의해 주어졌다! 이번에는 코르모스타 

텡리께서 보옥 술잔에 신성한 술을 가득 하사하셨다. 천명을 받은 군주

는 내가 아닌가 하고 27a 생각한다! 마시겠다면 자 어서!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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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하사하셨다. 동생 넷은 받아서 마셨으나 입에는 들어가도 목구멍

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동생 네 명은 군주께, “천명을 받으신 

군주께 천명을 받지 못한 저희들은 당치도 않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마을의 공납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군주

께서 드시지요!”라고 절을 하며 말씀을 올렸다. 군주께서 받아서 드셨

다. 그 신성한 감로주에 성군께서는 조금 취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

찍이 내가 태어날 때 오른손에 용궁의 옥새가 부처님의 명에 의해 주어

졌다! 이번에는 코르모스타 텡리께서 보옥 술잔에 신성한 술을 가득 하

사하셨다. 천명을 받은 군주는 [바로] 나다! 하고는, 탕고드 백성을 정

복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시도르고 카안의 검은 콧등을 한 황색 쿠벨렉(köbeleg)이라는 이름

의 개는 예언자(yiruči[=iruči])라고 27b 하며 성주가 아홉 깃대에 올린 

흰 둑(yisün köl-tü čaγan tuγ)을 바르게 꽂고 세 차례 출진하여 머물렀

다. 그 개가 ‘안녕, 평화, 행복’이라고 짖으면 적이 없었고, 울부짖으면 

적이 있었다. 그 개는 군주의 출정을 알고 세 차례나 마구 울부짖어댔

다. ‘내 개는 늙어서 그의 예지력이 없어졌다’며 의심 없이 지냈다. 그 

뒤 보병(yabaγan čerig)을 개띠 해(noqai jil)에 보내고, 돼지띠 해(γaqai 

jil)에 성군께서는 유수이 카톤(yusui [=yüsüi] qatun)을 데리고 출정하여 

군사들을 지휘하며 친히 출정하셨다. 성군께서는 모나 산의 봉우리

(mon-a qosiγun)를38 보고

38	네이멍구자치구 바얀노르 맹(盟) 오라드 기(旗)에 있는 산. 그 남쪽에 황하가 

흐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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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에는 피난지가 될 만한,

태평한 시절에는 살 곳이 될 만한,

회백색 반점이 있는 사슴(öle[=ölü] qaljan buγu)은 살 만한,

노인이 늙을 때까지 살 만한 [곳이구나!]” 이라고 28a 말씀했다. 나무 

위에 앉은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올빼미(uγuli)를 보고, 군주는 카사

르에게 ‘쏘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카사르는 쏘았다. 올빼미는 날아 도

망가고, 그 사이로 까치(siγajaγai [šaγajaγai])가 날아들어서 날개에 정통

으로 맞았다. 군주는 쏘지 못하게 하고 칼을 들어올렸다. 군주께 바르

고오다이(barγuudai) 부의 우룰룩 노얀(örlüg noyan)이 아뢰기를

“좋은 일에는 원인이 있고

나쁜 일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합니다! 군주께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

니다.”라고 했다. 군주는 인정하시고 말씀하셨다. 그 후 노복(boγul)인 

마부(köteči[=kötüči]) 메친(mečin)이 “당신 동생인 카사르는 술을 마시

다가 콜란 카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라고 군주께 말했다. “카사르

에게서 독수리(qačir tas)의 깃털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노복 메친을 

보냈다.

“만백성의 군주인 카안이라 할지라도,

독수리의 깃털을 구하는 것은 내가 잘한다!”라고 말하고는, 독수리 

깃털을 주었다. 그을음이 묻었다고 가지고 가지 않았다. 28b 검은 대

머리 독수리(qar-a qaljan)를 죽여서 가지고 오라고 노복 메친을 다시 

보냈다. 검은 대머리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새가 빙빙 맴돌고 

있는데 어디를 쏘면 좋은가?”라고 노복 메친에게 물었다. 노복 메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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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를

“검은 곳과 노란 곳의 사이를 쏘라고 말했다.

그 콧등을 맞혀 잡아서 바쳤다.

카안이신 분에게 도리에 맞는

독수리의 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아니다. 검은 대머리 독

수리다. 피가 묻었다!”고 하며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군주는 노

하셔서 “전에는 일곱 콩코탄(qongqutan)들과 죽이 맞아 다녔다. 그 뒤

에는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올빼미를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까치를 죽였다. 지금은 또 독수리의 깃털을 주지 않았다!”고 네 

사람에게 지키게 하고 짐승[코뿔소]이나 먹는 먹이를 주고, 울타리가 쳐

진 우물에 묶어 29a 두었다.

캉카이 카안(qangγai qaγan) [산]에서 큰 사냥(yeke aba)을 할 때 “잿

빛 푸른 늑대(börte činu-a)와 옅은 노란색 사슴(quu-a maral)이 들어

올 거다. 그것을 죽이지 말라! 청회색[의] 말(köke boru mori)을 탄 곱슬

머리의 사내(bujigir üsütü qar-a kümün)가 들어올 거다. 그 사람을 사

로잡아라!”고 말씀했다. 잿빛 푸른 늑대와 옅은 노란색의 사슴이 들어

왔어도 죽이지 않고 내보냈다. 청회색 말을 탄 사람을 잡아서 “너는 누

구의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군주에게 데리고 갔

다. 군주께서 물었다. 대답하기를 “몽골의 성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출

정했다고 하여, 시도르고 카안이 저를 척후(qaraγul)로 보냈다.”고 하

였다.



74  역주 몽골 황금사 번역 및 역주  75

“빠른 말에 따라잡히지 않는

쿠세발라드(kösebalad)의 청회색 말(köke boru mori)입니다. 지쳐서 

따라잡혔습니다.

네 발굽은 다 달아버렸습니다.

사내에게는 지지 않는

뭐든지 이빨로 찢는 ‘보동(bodung, 멧돼지)’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검은 머리 사람에게 졌습니다. 29b

제 검은 머리도 다했습니다.”

성군께서 물었다. “너의 군주는 화신이라고 들었다! 진실을 말하라!”

보동이 말하기를, “아침에는 독이 있는 노란 반점이 있는 뱀이 되는데 

그때는 잡을 수 없다. 낮에는 갈색 반점이 있는 호랑이가 되는데 그때

는 잡을 수 없다. 저녁에는 아름다운 노란 젊은이가 되어서 [구르벨진 

고아(gürbeljin γou-a)] 카톤과 더불어 즐기고 있다. 그 때에야 그를 잡

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성군께서는 

탕고드 나라의 국경에 다다랐을 때, 시도르고 카안의 나찰(rags-a, 羅

刹)을 선조로 하는 노파가 몽골의 병사를 맞이하러 나와서 병사와 편마

(종마)를 한꺼번에 살해했다. 군주에게 수베에데이 바아토르가 상주하

기를, “이 노파는 나의 군사와 편마를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활을 잘 

쏘는 카사르를 감옥(jasaγ, yal-a)에서 꺼내주세요!”라고 30a 했다. 군

주는 동의하시고, 자신의 나는 듯이 빠른 고라말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화살로] 쏘게 했다. 카사르의 몸은 감옥에 있으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노파의] 무릎 뼈 바로 아래(keče)를 쏘았다. 그 노파는 옆 갈비뼈 쪽으

로 넘어지며 죽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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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르의 남자 자손은 [끊임없는 전쟁의] 상처를 입어라!

여자 자손은 남편에게 버림받아라!”라고 저주하며 죽었다. 시도르고 

카안이 뱀이 되었을 때, 군주는 봉황(garudi)이 되었다. 호랑이가 되었

을 때, 군주께서는 사자(arsalan [=arslan])가 되었다. 젊은이가 되었을 

때 군주는 노인(ebügen)이 되어서 잡았다. 시도르고 카안이 군주께 말

하기를

“나를 죽이지 마시오!

샛별(čolman [=čolmun], 金星)을 잡아 적을 없애겠소.

혜성(mečid)을 잡아서 천재기근(jud turqan)을 없애겠소.

저를 죽인다면 당신 목숨에 좋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 자손에게 나쁩니다!”라고 했다. 그 말에 따르

지 30b 않고, [화살로] 쏘고 [칼로] 잘라도 베어지지 않았다. 시도르고 

카안은

“내 몸은 너희들이 자르고 쏘아도 베어지지 않는다. 내 신발 바닥에 

세 번 접어서 감은 무늬 있는 두 띠(qosilan [=qosilang], [帶])가 있다. 그

것으로 목을 졸라서 죽여라!”라고 말했다. 그 두 띠를 들고 목을 졸라서 

죽이려 할 때, “나를 지금 목 졸라 죽인다면 뒤에 너의 자손도 나와 같

이 목이 졸려서 죽어라! 나의 구르벨진 고아 카톤을 검은 손톱부터 샅

샅이 살펴라!”라고 말하며 죽었다. 성군께서는 구르벨진 고아 카톤을 

얻었다. 구르벨진 고아 카톤의 미모는 군주를 비롯한 온 백성이 경탄할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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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벨진 고아 카톤은 “지금 나의 미모는 너희 군사들이 일으킨 먼

지 때문에 가려졌다. 전에는 지금보다 더 고왔다. 이제 물로 씻는다면 

더욱 고와질 31a 것이다.” 이 말에 성군은 “물에 씻어라!”고 하시며 보

냈다. 카톤은 물가에 날아다니는 푸른 종달새(boljimur)를 잡아서 꼬리

에 글을 써서 ‘나는 이 물에서 죽습니다. 내 몸을 강 아래에서 찾지 마

시고 강의 상류에서 찾으시오!’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보냈다. 딸의 말

대로 와서는 강 상류에서 찾아서 데리고 와서 묻으려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죽부대로 흙을 뿌리고 묻었다. 그 무덤을 테무르 올코

(temür ulqu, 작은 언덕)라 하고, 그 강을 카톤의 강(qatun-u γoul, 黃河)

이라 한다.

그 탕고드 나라를 정복하고 시도르고 카안을 죽이고, 투르메게이

(türmegei, 두르메게이) 성을 쳐부수고 구르벨진 고아 카톤을 데리고, 그 

원정길에 로오반(luuban) 산(六盤山)에서 피서하실 때, 투르메게이 성에

서 성군께서 열이 심하게 나서, 그의 황금 같은 생명이 위독할 때, 말씀

하셨다.

“준마(駿馬) 같은 네 명의 동생들이여! 31b

사향(麝香) 같은 네 명의 아들들아!

전심전력을 바친 아홉 명의 장군들아!

이들을 비롯한 위대한 백성들아! 모두 들어라! 너희들은.

가죽 등자(橙子)가 늘어질 때까지

쇠등자가 다 닳을 때까지 밟아서

위대한 백성들을 고생해서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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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을 때에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는 않았다. 나는!

새끼 밴 적 없는 흰 말을 타고

새끼염소 가죽외투를 접어

나의 이 위대한 백성을 고생하여 모으고

다 모을 때에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다. 나는!

전생(前生)의 응보(應報)인가!” 성군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

셨다.

“카톤들 중에서는 부르투겔진이 죽고

신하들 중에서 보고르치와 모칼리가 죽으라고 말하라! 너희들은!”이

라고 하자, 길루게데이 바아토르(gilügedei baγatur)가 아뢰기를,

“보옥 같은 당신의 정통(正統)은 짧아질 것입니다.

카톤이신 당신의 부르투겔진은 죽을 것입니다.

카사르와 벨게테이 둘은 32a [떨어져] 각각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모은 당신의 많은 백성은

어디론가 흩어질 것입니다. 나의 군주시여! 어떡하나요?

위대한 당신의 정통은 짧아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만난 당신의 부르투겔진 카톤은 죽으리라.

우게데이 톨로이 당신의 두 아들은 고아가 되리라.

경쟁하며 모은 많은 백성은

다른 사람과 한 무리가 되어 흩어지리라.

산 같은 당신의 정통은 짧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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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처럼 만난 당신의 부르투겔진 카톤은 죽으리라.

당신의 오초고(qočuγu[=očuγu]), 카치고(qačiγu) 둘은 고생할 것입

니다!

수없이 모은 당신의 백성은 산과 숲으로 흩어지리라.

캉카이 칸[산]을 끼고 유목하리라.

당신의 카톤과 아들들이 떼를 지어 울면서 오리라.

그들에게 한 가지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군이시여! 어떡하나요?

웅쿠이(öngküi) 고개 남쪽으로 이동하렵니다.

당신의 딸과 아들들이 떼를 지어 울면서 오리라.

그들에게 한 가지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군이시여! 32b 어떡하나요?

어린 몸을 짓밟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짓밟는다면 우리들이 열반의 땅에서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인

가요?

건강한 몸을 해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해친다면 우리들이 극락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홀로 남은 당신의 부르투겔진 카톤과

고아가 되어버린 당신의 우게데이 톨로이 두 아들에게

들판에서 물을

산속에서 길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칭기스 카안은 말씀하셨다.

“카톤과 신하들은 죽지 마라!



78  역주 몽골 황금사 번역 및 역주  79

홀로 남은 나의 부르투겔진 카톤과

고아가 되어버린 나의 우게데이 톨로이 두 아들에게

들판에서 물을

산속에서 길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

“옥석(玉石)에는 껍질이 없다.

강철에는 나이테가 없다.

가련하게 태어난 몸에 장생(長生)은 없다.

오히려 실망하지 말고 살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너희들! 33a

백 가지 일을 성공하면 일의 최상이다!

정직한 말에 이른 자의 마음은 강하다.

바라는 것을 적게 하고 많은 이들과 어울리면서

진실로 변하여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의 몸이 아닌가!

장차 훌륭한 정치를 시행하라! 너희들은!

어린 코빌라이(qubilai kegüken)의 말은 다르다.

그의 말대로 행하라. 너희들은!”이라 하시고 붉은 돼지띠 해(bing 

γaqai jil, 丙[丁]亥年)에 예순일곱의 나이로 7월 12일에 승하하셨다.39

마차를 준마들로 끌고

군주의 황금 유해를

마차에 실어올려

39	대몽골국(Yeke Mongγol Ulus)의 초대 대칸(太祖, 재위 12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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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고 돌아갈 때, 수니드(sönid) 부의 길루게데이 바아토르가 칭송

하기를

“날아가는 갈지게의 날개처럼 떠나가십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

소리 나는 마차의 짐이 되셨습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

공격하는 매의 날개처럼 떠나가십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

[먼 길을] 돌아가는 33b 마차의 짐이 되셨습니까? 나의 군주인 당

신은!

소리 내어 우는 새의 날개가 되어 떠나십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

삐걱거리는 마차의 짐이 되셨습니까? 나의 군주인 당신은!”이라고 

하며 오는데, 모나(mona) 산기슭(kögübür)에 도착했을 때,

검은 수컷 낙타는 갈비뼈 깊이만큼 [진흙에] 빠지고

마차는 바퀴 축까지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오색의 준마들도 끌어내지 못하고

온 백성이 고생하고 있을 때, 수니드의 길루게데이 바아토르가 엎

드려,

“푸른 영원한 하늘(köke möngke tengri)의 천명을 받아 태어나신

위대한 성군이시여!

온 백성을 버리고 떠나가셨나이다. 당신은! 높은 곳으로.

안정하게 세우신 당신의 정치.

처음으로 세우신 당신의 나라,

[당신으로 인해] 태어난 당신의 카톤들과 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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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신 칸 같은 당신의 땅과 물[고향]이 저기 있나이다.

신성하게 세우신 당신의 정치,

공납을 받아 건설하신 당신의 나라,

사랑스런 당신의 카톤과 왕자들! 34a

당신의 황금 궁정이 저기에 있나이다.

아름답게 세우신 당신의 정치,

[깊은 인연으로] 만난 당신의 카톤과 왕자들,

예전에 모은 당신의 수많은 백성들,

당신의 친인척들이 저기 있나이다.

더욱 늘어나는 당신의 백성들,

[몸을] 씻은 당신의 물과 눈(雪),

수많은 당신의 몽골 백성들,

당신이 태어난 오논 강의 델리군 볼도가(deligün bolduγ-a)가 저기 

있나이다.

조류(棗騮)색 종마(keger ajirγan) 갈기(kökül)로 엮은 당신의 영기(靈

旗, tuγ sülde)

당신의 북과 나팔과 호각,

당신의 만백성들,

케를룬(kerlün) 강의 쿠데에 아랄(ködege arlan[=aral)에서 칸에 오르

신 당신의 땅이 거기 있나이다.

이룩하기 전에 만난 당신의 부르투겔진 카톤,

보르카토 칸(burqatu qan) 산의 땅과 물,

보고르치 모칼리, 당신의 사랑스런 두 동무,

당신의 온전하고 위대한 정도(政道)가 저기 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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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으로 만나게 된 당신의 콜란 카톤,

당신의 호금과 피리와 노랫소리, 34b

당신의 대국(大國) 전체,

코톡토 칸(qutuγ-tu qan) 산, 고향이 저기 있나이다.

카라고나 칸(qaraγun-a qan) 산이 따듯하다고,

타국 탕고드의 백성이 많다고,

카톤 구르벨진이 아름답다고,

[사랑하는] 옛 몽골 백성을 버리시렵니까? 나의 군주시여!

사랑스런 당신의 목숨이 다한다면,

보옥 같은 당신의 유해를 모시고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카톤 부르투겔진에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돌려보낼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영원한 흰색 게르를 가지고

칸 같은 그 위대한 땅에 고이 모시겠습니다!”라고 고하자, 군주는 어

여삐 여기셨다.

마차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검은 수컷 낙타(qara[=qar-a] buγura[buur-a])가 힘차게 나아갔다.

모든 백성은 환호했다.

칸 같은 위대한 대지인 그리로 보내졌다.

모든 이의 영원한 기쁨이 거기에서 시작되어

칸과 재상들의 지주가 되었고,

모든 인민의 숭배대상이 되어 35a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팔백실(naiman čaγan ger, 八白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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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께서 [탕고드 원정길에] 이리로 지나실 때, 우쭐대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마차의 바퀴가 진흙에 빠진 것이다. 온 나라[탕고드]에 거

짓 선전포고를 하고, 입으시던 웃옷, 궁정 천막, 한 쪽 발싸개(oyimasun)

를 거기에 묻었다. 그분[칭기스 카안]의 진짜 유해를 어떤 사람은 보르

칸 칼돈(burqan qalduna[=qaldun]) 산에 묻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알타이 칸(altai qan) 산의 북쪽, 켄테이 칸(kentei qan) 산의 남쪽에 있

는 예케 우텍(yeke öteg)이라는 땅에 묻었다고도 한다.

그 뒤, 3년이 지나서 소띠 해에 우게데이 카안(ögidei[=ögedei] 

qaγan)이40 43세로 케룰렌의 쿠데에 아랄(kerülen-ü ködege arlan 

[=aral-a])에서 대위(yeke oru)에 올랐다. 재위 13년이 되어 소띠 해에 

55세로 우테구 콜란(ötegü qulan)에서 돌아가셨다. 우게데이 카안은 양

띠다.

쿨룩 카안(külüg qaγan)41 6년이 지나서 말띠 해에 우르멕투(örmügetü)

에서 42세로 35b 칸위에 올랐다. 다음해 양띠 해에 43세로 삼시기[셈시

케](samsigi)에서 돌아가셨다. 쿨룩 카안은 소띠다.

그 뒤 5년이 지나서 뭉케 카안(möngke qaγan)이42 45세로 돼지띠 해

에 켈루렌의 쿠데에 아랄에서 4월 초3일에 칸위에 올랐다. 9년이 지나

서 54세로 양띠 해에 칭장부(čing jangkü)라는 요새에서 돌아가셨다. 뭉

40	대몽골국의 제2대 대칸(太宗, 재위 1229~1241).

41	대몽골국의 제3대 대칸 구육(Güyük, 定宗, 재위 1246~1248). 주 50의 카이

샨[武宗]의 칭호와 같고 사본에도 분명히 쿨룩(Külüg)으로 쓰여 있지만, 혹시 

구육(Güyük)을 잘못 썼을 가능성도 있다.

42	대몽골국의 제4대 대칸(憲宗, 재위 125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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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카안은 토끼띠다.

6년이 지나 원숭이띠 해에 소토 세첸 카안(sutu sečen qaγan)이43 45세

로 샹도(sangdu[=šangdu], 上都)에서 칸위에 올랐다. 35년이 지나서 말

띠 해 정월44 22일에 81세로 다이도(dayidu, 大都)에서 돌아가셨다. 세

첸 카안은 뱀띠다.

그 뒤 말띠 해에 울제이투 카안(öljeyitü qaγan)이45 30세로 4월 36a 

10일 시기르 호수(sigir naγur)에서 대칸위(yeke qan oru)에 올랐다. 14년

이 지나서 44세로 양띠 해 정월 초8일에 다이도에서 돌아가셨다. 울제

이투 카안은 소띠다.

그 뒤 같은 해인 양띠 해에 쿨룩 카안(külüg qaγan)이46 27세로 대칸

위에 올랐다. 5년이 되어서 돼지띠 해 다이도에서 돌아가셨다. 쿨룩 카

안은 뱀띠다.

그 뒤 같은 돼지띠 해에 보얀토 카안(buyantu qaγan)이47 37세로 칸

위에 올랐다. 10년이 되어서 원숭이띠 해에 47세로 다이도에서 돌아가

셨다. 보얀토 카안은 돼지띠다.

그 뒤 같은 해에 게겐 카안(gegen qaγan)이48 원숭이띠 해에 18세로 

43	대몽골국의 제5대 대칸 코빌라이(Qubilai, 世祖, 재위 1260~1294).

44	qubi sar-a 몽골 전통 역법(曆法)에 따르면 봄의 첫달, 즉 정월(čaγan sar-a)
을 이렇게 불렀다.

45	대몽골국의 제6대 대칸 울제이투 테무르(Öljeyitü Temür, 成宗, 재위 1294~

1307).

46	대몽골국의 제7대 대칸 카이샨(Qaishan, 武宗, 재위 1307~1311).

47	대몽골국의 제8대 대칸 아요르바르와다(Ayurbarwada, 仁宗, 재위 1311~

1320).

48	대몽골국의 제9대 대칸 시데발라(Shidebala, 英宗, 재위 132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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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도에서 칸위에 올랐다. 4년이 36b 지나서 21세인 돼지띠 해에 샹

도 남쪽 모린오 엡치군(morin-u ebčigün)이라는49 곳에서 돌아가셨다. 

게겐 카안은 쥐띠다.

그 뒤 이순 테무르 카안(yisün temür qaγan)이50 돼지띠 해에 30세로 

쿠데에 아랄에서 칸위에 올랐다. 6년이 되어서 36세로 용띠 해 8월 6일

에 샹도에서 돌아가셨다. 이순 테무르 카안은 뱀띠다.

그 뒤 같은 해에 자야가토 카안(jayaγatu qaγan)이51 35세로 용띠 해 

8월 12일에 칸위에 올랐는데, 다음 해 뱀띠 해에 코톡토 카안(qutuγtu 

qaγan)이52 서쪽에서 명성을 쌓고 와서, 정월 19일 30세에 보새(yeke 

qasbuwa tamaγ-a, 寶璽)를 지닌 알테무르 칭상(altemür čingsang)을 살

해하려고 적대적인 37a 이들을 맞이하도록 보내고, 코톡토 카안이 체

첵투 호수(čečegtü naγur)에서 4월 초3일에 칸위에 올랐다. 같은 해 8월 

초6일에 승천하셨다.

그 뒤 같은 달 10일에 쟈야가토 카안(jayaγatu qaγan)이 [다시] 칸위에 올

랐다.53 5년이 되어서 노란 원숭이띠 해에 35세로 다이도에서 돌아가셨다.

같은 원숭이띠 해에 이르체말 카안(irčemal[=rinčenbal] qaγan)이54 

10월 초5일에 대위에 올랐다. 같은 원숭이띠 해 같은 달 25일에 다이도

49	‘말의 업준이’. 업준이는 가슴살을 가리킨다.

50	대몽골국의 제10대 대칸 (泰定帝[晉宗], 재위 1323~1328).

51	대몽골국의 제11, 13대 대칸 톡 테무르(Tuγ Temür, 文宗, 재위 1328~1329, 

1329~1332).

52	대몽골국의 제12대 대칸 코실라(Qoshila, 明宗, 재위 1329).

53	주 48을 참조.

54	대몽골국의 제14대 대칸 이린첸발(rinčenbal, 寧宗, 재위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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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돌아가셨다.

그 뒤 같은 원숭이띠 해에 다이도에서 오카가토 카안(uqaγatu qaγan)

이55 대위에 올랐다.

주르치드(jürčid) 노인(ebügen)의 조요(juyu)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

났을 때 집 위에 무지개(solungγ-a)가 떴다. 이 징후를 라간(laγan)과 이

바고(ibaγu) 두 현자가 알고 “이 아이는 우리 카안에게 좋다면 이익이 

될 것이요, 나쁘다면 해가 될 것입니다. 37b 이를 어렸을 때 죽이십시

오!”라고 카안에게 말했다. 카안은 이 두 사람 말에 따르지 않고, 그 아

이를 죽이지 않았다. 라간과 이바고 둘이는 “아!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

셨다. 나중에 이 아이를 높은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아이가 성장한 뒤, 동쪽의 지방(jegün muji)을 다스렸다. 서쪽의 지

방(baraγun muji)은 오이고드의 톡타가(toγtaγ-a)와 카라창(qaračang)이 

다스렸다. 그 뒤 주게(jüge)와 보카(buq-a) 형제는 둘이서 톡타가와 카

라창 둘을 카안에게 비방하고, “이 두 관리는 당신의 창고를 관리할 때 

크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작고 나쁜 것은 카안에게 가지고 와서 바

쳤다.”고 상주했다. 이 말에 카안은 바로 주게에게 ‘톡타가와 카라창을 

잡아오라!’고 보내셨다.

주게는 출발했으나 38a도착하지 않고서 도중에 돌아와서, ‘오지 않

았다!’고 카안에게 보고했다. 다시 보내셨다. ‘오지 않았다!’는 앞의 말

55	대몽골국의 제15대 대칸 토고간[토곤] 테무르(Toγuγan Temür, 順帝, 재위 

1333~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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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했다. 카안은 노하셔서 톡타가와 카라창 둘을 관리에서 파직시

켰다. 남은 대국을 주게와 보카 두 사람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 뒤 

주게와 보카 둘이는 조세와 재보를 모으러 갔다. 3년이 지나도록 돌아

오지 않았다. 카안은 “주게의 발은 대단히 무거워졌다. 주게가 돌아오

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문지기에게 말했다. 그 뒤 카안은 꿈을 꾸었

다. “많은 군사가 적이 되어 와서 나의 성을 포위했다. 이 적이 무서워

서 성내에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는데, 빠져나갈 틈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서북쪽으로 갈 때, 한 틈이 보였다. 이 틈으로, 칸위를 버리고 

또 모든 38b 백성을 버리고 나가버렸다.” 이런 꿈을 꾸었다. “내 이 꿈

이 좋은가! 나쁜가?” 하고 중국(kitad)의 게겐 센친(gegen senčin)에게 

해몽시켰다. 센친은 카안의 꿈을 풀이하여 “카안께서 칸위를 잃을 징조

다!”라고 풀이했다.

그 뒤 몽골의 톡타가 칭상(toγtaγ-a čingsan)은 좋은 뜻으로 잘 풀이

했다고 말한다. 그 꿈의 징조에 따라 서북에 가서 보니 틈이 있었다. 

“내 꿈이 옳았다!”고 무서워했다. 그 뒤에 주게와 보카 둘이서 2만의 큰 

마차에 재보를 실어 가져왔다. 많은 수레에 재화를 실었다. 3천의 큰 

수레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를 싣고 왔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

다. 문지기에게 많은 보화(erdeni ed tawar)를 주고 들어와서, 병사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카안의 궁전을 포위하자, 카안은 [이것을] 아시고 

39a 40만의 몽골인을 버리고, 전에 본 틈으로 카톤들과 왕자들을 데리

고, 소수의 11만의 몽골인을 데리고 나갔다. 그 나가는 통로에 활 잘 

쏘는 카사르의 후손 도코 바아토르(duqu baγatur)의 아들인 토몰코 바

아토르(tomulqu baγatur)가 아들인 카치 쿨룩(qači külüg)을 내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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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순 명의 기수(旗手)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더럽히느니

뼈를 꺾는다고 한다!”고 말하고, 뒤를 쫓는 중국 군대를 맞아 서로 

싸워 죽었다.

카안의 자손에게

카사르의 후손이 한 가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일이다.

그 고북구(moltuγčin-u sübe, 古北口)로 나가서 호성(baras[=bars] 

qota, 虎城)을 쌓고 살았다. 중국 군대는 여우성(kirsa qota, 狐城)을 쌓고 

주둔했다. 거기에 오카가토 카안(uqaγatu qaγan)의 아들 빌릭투(biligtü)

가 주술(jada, 呪術)을 써서 대풍우를 오게 하여 중국의 군사들과 편마

를 다할 때까지 죽였다. 여기서 39b 남은 군사들이 돌아갈 때, 몽골의 

군사들이 쫓아서 장성(kerem, 長城)에 이르기까지 죽였다고 한다. 여기

서 흩어져서 도망치는 군사들은 “가지고 있던 백 개의 화살을 태우고, 

화로(jaγuqan) 곁에 누워서 죽었다!”고 한다.

“중국인은 산등성이(kir-a)로 나갔다.

여우의 꼬리가 관의 술(jalaγ-a)이 되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

오카가토 카안은 자신의 도시를 이렇게 칭송하셨다.56

56	여기서부터 ‘토곤테무르 카안의 슬픈 노래’라는 시(詩)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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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곧고 아름답게 지은

나의 다이도(dayidu, 大都)!

옛날 카안들이 사셨던

나의 하영지(jusalang, 夏營地) 샹도(sangdu[=šangdu], 上都)의 누런 

들판!

갖가지 [보석으로] 쌓은

나의 팔각(八角) 백탑(白塔)!

평화로운 통치로 고귀한 종교를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린 사랑하는 나의 이름!

서늘하고 아름다운 나의 케이붕(keyibüng, 開平府) 샹도!

조심스러웠던 붉은 토끼띠 해(ulaγan taulai jil, 丁卯年)에 잃었다!

사랑하는 나의 도성을.

고요한 아침에 언덕에 오르면

내음도 향기로운 엷은 나의 안개!

조심하지 못하여 잃었구나!

사랑하는 다이도를!

오카가토 카안 이전에

라간과 이바고라는 두 사람이 있었지!

알고, 깨달았으면서도

놓아 보내주었지.

사랑하는 40a 다이도를!

현명하지 못한 신하들은

모두가 [보물]창고만 바라보고 서로 감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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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뒤쳐졌구나! 나는.

목지에서 뒤쳐진 어린 두 살배기 송아지(biraγun)와 같았다. 나는!

40만 몽골 백성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했던 나의 기쁨.

사방을 에워싼 거대한 도성을

안정시키고 앉은 나의 황금 보좌(寶座)!

티베트와 인도에서

옮겨쓴

보배로운 나의 종교.

훌륭한 통치로

평화롭게 지내다가 잃었구나!

사랑하는 나의 다이도를!

겨울 한철을 보냈던

따뜻한 나의 도성.

여름 한철을 지냈던

나의 케이붕 샹도!

유랑자처럼

도망쳐왔구나! 나는.

이 땅에.

여섯 종류의 동물

이야기와 같이 되었구나! 나는.

다음 생에는. 40b

성군들께서 세우셨다!

대나무 궁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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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이신 세첸 카안께서

여름 한철을 지내셨네! [케이붕과 샹도에서]!

케이붕 샹도를

넋 놓고 빼앗겼네,

중국에게!

탐욕스런 불명예를

오카가토 카안이 뒤집어썼다.

모두가 함께 세웠다.

보옥 같은 다이도를!

제멋대로 하영하기도 했다. [다이도에서]

사랑하는 다이도를

모두 빼앗겼네!

중국에게.

배반의 불명예를

오카가토 카안에게 덮어씌웠다.

다양한 모든 것으로 세웠네.

보석 같은 다이도를!

돌아와 여름 한철을 보냈다. [케이붕과 샹도에서]

케이붕과 샹도를

잘못해서 빼앗겼다.

중국에게!

제멋대로라는 불명예를

오카가토 카안에게 덮어씌웠다.

카안 군주[칭기스 카안]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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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하신 위대한 명예를,

현묘한 세첸 카안이 세운

사랑스런 다이도를,

모든 백성이 공경하는 중심인

보석 같은 도성(都城)이 41a

모두 부서졌다.

중국 백성에게,

애처로운 다이도를!

신성한 하늘의 아들이신

칭기스 카안의 황금 가문을!

모든 부처님의 화신인 세첸

카안의 황금 궁전을!

모든 보살들의

화신인 오카가토 카안이

신성한 하늘의 명운으로 잃었다.

사랑하는 다이도를!

카안 군주가 물려주신

옥새인 황금 인장을

소매에 감추어 가지고 나왔다.

모든 적들 한가운데서

서로 찌르며 내보냈다.

보카 테무르 칭상(丞相)께서, 적들 속에서!

칸 군주의 황금 가문에

칸위(汗位)가 계속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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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대에!

소홀히 여겨 잃었다.

사랑하는 다이도를!

궁궐(宮闕)에서 나올 때,

보귀(寶貴)한 경전들은 놓아두었다.

그 당시에

현명하신 보살들께서 변별하시라!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와서 안정되어라.

칭기스 카안의 황금 가문에게!

그 뒤 41b 29세에, [재위] 4년이 되어서 개띠 해에 잉창부(ing 

čangbu, 應昌府)라는 이름의 성에서 승천했다. 코빌라이 세첸 카안이 

다이도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카가토 카안에 이르기까지 100년

에 5년 6개월을 더 살다가 성을 잃었다고 한다. 그 정권을 잃었을 때, 

오카가토 카안의 콩기라드(qonggirad) 부[출신]의 카톤은 석 달째 몸이 

무거웠다. 그 카톤은 통(butung) 속에 들어가서 뒤쳐졌다. 그 통을 한인

(漢人)은 강(γang)이라 부른다. 몽골인은 보통(butung)이라고 한다. 그 

카톤을 중국의 주 콩우(jüü qung üü, 朱 洪武)57 황제가 데리고 제위에 

올랐다. 그 카톤이 생각하기를, ‘일곱 달이 되어서 출생한다면 적의 자

식이라고 죽일 것이고, 열 달이 되어 출생한다면 자기 아들이라고 나쁘

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버지 같은 하늘이 42a 어여

57	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 재위 1368~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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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여기셔서 석 달을 더 채워, 열 달이 되도록 자애를 베푸시라!’고 기

도하며 지냈다. 하늘이 어여삐 여기시어 열세 달이 되어, 남자아이가 

출생했다.

콩두[콩우, 洪武] 황제의 중국인 비도 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콩두 

황제의 꿈에 용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보니, 오른쪽 용을 왼쪽 용이 이

기고 있는 꿈을 꾸었다. “내 이 꿈이 길한가? 흉한가?” 하고 점쟁이에게 

풀이하라고 말했다. 그 점쟁이는 “두 용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 아들입

니다. 오른쪽 용은 중국인 비의 아들입니다. 왼쪽 용은 몽골인 비의 아

들입니다. 당신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를 운명입니다!” 점쟁이의 이 말

은 콩두 황제에게는 다 같은 자식이지만, 어미는 적의 비였다. “이 비

에게서 태어난 내 아이가 42b 제위에 오른다면 좋지 않다!”고 말하며, 

황궁에서 나가게 하여, 장성 밖에 쿠케 코타(köke qota)를 지어 주고, 

거기서 살게 했다. 그 뒤에 콩두 황제가 제위에 오르고, 31년이 되어 

승천했다. 그의 아들 자코야 카안(jaquy-a qaγan)이58 제위에 오르고 4년

이 지난 뒤, 콩기라드 카톤의 아들인 용로 카안(yunglo qaγan, 永樂帝)이59 

자신의 적은 친구들과 남쪽의 6천 명의 몽골 백성, 물가의 3만의 여진

인을 데리고, 검은 장성의 중국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준비하고 와

서, 중국의 콩두 황제의 아들 자코야 황제를 잡아서, 목에 은제 낙인을 

찍고는 쫓아버렸다. 그리고 오카가토 카안의 아들 용로 카안이 황제에 

즉위했다. 올바른 카안(yosutu qaγan)의 못난 아들이 즉위했다고 [그에

58	명 혜제(惠帝, 建文帝, 재위 1399~1403).

59	명 성조(成祖, 재위 1403~1424). 이름은 주체(朱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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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용로[永樂] 43a 대명(大明)이라는 이름을 헌상했다고 한다.

힘을 보탰다고 하여 고향의 6천 명 우지예드 백성들에게 3백의 다이

도(dayidu, 특허권)를60 사여했다. 여진(jurčid[=jürčid], 女直) 사람들에게

는 6백의 다이도를 사여했다고 한다. 용로 황제는 22년이 지나 승하했

다. 콩시 황제(qungsi qaγan, 洪熙帝)는61 1년 재위했다. 샨다 황제

(šanda qaγan, 宣德帝)는62 10년 재위했다. 징통 황제(jingtung qaγan, 正

統帝)는63 14년 재위했다. 징타이 황제(jingtai qaγan, 景泰帝)는64 15년 

재위했다. 칭코아 황제(čingqu-a qaγan, 成化帝)는65 23년 재위했다. 코

닝치 황제(quningči qaγan, 弘治帝)는66 18년 재위했다. 징데 황제(jingde 

qaγan, 正德帝)는67 16년 재위했다. 자딩 황제(jading qaγan, 嘉靖帝)는68 

46년 재위했다. 롱친 황제(ungčin [=lungčin] qaγan, 隆慶帝)는69 6년 재

60	대칸이 특허권을 하사한 칙령. 이 특허권을 받으면 변경에서 무역을 할 수 있

으며, 은사품(恩賜品)도 받을 수 있다. ta-tu, tai-tu, dayidu 등으로 쓰기도 

한다. Henry Serruys, 1967,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

(1400–1600),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p. 

22.

61	명 인종(仁宗, 재위 1425).

62	명 선종(宣宗, 재위 1426~1435).

63	명 영종(英宗, 재위 1436~1449, 復辟 天順帝 1457~1464).

64	명 경종(景宗, 재위 1450~1456).

65	명 헌종(憲宗, 재위 1465~1487).

66	명 효종(孝宗, 재위 1488~1505).

67	명 무종(武宗, 재위 1506~1521).

68	명 세종(世宗, 재위 1522~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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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했다. 완리 황제(wa[n]li qaγan, 萬曆帝)는70 48년 재위했다. 타이손 황

제(tisun[=tayisun] qaγan, 泰昌帝)는71 1개월 재위했다. [뒤를 이어] 대명

의 주(čuu, 朱) 틴치 황제(tinči qaγan, 天啓帝)가72 즉위했다. [명나라는] 

콩두 43b 황제부터 틴치 황제까지 257년 동안 존속했다.73

토고간 테무르 카안(toγuγan temür qaγan)의 아들 빌릭투 카안

(biligtü qaγan)은74 동년 개띠 해에 응창(ing čing [=ing čang])이라는 도

성에서 대위에 올랐다. 9년이 지나서 말띠 해에 승천했다. 같은 해에 

오스칼 카안(usqal qaγan)이75 대위에 올랐다. 11년이 지나서 용띠 해에 

승천했다. 그 후 같은 해 조릭토 카안(joriγtu qaγan)이76 대위에 올랐다. 

4년이 되어 양띠 해에 승천하였다.

그 뒤 개띠 해에 엘벡 [니굴섹치] 카안(elbeg qaγan)이77 대위에 올랐

69	명 목종(穆宗, 재위 1567~1572).

70	명 신종(神宗, 재위 1573~1619).

71	명 광종(光宗, 재위 1620).

72	명 희종(熹宗, 재위 1621~1627).

73	명 의종(毅宗, 재위 1628~1644). 숭정제(崇禎帝)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이 책 『Altan tobči, 黃金史』가 1620년대 후반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74	토고간 테무르 카간과 기황후(奇皇后) 사이에서 난 큰아들. 이름은 아요시리다

라(Ayushiridara)로 북원(北元)의 소종(昭宗, 재위 1371~1378).

75	빌릭투 카간(北元 昭宗)의 동생인 투구스 테무르 카안(재위 1379~1388).

76	투구스 테무르 카안의 아들 엥케조릭투 카안(1389~1392).

77	엥케 조릭투의 동생(재위 1393~1399). 1399년 오이라드 부의 수장 우케치 카

스카(Ügeči qasq-a)에게 정권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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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엘벡 카안은 사냥해서 죽인 토끼의 피가 눈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눈과 같이 흰색을 하고,

피처럼 빨간 뺨을 가진

예쁜 여자가 있느냐?”고 말했다. 오이라드의 코오카이 타요(quuqai 

tayu)가 말하기를 44a “이와 같이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것이 누구냐?”고 물었다. [코오카이 타요가] “볼 수 없습니다. 보자고 

하신다면 말씀드리지요! 당신의 아들 카르고촉 두구렝(qarγučuγ 

dügüreng]) 테무르 콩 타이지(temür qung tayiji)의 [처] 울제이투 고와

(öljeyitü γou-a) 콩 비기지(qung bigijii)인 당신의 며느리는 이처럼 곱습

니다!”라고 했다. 엘벡 니굴투 카안(elbeg nigültü qaγan)은 자기 며느리

의 자색에 빠져서, 오이라드의 코오카이 타요에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준 자,

멀리 있는 것을 가져온 자,

바람을 만족시켜 주는 자,

나의 타요여! 어서 가라!”고 말했다. 카안의 명령으로 가서 비기지에

게 말하기를, “너의 자색을 카안이 보자!”고 나를 보내셨다고 했다. 비

기지는 분노해서

“하늘과 땅을 합하자는 것입니까?

높으신 카안께서 자신의 며느리를 보시자는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 

두구렝 테무르 콩 타이지(dügüreng temür qun[g] tayiji)가 죽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말을 카안은 듣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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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를 얻었다. 44b 그런 다음에, 코오카이 타요가 다르칸(darqan) [칭

호]를 청하러 왔다. 카안이 없어서 집[궁궐] 앞에서 기다리는데, 콩 비기

지가 사신을 보내서 “잠시 동안만 카안을 기다려라! 혼자서 집으로 오

라!”고 말함에 타요가 와서 들어간 뒤, 비기지는 [술]잔을 들고

“내 비천한 나쁜 몸을 좋게 만드셨다.

내 보잘것없는 몸을 크게 만드셨다.

비기지라는 내 이름을 타이코(tayiqu, 太后)로 만들어 주었다! 너는!”

이라고 말하며, 주둥이가 하나이고 몸통은 둘인 가죽 통에, 하나에는 

독한 술(araja, [마유주])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에는 물을 부어서, 자기

는 물을 마시고 타요에게는 독한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해서 넘어지게 했

다. 타이지의 원수를 갚고자 베갯머리 맡에 있는 천을 잡아당기고, 담

요 위에 타요를 넘어뜨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털을 잡아당

기며, 카안에게 사신을 보냈다.

카안이 들으시고 올 때, 타요는 일어나서 달아났다. 카안이 쫓아가

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카안의 새끼손가락(sigičei[=sigejei] 

quruγun)에 화살이 탁하고 45a 맞았다. 카안은 타요를 죽여 [그의] 등가

죽을 키식텐(kisigten[=kesigten]) 부의 장킨 타이보라는 사람으로 [하여

금] 띠처럼 벗겨서 가지고 와서 비기지에게 주었다. 카안의 피와 타요

의 기름을 섞어서 핥고는, 비기지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죽인 카안

의 피, 상(償) 때문에 자기 군주의 목숨에 해를 끼친 타요의 기름을 섞

었다. 이것이 여자가 갚은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비기지가 속인 것을 카안은 아셨지만, 자기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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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깨닫고 비기지에게 벌을 주지 않고, 타요의 아들 발라모 칭상

(balamu čingsang)[과] 우게치 카스카(ügeči qasq-a) 둘에게 4만(dörben 

tümen)의 백성을 관리시켰다. 카안이 즉위하고 6년이 지난 뒤, 뱀띠 해

에 엘벡 카안을 오이라드의 발라모 칭상[과] 우게치 카스카가 살해하여 

돌아가셨다. 발라모 칭상[과] 우게치 카스카 둘은 최초로 4만 오이라드

를 이끌고 [몽골]의 적이 되었다. 45b 몽골의 한 정권을 오이라드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다.

그 뒤 토고간 카안(toγuγan qaγan)이78 대위에 올랐다. 4년이 지나서 

말띠 해에 승천했다. 그 뒤 올로이 테무르 카안(ului temür qaγan)이79 

대위에 올랐다. 13년이 지나서 호랑이띠 해에 승천했다. 그 뒤 다음해

인 토끼띠 해에 델벡 카안(delbeγ[=delbeg] qaγan)이80 대위에 올랐다. 

5년이 지나서 양띠 해에 승천했다. 그 뒤 같은 해인 양띠 해에 오이라

드의 카안(oyirad-i-yin [=oyirad-un] qaγan)이81 대위에 올랐다. 11년

째 해가 되어서 뱀띠 해에 승천했다. 그 뒤 같은 뱀띠 해에 아다이 카안

(adai qaγan)이82 대위에 올랐다. 그 뒤 아다이 카안은 일전의 복수로 몽

골인을 이끌고 오이라드에 출정했다. 그 군대의 선봉장으로 옹니고드

(ongniγud) 부의 차가나 투멘 에세쿠이(čaγan-a tümen eseküi)에게 나

78	엘벡 카안의 아들 군 테무르(재위 1400~1402).

79	엘벡 카안의 둘째 아들 울제이 테무르(재위 1408~1411).

80	울제이 테무르 카안의 아들(재위 1411~1415).

81	오이라다이 카안(재위 1415~1425).

82	사료에 따라 카사르의 7대손(?), 옫치긴의 후예라고도 하며 또는 엘벡 카안의 

넷째 아들이라고도 한다(재위 1426~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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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 말씀했다. 카안은 말씀했다.

“어린 말은 46a 빠르지만

늙은 말은 멀리 [뛰지 않는가?]”라고 시구시테이 바아토르 옹(sigüsitei 

baγatur ong)을 내보냈다. [여기 대해서] 오이라드의 고일린치 바아토르

(γuyilinči baγatur)가 나왔다. 그 둘은 예전에는 안다(anda, 의형제)였다. 

“몽골[과] 오이라드 둘이서 서로 싸운다면, 우리들도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일린치 바아토르가 말하기를, “나의 활솜씨에는 투구를 써도 

[쓰나 마나] 소용이 없다.”고 했다. 시구시테이 바아토르가 말하기를, 

“나의 칼솜씨에는 갑옷을 입어도 [입으나 마나]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 뒤 서로 싸울 때, 몽골의 시구시테이 바아토르는 세 겹의 갑옷을 입

고 배에는 쇠가래(kürje, 鍬)를 차고, 이마에 흰 점이 있는 황마(qongγur 

qaljan morin)를 탔고, 고를라드(γorlad) 올코이 메르겐(olqui mergen)에

게 이마에 점이 있는 갈색 말(küren qaljan morin)을 타게 하고, 시구시

테이 바아토르는 결전을 벌이러 [선봉에] 나갔다. 오이라드 고일린치 바

아토르는 두 겹의 투구를 쓰고, 이마에 흰 점이 있는 푸른 말(köke 

qaljan mori)을 타고 선봉에 나갔다. 보로 노카인 조(boru noqai-yin jo)라

는 46b 땅에서 싸웠다. 고일린치 바아토르는 시구시테이 바아토르의 

앞 안궁(鞍弓)부터 두 겹의 갑옷을 뚫은 뒤 쇠가래를 지나 뒤 안궁까지 

[화살이] 뚫어 닿도록 쏘았다. 그래서 올코이 메르겐은 고일린치 [바아토

르]의 말 어깨날개 뼈[上腕骨]를 쏘아 부러뜨렸다. 그래서 시구시테이는,

“나의 황색 말의

주둥이가 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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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휜 칼의

날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정사(政事)에는 친족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말하

며, 여덟 면[으로 된] 겹 투구[를 쓴] 머리를 내리쳤다. 이 상황에 오이라

드를 습격하여 타요의 아들 발라모 칭상을 죽이고, [그의] 처를 우리 카

안이 취하셨다.

그 아들 토곤[타이시]을 아록타이 타이시(aruγtai tayisi)83 집에서 양을 

치게 했다. 오이라드의 한 정권을 몽골이 빼앗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다이 카안은, 그 뒤에 서로 회맹을 열었다. 토곤 47a 타이

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회맹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만났다. 그 집회에

서 돌아오는 두 사람에게, “집회에서 어떤 것이 토의되었느냐?”라고 토

곤 타이시가 물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네가 없어서 논의되지 않았

다”고 비웃었다.

그 사람이 간 뒤에 토곤이 모자를 들고,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늘에 절했다. 아록타이 타이

83	아소드(Asud) 부의 고관. 어릴 때 오이라드 부의 바톨라 칭상에게 사로잡혀, 

광주리(aruγ)를 등에 메고 마른 소똥(arγal)을 주으러 다녔기 때문에 ‘아록타이

(aruγtai, 광주리를 가진 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1402년 엘벡 카안 통

치하에서 타이시가 되었고, 같은 해 오이라드 부의 우게치 카스카를 죽이고, 

울제이 테무르를 카안으로 올려 큰 권력을 휘둘렀다. 1425년에는 아다이를 카

안으로 올렸고, 1434년에 토고간 타이시에게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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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의 처에게, “이 토곤 타이시는 좋은 사람의 자손이다. 그의 면

전에서 머리를 빗고, 몸을 긁는 것을 보이지 마라!”고 말했다. 그 말에 

토곤은 밖으로 나가서,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늘에 절했다.

그 뒤에 오노이 아가(onui aγ-a)가 토곤 타이시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을 때, 아록타이 타이시의 동생이 말하기를, 이 사람 토곤 타이시는 

좋은 사람의 후손이라고 했다.

“머리를 빗지 말고, 47b

목숨을 끊어라!

아니면 쫓아버려라!”라고 말했다. 오노이 아가는 이 말을 금하려 그

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동생은 다시 말했다.

“이 말을 금한다면,

[나중에] 자기 머리를 꾸짖지 말라!”고 했다. 그 말에

“몽골 아이들은 모여서 슬프게 운다.

말떼는 큰 소리로 모은다.

개는 [늑대처럼] 울며 짖는다.” 이런 나쁜 징조를 토곤 타이시는 깨닫

고, 하늘에 절을 했다. 그 뒤에 토곤의 어머니는 아다이 카안에게, “저

를 어여삐 여기시어 카톤으로 삼으셨지요. 당신은! 제 아들 토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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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종살이를 시키겠습니까? 당신은! 죽여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십시오!”라고 말했다. 카톤의 그 말에 카안은 시인하고, 토곤 

타이시를 실라마친(silamačin), 사일라모친(sayilamučin)이라는 이름의 

두 사자와 함께 바로 그 땅에 보내주었다.

토곤 타이시가 돌아간 뒤에, 48a 오이라드, 우겔레드, 바가토드, 코

이드의 두르벤 투멘(4萬)이 회맹을 열고, 토곤 타이시에게, “몽골의 카

안과 타이시를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의 성질은 어떠합니까?”라고 물었

다. 토곤 타이시가 말하기를, “몽골의 아록타이 타이시는 이제 늙어서 

모든 일을 소홀히 여긴다.

그의 화살 통은 바뀌어도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정사를 다스리는 대신을 밖에 머무르게 한다.

전쟁에서 탈 수 있는 빠른 말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갈 때 탄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정사를 다스리게 한다.

어린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간다.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정사를 다스리게 한다.

작은 가죽 통에 술(sarqud)을 담는다.

수컷이 없는 암낙타,

수컷이 없는 암소,

수컷이 없는 암말,

수컷이 없는 암양과 같다.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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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우게치 카스카가 되게 하라.”고 했다. 몽골의 사신 실라마친과 

사일라모친(sayi[la]mučin) 둘을 간계로 속이고, 좋은 말, 검은 담비

(bulaγ-a, 貂), 스라소니(silügüsü)와 많은 재화를 48b 토곤 타이시가 아

다이 카안에게 보내고, [아다이 카안이] 나라의 경계까지 이동해오도록 

했다. 카안은 그것을 보고, “토곤 타이시를 자기 땅에 보내준 은혜가 

이것이다. 실라마친과 사일라모친 둘은, 오이라드를 의심하지 않고 있

다. 멀리서 토곤 타이시가 힘들게 당신의 공물을 보냈다. 하루만 묵을 

수 있을까요?”라고 아뢰었다. 카안은 승인하시고, “이방 사람을 존경하

자”고 말하고 [카안은] 묵었다. 토곤 타이시의 뒤에서 4만의 오이라드 

군대가 와서 몽골을 습격하고, 그곳에서 아다이 카안을 토곤 타이시가 

잡았다. 그래서 아다이 카안이,

“네 어머니를 카톤으로 삼았다.

너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곤 타이시가,

“내 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없었는가?

내게는 아버지가 없었는가?”라고 말하고, 카안을 죽이려 할 때 카안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라마친과 사일라모친 두 사람의 말을 믿고, 

화살 한 대를 되돌려 쏘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49a 라고 했다. 

아다이 카안은 대위에 올라 14년이 지난 뒤, 말띠 해에 오이라드의 토

곤 타이시의 손에 죽었다. 몽골의 한 정권을 오이라드에게 빼앗긴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

그 뒤 같은 말띠 해에 타이송 카안(tayisung qaγan)이84 대위에 올랐

다. 칸위에 오른 뒤에 타이송 카안과 아브기르친 지농(abgirčin jin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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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밍간의 카라(mingγan-u qara)에서 오이라드와 만나게 되었다. 

오이라드가 밍간의 카라에 먼저 도착했다. 카안은 지농과 더불어 오이

라드의 에센 타이시(esen tayisi),85 압도라 세첸(abdur-a sečen), 사톨라

(satula), 케테이(ketei), 바이톨라(bayitula), 알락 테무르(alaγ temür), 카

탄 테무르(qatan temür), 아바보르기 다이동(ab[a]burgi dayidung), 토

곤 쿠메치(toγun kümeči), 로브시(lubsi) 등을 비롯하여 1천 명이 쉬지 

않고 밤을 새워, 손에 풍석(jida[=jad], 風石)을 들고, 이들 타이시들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왔다. 몽골의 사람과 말들을 매우 추위에 떨게 

했다.

카안과 지농은 회맹을 갖고, 오이라드와 상의하자고 말했다. 카안의 

회맹에서 오오칸(uuqan)의 사탁친 세첸(sataγčin sečen)은 늦게 와서 물

었다. “오이라드에서 49b 온 타이시들에는 누가 있었느냐?” 일일이 알

려주었다. 사탁친 세첸은, “하늘이 주신 기회가 이것이다. 이들을 죽이

고 모든 병사를 공격하자!”고 말했다. 카안과 지농 두 사람은 [사탁친 세

첸을] 저지시키고,

“안정시킨다고 말하는 사람을

84	아다이 카안의 큰아들로 이름은 톡타 보카(재위 1439~1452).

85	에센(1407~1454)은 오이라드와 몽골을 통합하여 1453년에 스스로 북원의 카

안에 올랐으며, 자신의 타이시 칭호를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1449년(正

統 14)에는 명을 공격하여 친정(親征)을 하러온 황제(英宗)를 사로잡기도 했

다. 이를 역사에서는 ‘토목보(土木堡)의 변(變)’이라고 한다. 그는 1454년 오이

라드 부의 내부 분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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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질책하는 자로구나!”라며 꾸짖고는

“그대로 두자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질책하는구나!”라고 말했다. 사탁친 세첸은 분노해서, 자신

의 백마의 머리를 두들기며

“끝장을 보자면 끝내자!

얻고자 한다면 다 얻자!”고 말하고 갔다. 카르고촉 타이지(qarγučuγ 

tayiji)는 사탁친 세첸의 말을 시인했다. 타이송 카안은 또 저지하며,

“죽는다면 다 같이 죽자!

산다면 다 같이 살자!”고 말씀했다. 오이라드의 회맹에 참석했던 사

람들이 돌아갔다. 돌아간 다음에, 타이송 카안에게, 예전에 콜란 카라

가(qulan qaraγ-a)라는 말 갑옷을 잡고 일어나서, 아브기르친 지농에게 

투항한 알락초고드의 차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카안이 데려오라

고 말했다. 지농은 돌려주지 않았다. 50a 이낙 차간이 비꼬면서 [서로

를 이간질하는] 말을 했다.

“야생 황양(黃羊)이 언제 발정(發情)하는가?

수컷 노루의 뿔은 언제 떨어지느냐?”라고 카안에게 지농이 물었다

고 합니다. 카안은 분노해서

“발정 난 야생 황양은 우둔하다.

묻는 아브기르친 지농은 우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의 

우둔함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화를 냈다. 그런 후에, 이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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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빼앗아왔다. 아브기르친 지농은, “너를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나는!”이라고 맹세하고는 나중에 배신하고 오이라드로 갔을 때, 카

르고촉 타이지가,

“친족을 막은 사람은 흥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궁[동포]을 보호하는 사람은 흥한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을 막으면 흥하지 않는다고 한다.

동포를 막으면 흥한다고 한다.

위대한 칸이 된 몸이

비천한 사람이 되기가,

우두머리가 된 몸이

꼬리 끝이 되기는 어렵다!”고 해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아브기

르친 지농은 오르도스 부의 겐덴(genden)과 [융시예부 부의] 테무르

(temür)라는 두 사람을 50b 오이라드에게 사신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형 타이송 카안에게서 [떨어져서] 홀로 되었다. 두르벤 투멘 오이

라드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카르고촉 타이지는 겨우 한 기(旗)가 아

닌가! 사탁친 세첸과 [카르고촉 타이지] 둘을 죽이자!”고 했다. 오이라드

는 따르지 않고, 압도라 세첸은 주먹을 쥐고 앉아서, “저 어린애가 무

엇을 알겠느냐?”라고 했다. 오이라드의 타이시들과 관인들이, “지농이 

화해하자고 한다면, 지농 당신이 카안이 되시고, 그리고 그 지농 칭호

를 나에게 주시오! 우리말에 따른다면, 평화롭게 합병합시다!”라고 말

했다. 그 사자가 돌아가서, 지농에게 타이시들과 관인들의 말을 일일이 

전했다. 지농은 시인하고, 형인 타이송 카안에게서 이반하여 떠나버렸

다. 그래서 지농은 오이라드와 함께 군사를 합해서 자기 형을 향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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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군사들이 불을 피울 때, 지농이, “내 형 카안은 겁쟁이다. 병사 

한 사람당 51a 열 개의 불을 피워라!”고 명령하고 불을 붙였다. 그래서 

타이송 카안의 초병이 지농과 오이라드의 군사를 보고, 카안에게 말을 

전했다. 타이송 카안은 그래서 “내가 직접 보겠다!”고 가서 보고 말하

기를, “이러한 불이라면 곧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 어떻

게 싸울 수 있겠느냐?”고 하며, 적은 수의 동료들을 데리고 케룰렌 [강]

으로 도망갔다.

예전에 쳅덴의 딸 알타이 카톤(altai qatun)이 타라친(taračin)의 칼차

가이(qalčaγai)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칼차가이를 죽이고, 그 카

톤의 귀와 코를 베어버리고, 카톤의 친가인 고를라드 부의 쳅덴에게 갈 

때, 사르타골 지방의 쿠축(küčüg)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꾀를 내어 

은솥을 [묶은 끈을] 베어버렸다. 솥이 없어진 것을 카안이 알고, 보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씀했다. 그래서 쿠축은 제가 

가겠다고 카안에게 51b 아뢰었다. 카안이 타고 있던 검은 말에서 내리

고는, [쿠축을] 태워 보냈다. 쿠축은 은솥을 가지고 지농에게 돌아가서 

[카안을] 배반했다. 카안이 쳅덴에게 가서, 이미 돌려보낸 카톤의 집에 

내렸다. 쳅덴이 말했다.

카라고나 산의 북쪽은 예전에는 따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왜 추워졌습니까?

카톤의 품은 전에는 차가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왜 따뜻해졌습니까?

알타이 칸 [산]의 북쪽은 예전에는 더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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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왜 추워졌습니까?

내 딸 알타가나(altaγan-a)의 품은 전에는 추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왜 따뜻해졌습니까?

풀이 없다고 [버리고]

이동한 목지에 숙영할 리가 있겠습니까?

인물[美貌]이 없다고

버리신 여자를 [다시] 취할 리가 있겠습니까!”

타이송 카안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다. 장남 뭉켈레이 타이시(möngkelei 

tayiji)는 스스로 죽었다고 한다. 카안에게는 일리(ili), 달리(dali) 두 아들

과, 고를라드의 악볼로드(aγbolud), 박볼로드(baγbolud) 두 친구가 있었

다. 다섯 사람을 잡아서, 52a 오르친(orčin)의 차키르(čakir)라는 곳에

서, 원숭이띠 해에 타이송 카안은 고를라드의 쳅덴의 손에 죽었다. 칸

위에 오르고 15년이 되었다.

악볼로드, 박볼로드 두 사람의 형 멘두 우를룩(mendü örlüg)은 다른 

사람 집에서 묵고 있었다. 콜라카니(qulaqani), 카라카니(qaraqani)라는 

이름의 말 두 마리가 예지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땅을 파헤치고 있었

다. 말이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멘두 우를룩이, “해로운 일이 있을 때

는 이러한 징조가 있다!”고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카안에게 달려갔

다. 도착하기 전에 [쳅덴이] 카안을, [멘두 우를룩의] 두 동생과 함께 죽였

다. 멘두 우를룩은 카안의 머리 밑에 한 동생을 베개처럼 베게 하여 묻

고, 발아래에는 다른 동생 한 명을 베개처럼 베게 하여 묻어주었다. 그 

뒤에 멘두 우를룩을 비롯하여 몇 명의 친구들이 쳅덴을 습격하여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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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갚았다. 그 뒤에, 오이라드는 서로 모여서 말을 주고받기를,

“자기 친척을 52b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친척을 생각할 것인가?

자기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것인가?

자기 이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생각할 것인가?

자기의 불에 물을 부었다.

우리 불에는 기름을 부었다.

이는 누구에게 좋은 지농인가?”라고.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써서 오

이라드의 대신과 관인들이 지농에게 말하기를, “지농 [당신이] 카안이 

되면, 우리의 에센 타이시에게 당신의 지농 칭호를 하사해주시자고 의

논했던 우리들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농에게 카안의 칭호를 바치

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농의 칭호는 에센 타이시에게 하사해주시라고 

잔치를 열고 지농을 초대했다.

오이라드는 집 속에 깊은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융전(絨氈)을 덮고 지

농을 비롯하여 33명의 모자에 깃털을 꽂은 자(örbelgeten, 하급 귀족), 

44명의 깃털을 가진 자들(odγatan[=otuγatan], 귀족), 61명의 깃발을 가

진 자(kigiratan, 군 지휘관)들을 한 문으로 들여보내고, 두 문으로 53a 

내보내서 구멍이 메워질 때까지 죽였다고

“귀족들의 죽음은 회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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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죽음은 입이 작은 큰 통(γang) 속에서!”라는 속담이 여기서 나

왔다고 한다. 그래서 카르고촉 타이지는 그의 친구 나가초에게 말하기

를, “전에 집에 들어간 지농을 비롯한 대소 관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고 [사람을] 보냈다. 나가초는 보고 와서 “지농을 비롯하여 모두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의 벽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래

서 카르고촉 타이지는

“눕자고 하여 왔으니

눕자!

죽자고 하여 왔으니

죽자!”고 말하고, 단 한 명의 친구인 나가초를 데리고 암벽에 숨었

다. 암벽 협로의 한 길로 두 겹의 갑옷을 입고 차례로 올 때, 나가초가 

두 겹의 갑옷을 뚫어 쏘았다. 그 사람은 뒤에 있는 동료를 붙잡고 53b 

굴러떨어졌다. 다시 세 겹의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올 때, 나가초가 말

했다. “나는 할 수 없다. 네가 쏘아라!”라고. 카르고촉 타이지가 황양 

뿔로 만든 각두전(oγunun jiruγu, 角頭箭)으로 세 겹의 갑옷을 뚫어버리

자 협곡에서 소리가 났다. 그는 또 뒤에 있는 한 사람을 잡고 굴러떨

어졌다.

나가초는, “살아서 나간다 할지라도 걸어나가지 못할 것이다. 저 오

이라드(qoyirad[=oyirad])의 말을 훔치자!”고 말하고 다가갔다. 에센 타

이시는 바람이 불자 민소매 외투로 불을 가리고 앉아 있을 때, 둘러싸

고 자고 있던 사람을 넘어 들어와서, 에센 타이시 옆에 묶어 놓은 불임

의 담황색(eremeg šarγuγčin) 암말과 빠른 검은 갈기의 황갈색(qur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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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la) 수말의 고삐를 풀 때, 툭툭(tüg tüg)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말고삐를 풀어서 그중 한 마리 말은 타고, 다른 한 마리

는 끌고 갈 때, 또 툭툭하고 소리가 났다. 쳐다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바로] 제 54a 심장이 두려움에 뛰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군영의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너는 

정말로 빈틈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몽골의 카르고촉 타이지와 나가

초라는 두 사람이다. 그들을 잡아라!”라고 말하고, 군영을 뛰어넘어 들

어가서 카르고촉 타이지 옆에 가서 불렀으나 소리가 나지 않았다. [카

르고촉은] 도망쳤다. 그때 뒤에서 부르자 왔다. [나가초가] 왜 도망갔느

냐고 하자, [카르고촉은] “너를 오이라드가 잡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가

르쳐줄까봐 도망쳤다!”고 말하고, 훔쳐온 [두 마리] 말을 타고 코도고도

(qoduγudu)의 콜로손(qulusun)이라는 곳에서 나무 속껍질로 노끈을 엮

어 말을 묶고 있을 때, 여우가 다니는 길을 밟으며 가는 사람을 보고 도

망쳐서, 먹을 것도 없이 안장도 없는 말을 타고 갈 때, 카르고촉이 꽃사

슴(siu buγu)을 쏘아서 잡았다. 늑골로 안장을 만들고, 54b 고기는 양

식으로 삼아, 토그목(tomuγ[=toγmuγ])의 부자에게 찾아갔다. 그 부자의 

동생은, “이 사람은 눈에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로 삼지 마시고 

죽이십시오!”라고 말했다.

“누구의 사람도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 뒤에, 

나가초가 카르고촉 타이지에게 말했다.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은! 내가 오이라드에 가서 당신의 카톤을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자기가 고관인 것을] 알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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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믿지 마시오. 많은 짐승을 죽이지 마시오!”라고. 이 말을 하고, 나

가초는 에센 타이시에게, “카르고촉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며 머리

털을 증거로 가지고 갔다. 후에 부자는 자기 딸을 카르고촉에게 주었

다. 사냥을 할 때, 20마리의 영양이 도망쳐나가는 것을 카르고촉이 죽

이고 두 마리는 내보냈다. 나머지는 모두 죽였다. 또 그 사냥에서 그 부

자의 동생은 시기해서 잘못했다고 죽였다. 나가초가 55a 도착한 뒤에, 

에센 타이시에게 어머니인 아가는, “나가초가 오면 죽이겠는가? 너는!”

이라고 말했다. [에센 타이시는] “나가초가 오면, 그를 보면, 그의 살은 

먹고 피는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카르고

촉을 죽인다면, [너도] 죽일 것인가?”고 말했다. “그렇다면 죽이지 않겠

습니다!”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나가초를 에센 타이시에게 상봉시켰

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 살아서 나갔다.

그 뒤 에센 타이시는 토그목(tomuγ[=toγmuγ])에 출정할 때, 그 군대

에 나가초를 에센이 데리고 출전했다. 나가초는 두 마리 말을 타고 군

대의 전열 밖으로 나갔다. 거기서 오이라드는 토그목을 공격했다. 오이

라드의 선봉대를 나가초가 따라가서 한 무리의 말떼를 포획해서, 에센 

타이시에게 주었다. 은쟁반과 담비 외투 둘을 감추었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다. “은쟁반을 내게 주지 않았다!”고 에센 타이시가 55b 분노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어머니를 시기하는가? 그는 카르고촉을 죽여서 [당

신의] 불임의 담황색(širγuγčin) 말을 가져와서 주었다!” 말떼를 포획해 

빼앗는 것을 보고, 에센 타이시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솔개

(eliy-e)다!”라고 말했다. 나가초의 ‘솔개’라는 별명은 여기서 비롯된 것

이다. 엘리예[솔개] 나가초는 그곳에 있었다. 에센 타이시의 딸인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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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촉 타이지의 처 비기지(bigiji)가 임신했다. 오이라드의 우부이 코지기

르(übüi qojigir)가 [그녀를] 얻었다. 몽골의 정사를 오이라드가 찬탈한 

뒤, 에센 타이시는 시구시테이 노얀을 초대했다. 그에게 시구시테이 노

얀은 30명의 동료와 함께 갔다. 10명의 친구와 같이 궁전에 들어갔다. 

에센 타이시가 사람을 보내서, 시구시테이에게서 고일린치를 자른 강

철 검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시구시테이는 [그의] 나쁜 생각을 알고, 

칼집에 든 칼로 사람의 머리를 치려고 할 때, 올로가이 메르겐(oluγai 

mergen)이 잡아서 치지 못했다. 시구시테이는 칼을 건넸다. 그 사람은 

칼을 받아들고, “고일린치를 56a 죽인 칼이 이것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시구시테이가 말하기를,

“물건은 맞는데,

주인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구시테이 옹을 비롯하여, 올로가이 메

르겐 등 10명의 친구를 죽였다고 한다. 오이라드의 사람이 새를 잡아서 

이것은 무슨 새냐고 물을 때, 발가벗은 아이가 와서, “입은 크고, 손바

닥은 넓고, 어깨는 끝이 가늘고 꼬리는 짧은 이러한 새는 곰의 우리에 

넣어버립니다. 이 새는 독수리(tas)의 새끼로 카치르[독수리] 데르비드

(derbid)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가서 에센 타이시에게 

말했다. “이 새를 우리는 모릅니다. 몽골의 한 작은 아이가 알고 있습

니다!” 에센 타이시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의심스럽다. 데리고 오라! 

시구시테이 바아토르의 아들을 찾았으나 잡지 못했다. 이것은 고아의 

자손이다.

여자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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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빗겨줘라.

남자아이면 목숨을 끊어라!” 56b 라고 하며 사자를 보냈다. 사자를 

보고 솔롱고드의 상콜다리의 처 카락친 타이보진(qaraγčin tayibujin)은 

볼리나이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며 솥으로 덮고, 그 위에 마른 소똥

(arγal, 乾糞)을 뿌렸다.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었다. 

한 사람은 [말에서] 내려서 죽이자고 발가벗겨 목에 올가미를 씌웠다. 

친구가 말하기를, 그날의 어린아이는

“토끼의 현명함(jotai)이 있고

눈에는 불이 있었다. 이 아이가 아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여 놓아 

주었다. 그 사자가 돌아간 뒤 카락친 타이보진은 아들에게 교훈을 가르

쳐주었다.

“너를 도망시켜주겠다. 너는 내가 많이 때리든 적게 때리든 [자기가] 

오이라드라고 해라. 네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나 부족은 어려서 잃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해라!”고 말했다. 그 뒤에, 오이라드의 일라조 

바얀(ilaju bayan)에게 주었다. ‘제 부모도 모르지만, 너는 우리 오이라

드의 자손이다!’라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데리고 갔다. 카락친 [타이보진]

은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들 귀인의 57a 자손이다. 데리고 

몽골의 땅으로 가자!”. 상콜다리는 그곳은 멀다고 따르지 않았다. “너

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장남인 마

르가스(marγas)를 보내서, 볼리나이를 훔쳐와서는, 우네발라드 옹에게, 

즉 [그의] 동생에게 보내주었다. 우네발라드 옹은 말하기를, “내 형! 당

신이 없을 때 제가 불법으로 통치했습니다. 옳은 법에 따라 우리 형님

이신 당신이 통치하십시오!”라며, 검은 깃발을 갖게 해드렸다. 몽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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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찬탈한 뒤, 토곤 타이시는 큰 뜻을 품고, 군주의 나이만 차간 게

르(naiman čaγan ger, 八白室)에 절하고, 칸위를 갖겠다고 하며 와서 칸

이 되었다. 토곤 타이시는 군주의 은총에 취해서,

“네가 성스러운 군주라면,

나는 성스러운 카톤의 자손이다!”라고 큰소리치며, 군주의 게르

[naiman čaγan ger]를 내리쳤다. 그곳에서 되돌아나갈 때, 토곤 타이시

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흐르자, 말의 갈기를 끌어안으며 57b ‘이것이 무

엇이냐?’고 보는데, 성군의 화살 통에 가득 꽂힌 독수리 깃털을 붙인 

화살에 피가 떨어져 흐르는 것을 모두가 보았다. 토곤 [타이시]이,

“사내인 성군께서 사내인 것을 [스스로] 알게 했다.

여자인 성스러운 [카톤의] 아들인 토곤 [타이시] 나는 죽는다.

가시 같은 사람들은 없어진다.

다만 하나의 가시는

몽골진(mongγoljin) 부의 뭉케(möngke)다.

그를 죽여라!”라고, 아들에게 말하고 죽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몽

골진 부의 뭉케를 죽였다. 몽골의 한 정권이 오이라드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이것이다.

그 뒤에 에센 타이시가 칸의 대위에 올라서, 오이라드와 몽골 둘을 

데리고, 물가의 3만 주르치드[女直]를 토벌하여 자기 통치하에 두었다. 

에센 [타이시]이 말하기를, “주르치드의 한 성을, 말의 가슴팍과 같은 

[모양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빼앗을 도리가 없다!”고 하여 공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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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한 성의 사람들을 몰살하여 호수에 버렸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

기 58a 때문에 ‘붉은 호수(ulaγan naγur)’라고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원

정하러 주르치드로 가는 도중에, 융시예부(yongsiyebüi [=yöngsiyebü]) 

부의 아산 사미(asan sami)가 “대명 황제를 잡는 꿈을 꾸었다.”고 [아산 

사미가] 에센 타이시에게 말해주었다. 에센 타이시는 “잡을 수 있기를! 

만일 잡으면 네게 주겠다!”고 말했다. 주르치드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

올 때, 중국의 징타이 황제(jingtai qaγan, 景泰帝[正統帝])가86 군사를 이

끌고 몽골에 출병해왔을 때, 도중에서 서로 만났는데, 한인이 호(γuu 

küriy-e)를 파고 방해했다. 에센 타이시는 돌아가는 척하고 척후병을 

보냈다. 한인이 호에서 나와서 갔다. 에센 타이시는 돌아와서 한인 군

사를 진압했다. 300명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

고, 한 사람을 산 채로 사로잡아서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우리들은 대명(大明) 황제의 대신이다. [황제를] 버리고 어

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너희 황제는 어디에 있느냐?”고 

58b 물었다. 그 사람은 황제가 숨어 있는 땅속을 가르쳐주었다. 황제

를 구멍에서 끌어내어 베려 했으나, 그의 몸은 상처가 나지 않고, [오히

려] 칼이 조각조각 부러져서 떨어졌다. 묶어서 물에 버려도 가라앉지 

않고 떠올랐다. 죽이기 어려워서 징타이 황제를 꿈에서 본 대로 아산 

사미에게 주었다. 에센 타이시가 되돌아갈 때, “이 포로가 대명의 징타

이 황제를 잡은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어느 누구

라도 말하면 죽이겠다!”고 말했다. 에센 타이시는 집에 돌아온 뒤에 어

머니에게, “노획물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했

86	여기서는 정통제(正統帝)를 경태제(景泰帝)로 잘못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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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너는 무엇 때문에 감추느냐? 큰 포로를 잡았는데, 대명 징타이 황

제를 잡아왔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몽골의 융시예부(yongsiyebüi[=yöngsiyebü]) 

부의 소르손(sorsun)이 말했다.”고 그의 아들인 에센에게 말했다. “말하

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말했느냐?”고 소르손을 59a 죽여서 가슴

과 궁둥이를 베어서 구부러진 나무에 매달아버렸다. 그 뒤, 오이라드 

우익의 알락 테무르 칭상(alaγ temür čingsang)과 좌익의 카톤 테무르

(qatun temür) 두 사람은 “에센 [타이시] 당신은 칸[위]에 앉았습니다. 타

이시라는 칭호는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에센 타이시는] 이 

말에 “타이시 칭호는 내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여 뜻대로 되지 않았

다. 그 두 사람은 말하기를, “알락 테무르의 용맹으로, 카탄 테무르의 

강한 의지로, 압도라 세첸의 계략으로 오이라드와 몽골 두 나라를 정복

하고 칸[위]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만의 힘뿐이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들은 군사를 모아 와서 에센 타이시를 습격했다. 에센 타

이시는 도망쳐갔다. 처자식과 날뛰는 가축들을 빼앗았다.

그 뒤, 에센 타이시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소르손의 처가 있는 게르

에 가서 마유주를 마시고 나올 때, [89] 소르손의 처가 보고, “이 사람의 

걸음걸이는 독기를 품은 에센이 걷는 것과 같이, 59b 쩔룩거리며 걸어

간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 사람이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

니까?”라고 그의 아들들이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에센 타이시는 그

동안 스스로 화평을 깨뜨렸다고 한다. 이 사람이 바로 맞는 것 같다! 잘 

보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 뒤에 또 [에센이] 왔다. 에센을 알아보고, 

소르손의 아들인 부케 보곤(böke buγun)이 그를 잡아 죽였다. 보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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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아홉이었다. 그 [징타이] 카안에게 몰로 자카토(mulu jaqatu)라는 

여자를 주고, ‘모코르 세구세(muqur següse)’라는87 별명을 지어주고, 

그를 융시예부 부의 아산 사미가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 그 나라에는 

천재(天災)도 기아도 없었는데, 징타이 황제를 부리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았다. [징타이 황제가] 잠이 든 후에는 몸에서 빛이 났다. [그는] ‘나는 

여기 있노라!’고 글을 써서, 팔려고 하는 모피 털 속에 감추어서 보냈

다. 이 글씨를 한인이 보고 글을 썼다. 60a 징타이 황제를 당신들이 부

리고 있다!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니 우리에게 모시고 오라고 했다. 

산 남쪽의 6천 우지예드(üjiyed)를 보내주고 다이도(dayidu, 특허권)를 

받았다. 융로 황제에게 힘을 보태주고 받은 3백 다이도, 징타이 황제에

게 힘을 보태주고 받은 3백의 다이도, 산 남쪽의 [우지예드의] 6백의 다

이도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는 징타이 황제를 몽골이 보내주고, 산 북

쪽의 [몽골에게] 3백의 다이도를 내렸다. 그러다가 몽골의 화평이 깨졌

기 때문에 막혀서 받지 못했다. 6천 우지예드와 산 북쪽의 3백의 다이

도를 요구하여 받았다고 한다.

그 징타이 황제가 몽골 땅에서 얻은 몰로 자카토라는 여자에게서 태

어난 아들을 몽골인이 데리고 남았다고 한다. 그의 후손이 아소드

(asud)의 탈비 타보낭(talbi tabunu[a]ng)이라고 한다. 그 뒤에 마르구르

키스 카안(margürkis qaγan)이88 대위에 올랐다. 60b 닭띠 해에 승천했

87	경멸하는 별명으로, 뿔 없는 마소 같은 노복(奴僕)이라는 뜻.

88	마르구르키스 또는 우켁투 카안(Ükegtü qaγan, 재위 1455~1465). 1465년에 

볼라이 타이시에게 죽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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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르구르키스 카안은 자손이 없었다. 타이송 카안을 죽일 때, 모올

란 타이지(muulan[=moolan] tayiji)를89 쳅덴이 자기 딸의 아들[외손자]이

라고 죽이지 않았다. 그 뒤에 쳅덴에게서 모올란 카안을 켐치구드

(kemčigüd) 부의 다가타르 타이보(daγatar tayibu), 고를라드(γorlad) 부

의 콥치르 몰라타이(qubčir molatai) 둘이 대국의 변경으로 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사람은 마골리카이 옹(maγuliqai ong)에게 보냈

다. 옹니고드(ongniγud) 부의 대신인 마골리카이 옹이 대국의 정치를 

안정시켰다. “당신이 칸위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했다. 마골리카이 옹

이 말하기를, “우리의 카안 군주에게 자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과 후손에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따르지 않았고, 마골리카이 

옹은 모올란 카안을 배꼽 모양의 귀를 한 말에 태우고, 금강저(altan 

wčir, 金剛箸)을 들려, 일곱 살 되던 닭띠 해에 대위에 올렸다.

그 뒤에, 오르도스(ordusi[=ordus]) 부의 61a 뭉케(möngke)와 카다보

카(qadabuq-a) 둘은, “마골리카이 옹은 당신에 대해서, 사만다이 카톤

(samandai qatun)과 내통했다고 하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

고 선동하는 말을 했다. 그 전에 ‘우리가 출진하자!’고 하여 출정했다. 

모올란 카안을 병사가 보고, 마골리카이 옹에게 소식을 전했다. 마골

리카이 옹은 믿지 않았고, 뒤에 군사들이 일으키는 먼지를 보고서야 

알았다. 마골리카이 옹은 군사를 모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말하

89	타이송 카안의 부인 알타가나 카톤에게서 태어난 쳅덴의 외손자(재위 1465~

1466). 1466년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카안으로 앉히는 데 힘썼던 마

굴리카이 옹에게 죽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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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영원한 높은 하늘이시여! 당신은 아시리라!

그다음에 계신

홍복(洪福)을 받으신 [聖君] 당신은 아시리라!

당신의 자손들에게

저는 잘했습니다.

당신의 자손들은 나에게

나쁜 생각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며, 하늘에 절을 했다. 마골리카이 

옹은 3백의 군사와 더불어 숨었다. [그는] 자신의 몽골 자르고치(jarγuči)

라는 동생을 비롯하여 세 동생들을 싸우게 하여, 모올란 카안을 잡아서 

개띠 해에 마골리카이 옹의 손으로 죽였다. 61b 보르복(borbuγ)의 바

얀 우르메기르(bayan örmegir)를 사로잡았다. 모든 대신이 죽이자고 말

했다. “모올란 카안의 앞에서 첨병으로 갔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카안의 첨병으로 간 좋은 사람이 우리 앞에서도 첨병으로 가지 않겠느

냐?”고 죽이지 않았다. 놓아준 뒤에 우르메기르는, 노란 손잡이 칼로 

카안의 유해 밖으로 땅을 파고 묻어주었다. 모올란 카안의 뭉굴데이 카

톤(mönggüldei qatun)이 비통하게

“나의 애처로운 정치를 깨뜨린

만백성의 군주인 카안에게서 나를 이별시킨 것은

뭉케와 카다보카 두 사람이다.

온전한 나의 정치를 파멸하고

만백성의 군주인 카안에게서 나를 이별시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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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케와 카다보카 두 사람이다!”라며 울었다. 모올란 카안에게는 자

손이 없었다.

타이송 카안과 악바르친 지농(aγbarčin[abgirčin] jinong) 두 사람이 

오이라드와 쳅덴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어머니가 다른 만도골리라는90 

동생은 조소타이(josutai)의 62a 부중에 유목하러 나갔다. 그 뒤에 만도

골리 카안은 카스카란다(qasqaranda)의 부중에서 양띠 해에 대위에 올

랐다. 만도골리 카안에게는 두 명의 카톤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만도카

이(manduqai)이고, 다른 하나는 예케 카바르토 융켄(yeke qabartu 

yüngken)이다. 만도카이 카톤의 아버지는 투메드(tümed) 부의 엥게

구드(enggegüd) 지방의 초루스보이 테무르 칭상(čorusbui temür 

čingsang, 丞相)이다. 예케 카바르토 융켄의 아버지는 오이라드 부의 베

게르센 타이시(begersen tayisi)다. 예케 카바르토 융켄과 카안은 몸이 

좋지 않아서 동침하지 못했다고 한다. 만도골리 카안은 돼지띠 해에 승

천했다. 만도골리 카안의 유해는 마고 운두르(maγu öndür)에 묻었다고 

한다. 오르친(orčin, 코르친) 부의 바아토르 시구시테이(baγatur sigüsitei)

의 아들인 우네발라드 옹(önebalad ong)은 몽골의 정권을 오이라드

에게 빼앗겼을 때, 오논 강으로 유목하며 이주해갔다. 62b 뒤에 모올

란 카안의 원수를 갚고자, 황색 말을 타고 마골리카이 옹에게 군대를 

이끌고 갔다. 우네발라드 옹이 출정했음을 마골리카이 옹이 알고 도망

쳤다.

90	1426년 아자이 타이지의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 1475년 카안이 되었고, 

1479년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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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네발라드 옹이 말하기를, “이수케이 바아토르(yisükei 

baγatur)는 똑같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어머니 우겔렌 에케(ögelen 

eke)에게서 태어난 테무진(temüjin), 카사르(qasar), 카초곤(qačuγun), 

옫치긴(öčigin[=o[t]čigin])은 한 배에서 태어났다. 둘째 [부인인] 소치긴 

에케(sočigin eke)에게서는 벡테르(begter)와 벨게테이(belgetei) 둘이 태

어났다. 벡테르를, 성군께서는 나의 선조인 카사르를 데리고 [함께] 죽

였다. 그의 원한으로 오늘날 모올란 카안을 죽였다.

우리 카안에게는 자손이 없지만

카사르의 자손에는 내가 있다! 추격하자!”고 하고, 올고인 케리게

(olγu-yin kerige)에서부터 추격하여 마골리카이 옹의 동생들과 자녀 

일곱 사람을 죽였다. 앞서 모올란 카안을 죽일 때, 금박을 입힌 강철 투

구를 얻었다. 몽골 자르고치를 63a 비롯해 일곱 명의 머리를 잘라버렸

기 때문에, 그 땅은 ‘일곱 언덕(doluγad-un toluγai)’이라는 이름[地名]이 

되었다. 마골리카이 옹은 [배꼽 모양의 귀를 한] 말을 타고, 마른 타르바간 

털외투를 입고, 쿵쿠이 자바칸(küngküi jabaqan)에 자작나무(altaγaγa 

[=altaγana])로 막사(čačir)를 짓고, 모피를 양식으로 삼아, 말려서 누웠

다가 뒤에 죽었다고 한다. 카사르의 자손이 카안의 자손에게 한 가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카르고촉 타이지의 처가인 오이라드에게 빼앗긴 비기지에게서 아이

가 태어났다. 거기서 에센 타이시가,

“여자아이면 머리를 빗겨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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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면 목숨을 끊어라!”라고 아바보르기 다이동(ababurgi 

dayidung)에게 말하고는 보냈다. 비기지는 이것을 알고, 아들의 불알

(jaγaγ)을 뒤로 잡아당겨서 여아처럼 오줌을 누게 했다. 그 사람이 보고 

“여자아이입니다!”라고 에센 타이시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돌아간 뒤

에 비기지는 자기 아들을 감추고 집에서 부리는 차카르(čaqar)의 63b 

콜라바드(qolabad) 지방 출신의 오다이 에메겐(udai emegen)의 딸을 모

른척하고 요람에 넣었다. 그 사람은 또 와서 요람을 열어보고는 여아임

을 확인하고, “여자아이입니다!”라고 에센 타이시에게 말했다. 그 뒤 

오이라드의 우게데이 바아토르(ögedei baγatur)는 자기 주인에게 화를 

내며, 나는 열세 번이나 전쟁의 선봉에 섰다. 그렇게 내 힘을 보탰으나 

칭찬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의 맹우 엘리예 나가초(eliy-e naγaču)는,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카르고촉 타이지의 비기지에게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그를 몽골에 데리고 가시오. [그러면] 6만 몽골의 

모자의 술(jalaγ-a)과 같이 귀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게데이 바아토르의 누이를 타타르(tatar)의 토키 바아토르(toki 

baγatur)가 얻은 바가 있다. 그런 이유로 토키 바아토르가 아들을 내주

었다. 오이라드 삼림민(oi modun)의 아들 우게데이 타이보(ögedei 

tayibu), 콩기라드(qonggirad)의 에셀레이 타이보(eselei tayibu), 카라친

(qaračin)의 64a 볼로이 타이시(bolui tayisi), 사르타골(sartaγul)의 바얀

다이 아칼라코(bayandai aqalaqu) 이들 네 명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데, 오이라드의 추적자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바보르기가 훌륭

한 밤색 말에서 내려서는 엘리예 나가초에게 주었다. 오이라드의 노얀

들이 말하기를, “네가 그 아이를 쫓아가서 데려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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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ayil) 사람들을,

종마(種馬)가 있는 한 무리의 말도

알아서 하라!”며 쫓도록 하였다. 거기에서 엘리예 나가초가 쫓아가

자, 아이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 뒤에서 엘리예 나가초가 아이가 들어 

있는 요람의 손잡이를 활 끝으로 걸고서는 뒤쫓아가서 말하기를, “당신

은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는 아이를 

주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활을 쏘아댔지만, 화살은 서로에게 다다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오던 동료들이 도착했다. 엘리예 나가초가 말하기

를, “서로 쏘아서 박혀 있는 화살을 보았으면 믿고 돌아가시오!”라고 

했다. 겨우 그곳에서 그들 넷은 그 아이를 데리고 64b 와서는 오르고

드(uruγud)의 코툭토 시구시(qutuγtu sigüsi) 곁으로 갔다. 그 아이가 자

란 다음에 코툭토 시구시는 시키르(sikir)라는 딸을 볼코 지농(bolqu 

jinong)에게 시집보냈다.

그 이후에 바얀 뭉케 볼코 지농(bayan möngke bolqu jinong),91 만도

골리 카안(manduγulai qaγan) 둘이 6만호 백성을 통치하였는데, 그 뒤

에 만도골리 카안에게 헐뜯는 말을 하는 콩콜리(qongquli)가, “당신의 

동생인 볼코 지농이 [당신의] 예케 카바르토(yeke qabartu, 코쟁이) 융켄

(wüngken)을 취하겠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만도골리 카안은 그 말

을 믿지 않고, 동생 볼코 지농에게 콩콜리가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 사

91	악바르지 지농의 손자이며, 카르고촉 타이지의 아들. 그의 어머니인 세첵 베이

지(비기지)는 에센 타이시의 딸이다. 한때 정권을 장악했으나 할아버지의 동생

(작은할아버지)인 만도골리에게 카안의 자리를 평화롭게 넘겨주고, 자신은 볼

코 지농이 되어 몽골의 우익을 통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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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파견하겠다는 성지를 내렸다. 콩콜리 또한 볼코 지농에게, “너의 

장형인 대칸은 너를 자신의 몸과 대등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너에게 나

쁜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한 이 말이 거짓이라고 [칸이] 

생각한다면 네게 특무 사신(tursiγul elči)을 파견할 것이다. 그들이 알아

챌 것이다!” 65a 라고 하였다.

그 이후에 만도골리 카안은 말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신 두 명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들 사신을 지농이 보고서, 예전에 한 말이 진실

이라고 믿고,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다고 잘못 생각하였다. 

카안이 파견한 그 사신들에게 지농은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사신 

둘은 돌아와, “당신의 동생인 지농은 좋은 말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카안에게 아뢰었다. 카안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었다면 내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내 몸은 건강하지 못하다. 나

는 자식도 없다. 내가 죽고 나면 카톤과 형수, 제수와 온 나라가 어차피 

[그의] 것이다. 지금부터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

고, 화를 내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지농은 재빨리 눈치를 채고 

늙은 누이에게로 갔다. 궁지(günji[=güngjü])는 베게르센에게 들키지 않

고 숨어서, 네메쿠 초얀(nemekü čüneg[=čoyang])과 박비이(baγbii) 두 

아들에게 베게르센을 속여서 실토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베게르센 타

이시를 65b 속이려고 말을 물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자식이 한 명 

온다면, 타이시 당신에게 의탁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베게르센이 

이르기를, “그들의 자식들을 본다면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시려고 한다. 

나는!”이라며 머리카락을 쓸어올려 묶고 콧등을 치켜들면서 위압적인 

자세로 앉았다. 베게르센 타이시가 사냥을 하러 출발하였다. 네메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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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과 박바[비]이 둘은 가지 않았다. 뒤에 지농을 딸려보냈다. 베게르센 

타이시가 사냥 도중에 알아차리고, 사람을 보내 궁지에게, “지달(čidür)

을 한 황금색 누런 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궁지가 말하기를,

“네 간(eligen, 마음)에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는가!

사랑하는 네 친족은

질투의 대상인가!

지달을 한 황금색 노란 말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였다.

베게르센이 사냥에서 돌아온 후에 궁지는 두 젖가슴을 열어젖히고

는 말하기를, “이 몸은 먼저 죽어서 못 보더라도, 당신의 후손들이 쇠

사슬로 묶이는 것을 살아 있는 백성들이 66a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

였다. 볼코 지농이 코톡토 데레수테이(qutuγtu deresütei)라는 곳에 머

무를 때, 시키르 타이코(sikir tayiqu)가 다얀 카안(dayan qaγan)을 낳았

다. 다얀 카안을 발락친(balaγčin) 부의 바카이(baqai)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 그 이후에 오이고드(uyiγud[=uyiγur], 위구르)의 이스

말리[이스마일] 타이시(ismali tayisi)가 공격해와서, 시키르 타이코를 데

리고 가서, 이스말리 타이시가 보살폈다. 볼코 지농이 볼로타이와 둘이 

보르복(borbuγ) 땅으로 도망갈 때, 융시예부 부에 도착하여 자신은 초

원에 있으면서, 변경민들에게 알아보라고 볼로타이를 파견하였다. 볼

로타이의 누이는 인사를 나누고는 [자신의] 동생을 잡고는 돌려보내지 

않았다. 지농은 목이 말라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집에 들러 아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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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iraγ, 馬乳酒)을 마시고 있을 때, 결혼하지 않은 한 여자가 지농이 타

고 온 하얀색이 감도는 황금색 말과, 입고 있는 다람쥐 가죽으로 안감

을 댄 망단(mangnuγ, 蟒緞) 델, 황금 허리띠 등을 전부 눈여겨보면서 

앉았다. 지농이 말을 타고 66b 떠난 후에 그 여자는 물가에 많은 사람

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가서 말했다. “그러저러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지

나갔어요!” 융시예부 부의 다섯 오톡(otoγ)의 케리에(keriy-e)와 차간

(čaγan) 두 명과 테무르 뭉케(temür möngke), 카라 바다이(qara badai) 

등이 모두 쫓아가서 지농에게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지

농은] 지나가는 과객(過客)이라고 답했다. “황금 허리띠를 내놓아라!”라

고 말했다. [지농은] 주지 않았다. 융시예부 부의 몇 명이 바얀 뭉케 볼

코 지농을 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죽이니, 호랑이띠 해에 하늘로 올라갔

다. 융시예부 부의 잘못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다얀 카안을 부실하게 키우고 있을 때, 탕나가스(tangnaγas)의 툴레

게리(tölegeri)의 일곱 째 아들인 테무르 카닥이 와서 바카이에게,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에게 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나에게 주시오.”

라고 청했으나, 주지 않았다. 그런 이후에 테무르 카닥이 형제 여섯 명

과 함께 좋은 붉은 말을 타고 가서, 빼앗아왔다. 67a 다얀 카안이 비장

비대증(betege[=betegi] ebečin[=ebedčin])에 걸리게 되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테무르 카닥의 부인은, 처음 새끼를 낳은 아홉 마리의 

세 살짜리 하얀 낙타의 젖으로 세 개의 은잔이 다 닳아서 구멍이 뚫릴 

때까지 문지르는 것이었다. 그 치료 덕분에 일곱 번이나 이끼 같은 것

을 토하고 나서 좋아졌다. 다얀 카안이 고통을 겪은 한 가지는 바로 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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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에 다얀 카안을 탕나가스의 테무르 카닥이 데리고 가서 사인 

[만도카이] 카톤의 손에 건네주었다. 사인 만도카이 카톤(sayin manduqai 

qatun)은 옛날의 카안들의 원한을 열거하고는, [그 원한을 갚겠다고] 출

정하기 위해, 보병과 소를 탄 군사를 보내고 나서 3일 후에 기병을 데

리고 출발하였다.

사인 만도카이 카톤은

훌륭하게 화살통(saγbar)을 메고

황망한 백성들을 모아

다얀 카안을 마차에 매단 바구니(ükeg)에 싣고 출정하였다.

케식텐(kesigten) 부의 알라이동(alayidung)으로 하여금 길을 안내하

도록 하고, 4만 오이라드를 정벌하려고 할 때, 사인 카톤의 투구가 벗

겨져 67b 목에 걸친 채 진군하고 있는데 오이라드 부의 한 사람이 보

고는 “투구가 없으니 이것을 쓰시오!” 하며 자신의 투구를 주었다. 카

톤이 투구를 받아 쓰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여 4만 오이라드를 정복

하였다.

타스(tas)와 보르도(burdu[=büridü])라는 곳에서 진격하여

데게두네(degedün-e)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

수없이 많은 물품을 노획하여

발전시켰네! 6만 백성을! 오이라드의 정권 하나를 미혹케 하였다.

그런 다음에 사인 [만도카이] 카톤을 코르친의 우네발라드 옹이

“[당신의] 불을 부싯돌로 피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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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유목할 땅을 가리켜주겠다!”라고 하였다.92 사인 카톤이 성지

를 내리기를

“우리 카안들의 유산을

카사르의 후손이,

너희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려 하는가!

[우리 집에는 아무나] 등에 질 수 없는 펠트 문과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문지방이 있다!93

우리 카안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네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 이후에 알락초고드(alaγčuγud) 

부의 사타이 도골랑(satai doγulang, 절름발이 사타이)에게 68a “이러한 

옹(왕)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타이 도

골랑이 “옳습니다. 시집가시지요!”라고 답했다. 그런 이후에 고를라드 

부의 멘드 우를룩(mendü örlüg)의 지칸 아가(jiqan aγ-a)에게 같은 질문

을 했다. 지칸 아가가 이르기를,

“카사르의 후손에게 시집가면

잘못된 길을 밟아서

모든 백성에게서 떨어져서

카톤의 이름을 잃게 되리라!

92	즉, 결혼하자는 뜻이다.

93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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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안의 후손에게 시집간다면

높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

모든 백성을 정복하여

카톤의 이름을 떨치리라!

저쪽 사람들에게 시집간다면

하얀 [선(善)한] 행위가 이어져

차카르 만호(萬戶)를 정복하리라!

무한한 명예를 드높이리라!”고 하였다. 사인 카톤은 [지칸] 아가의 말

에 동의하고, 사타이 도골랑의 말이 틀렸다고 하여 뜨거운 차를 머리에 

들이부었다.

“우리 카안의 후손을

보잘것없다고,

우리의 모든 백성을

주인이 없다고,

카톤인 나를

과부가 되었다고, 68b

카사르 숙부의 후손이

강탈하였다.”라는 사인 만도카이 카톤의 이 말을 성지로 삼아, 다얀 

카안에게 세 겹으로 된 장화를 신기고, 알락초고드 부의 암소 젖으로 

빚은, 얼룩색깔의 술병에 담은 술을 들고, 집안의 귀족인 멩겐 이라고

(menggen iraγu)로 하여금 홍복(洪福)을 받은 카톤에게 흩뿌리게 하고

는 [다음과 같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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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말 색깔도 알아보지 못하는 땅으로 시집을 왔다.

너희, 카안의 후손이 어리다고

카사르 숙부의 후손이 취하겠다고 할 때

옥궁(玉宮) 옆에 왔네! 나는.

알록달록 색깔의 말을 알아볼 수 없는 땅으로 시집을 왔네.

너희 자손들이 어리다고

먼데 있는 숙부가 [나를] 취하겠다고 할 때

두려운 목숨을 버리고

황금 궁전 곁으로 왔네! 나는.

두려운 내 목숨은 쇠약해졌네.

부끄러운 내 얼굴은 망가졌네.

넓고 커다란 너희 [펠트]문이 가볍다고

높고 위대한 너희 문지방이 가느다랗다고

우네발라드 옹(önebalad ong)에게94 시집간다면 69a

네 말을 잡는 장대는 길고

네 올가미는 크기 때문에

나를 올가미로 잡아라!

네 자손들을

별 볼일 없다고 멸시하고 차지한다면

우네발라드 옹을 올가미로 잡으라고 하였다.

적들이 둘러싼 [상황에서]

왕자가 태어나셨네.

94	카사르의 후손.



132  역주 몽골 황금사 번역 및 역주  133

너희 왕자는 세상을 떠났다고

이 몸이 제멋대로 시집간다면

[나의] 사지를 잘라버리겠다!

우리 성군(聖君)의 아들이 태어났다.

주군인 너의 아들을 잃었다고

여자인 이 몸이 제멋대로 시집간다면

[위대한] 에시 카톤(esi qatun, 正后[소르각타니 베키])이시여!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이 진실한 말로 에시 카톤에게 고해

를 올렸다. 그런 다음에 또한 에시 카톤에게 복을 바라며 빌기를,

“내가 한 이 말을 받아들이신다면

나의 에시 카톤 어머니시여

내 앞섶 안쪽에는

아들 일곱을 주시고

내 앞섶 바깥쪽에는

딸 한 명만 주시기를

내가 한 이 말로 인해

아들 일곱 명을 낳게 해주신다면

일곱 명 69b 모두에게

볼로드(bolud)라는 이름을 주겠나이다!”라고 하며 나갔다. [만도카이 

사인] 카톤의 그 말씀을 듣고 우네발라드 옹은, 예전에 한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다얀 카안이 일곱 살 때 콜로고르(quluγur, 타르바간) 

강에서 물에 빠졌을 때, 탕나가스 부의 아인 테무르(ayin temür)라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구해냈다고 한다. 그 이후에 바토뭉케 다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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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95 일곱 살 때, 만도카이 카톤이 혼인을 하여 그해, 즉 돼지띠 해에 

칸의 자리에 앉혔다. 그전에 복을 빌었던 연유로, 만도카이 카톤에게서 

일곱 명의 아들과 딸 한 명이 태어났다. 투루 볼라드(törü bolad)와 올

로스 볼라드(ulus bolad)는 쌍둥이였다. 아르소 볼라드(arsu bolad)와 바

르소 볼라드(barsu bolad)도 쌍둥이였다. 그다음에 [만도카이] 사인 카톤

은 오치르 볼라드(wčir bolad)와 알초 볼라드(alču bolad) 둘을 가지

고 아홉 달이 되었을 때, 오이라드 부가 습격하였다. 그때 사인 카톤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바라고드(baraγud) 지방의 사인 사이한(sayin 

sayiqan)이 [그녀를] 보호하자, 발락친(balaγčin) 부의 바얀 부케(bayan 

böke)와 아소드(asud) 부의 바토 볼라드 부케(batu bolad böke) 둘이 사

인 카톤을 미란(miran) 70a 지방에서 나는 우수한 담황색 말에 태우고 

출발하여 도망갔다. 한 달이 지나서 오치르 볼라드와 알초 볼라드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다음에 알 보고라(al buγur-a)가 태어났다. 이들 

일곱 명에게 모두 볼라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오로고드(uruγud) 부

의 코톡토 시구시(qutuγtu sigüsi)의 손녀인 사모르 타이코(samur 

tayiqu)에게서 게레센제(geresenje)와 오바산자(ubasanja) 둘이 태어났다

고 한다. 그리고 다른 구세이 카톤(güsei qatun)에게서 가로도(garudu)

와 칭(čing) 둘이 태어났다고 한다. 이들 모두가 다얀 카안의 열한 명의 

자식들이다. 그런 이후에 남쪽으로 이동하여 차간 게르테이(čaγan 

gertei)라는 곳에 머무르며 유목을 하였다. 에르케구드(erkegüd) 부에서 

95	1473(?)년 바얀 뭉케 볼코 지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만도카이 세첸 카톤의 도

움으로 1479년 일곱 살에 칸위에 올라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통치하였

다. 그는 1482년부터 직접 통치를 시작하여 1527년까지 재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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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哨兵)을 내어주었다. 중국[키타드]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다얀] 카안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또한 에르케

구드 부의 구둥(güdüng)과 보보스(bubus) 둘을 70b 초병으로 내보냈

다. 그들은 쿠케 코타(köke qota, 歸化城)에서96 군대가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보았다. 구둥과 보보스 둘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카안에게 와서, 

한 명은 게르 뒤쪽에서 깨우고 한 명은 묶어둔 말을 풀어서 데리고 와

서는 카안과 카톤 둘을 태우고는, 메넹 초원(menen tala) 쪽으로 도망갔

다. 차가장 카톤(čaγajang qatun) 며느리는 다람쥐 가죽으로 만든 웃옷

(keremün uγjur)을 입은 채 도망갔다. 그 차가장[진] 비기지(čaγajin 

bigiji)를 백세 태후(jaγun nasutu tayiqu)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케룰렌(kerülen) 지방에 머물렀다. 다얀 카안은 몽골진 

부에게로 군대를 내어 쉬지 않고 달려서 투르겐 강(türgen-i[=türgen-ü] 

γoul)을 건너는 얕은 물길 옆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몽골진이 알고 군

대를 데리고 와서 투르겐 강가에서 서로 만나고, 몽골진 부의 달라드

(dalad)의 용사인 네구레케이(negürekei)가 좌우에서 뿔피리와 나팔 등

을 불면서 공격하였다. 카안의 군대가 놀랐다. 그 투르겐 71a 강가의 

카안이 타고 있던 바가린(baγarin) 지방에서 나는 담홍색 말도 놀라서 

진흙탕에 빠져서 넘어졌는데, [다얀 카안의] 투구 끝[장식]이 땅속에 박

혀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베수드(besüd) 부의 토간이 이마에 점이 박

힌 훌륭한 말이 진흙에 빠져 넘어졌다고 하여, 베수드 부의 차간 마고

치라이(čaγan maγučirai)를 불러서 ‘내려라!’ 하고는, 둘이서 같이 [말에

96	오늘날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성도인 후허하오터[呼和浩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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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려 카안의 투구 끝을 잡아당겨 빼내서는 말에 태워주었다.

카안을 말에 태워준 베수드 부의 토간과 마고치라이 둘은 고를라드

의 카라 투루(qara türü)를 도와주었다. 다얀 카안이 친히 가셔서 몽골

진 부의 군대를 진압하였다. 다얀 카안은 투르겐 강의 상류에서 쉬며 

후방부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다얀 카안은 케식텐 부의 노약타이

(noyaγtai)가 부친의 솥으로 고기를 삶아서 끓자 고기는 땅에 쏟아버리

고 솥을 빼앗았다. 후방부대의 군사를 맞이하러 나왔다.

그 이후에 71b 오이고드(uyiγud, 위구르) 부의 이스말(ismal)에게 군

대를 파견하였다. 고를라드(γorlad) 부의 토고치 시구시(toγuči sigüsi), 

카고치드(qaγučid) 부의 에센 투겔 차간 아만(esen tügel čaγan aman), 

추분 바아토르 밍가토(čübün baγatur mingγatu), 아를라드(arlad) 부의 

모올라(muula), 케식텐(kisigten[=kesigten]) 부의 베르치 아칼로코(berči 

aqaluqu), 라복 시게친(labuγ sigečin), 타타르(tatari[=tatar]) 부의 타르곤 

카라(tarγun qara), 시라 바톨라드(sir-a batulad), 켐추구드(kemčügüd) 

부의 코리 바야스코(qori bayasqu), 고를라드(γorlad) 부의 바바카이 우

를룩(babaqai örlüg), 타라친(taračin) 부의 바가소카이(baγasuqai), 코니 

캅타가이(qoni qabtaγai), 보르복(borbuγ) 부의 뭉케 벨구(möngke 

belgü), 두치긴(döčigin), 비키 우게데이(biki ögedei), 아가 테무르(aγ-a 

temür) 부의 세구세 밍가토(següse mingγatu), 사라고드(saraγud) 부의 

에센테이(esentei) 등 이들 모두는 사이드직의 지휘관으로 군대를 파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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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군대가 도착할 때쯤, 이스말의 게르 지붕덮개를 관리하던 알락

(alaγ)이라는 부인이 그 군대가 타고 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는 이스말

에게 “땅이 흔들리고 있네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라고 말했다. 그 

부인은 훌륭한 밤색 말을 끌러서 이스말 타이시를 태웠다. 이스말은 말

을 타고 그 시끄러운 [말발굽] 소리가 나는 곳을 살펴보러 72a 갔다. 고

를라드 부의 토고치 시구시와 맞닥뜨렸다. 토고치 시구시가 이스말 타

이시를 알아보고는 활로 쏘아 죽였다. 토고치 시구시는 이스말의 아들 

콜라리(qulari)라는 이름의 귀공자를 잡았다. [그 귀공자의] 갑옷은 카고

치드 부의 용사 밍가토가 가졌다. 시키르 타이코에게 출발하라고 말했

다. 울음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다. 토고치 시구시는 화가 나서,

“[너의] 남편인 지농이 나쁜 것인가!

[너의] 아들인 카안이 나쁜 것인가!

너희 차카르 부 백성도 또한 나쁜 것인가!

너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가?”라며 칼을 만지작

거리며, 말에 올려 태워서는 데리고 왔다. 시키르 타이코에게서 태어난 

바보다이(babudai)와 보라카이(buraqai) 둘을 데리고 함께 돌아왔다. 다

얀 카안이 어머니 시키르 타이코에게 문안인사를 올릴 때 토고치 시구

시가 말했다.

“네 원수를 죽였다.

네 원한을 풀어주었다. 내가!” 그 이후에 시키르 타이코는 시라 무렌

(sir-a mören, 黃河)의 세르게메이(sergemei)에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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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b 오이고드[위구르] 부의 베게르센 타이시가 연회 준비를 위해 음

식[고기]을 끓이고 있을 때, 살코기를 끓인 기름진 국물을 베게르센 [타

이시]이 식히면서 마시고 있을 때, 암단(amtan[=amdan])의 몽골진

(mongγoljin) 부의 툽신(töbsin)의 아들인 사인 둘루게겐(sayin dölügegen)

이 목이 말라, 베게르센에게 “고깃국을 좀 주세요!”라고 말했다. 베게

르센은 식은 국물을 다른 그릇에 따라버리고는 그릇에 [뜨거운 고깃국

을] 담아서 주었다. 뜨거운 국물인 줄 모르고 꿀꺽 마셨기 때문에 입

[천장]을 데었다. 둘루게겐이 생각하기를, ‘이 뜨거운 국물을 삼킬 것인

가, 그러면 가슴이 타겠지! 내뱉을까,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가!’ 라며 입안에 머금은 채로 식혔다. 입천장이 모두 벗겨져 떨어졌

다. 둘루게겐이 말하기를 “이 원한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언젠

가는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는!”이라고 했다. 그 원한을 생각하며 지

내다가, 그 이후에 다얀 카안이 차카르 부와 투메드 부 두 부족을 [거

느리고] 정복하고 베게르센 [타이시]에게 군대를 데리고 가서 합류하

였다.

몽골진 부의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janggi temür aqalaqu)를 73a 시

험해보라고 했다.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는 베게르센의 게르로 한쪽 눈

을 감고 들어갔다.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는 어찌 이렇게 된 것인가? 하

고 물었다.

“아! 이 못난 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적이 되었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들었구나!”라며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가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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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게르센 타이시는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에게 은쟁반에 술[아르키]

을 따라주었다. 장기 테무르는 아르키를 마시며 앉아서 말했다. “내가 

술을 마셨다는 증거다!”라며 은쟁반을 품에 안고 나가버렸다. 장기 테

무르가 나간 뒤, 베게르센 타이시는 장기 테무르가 한두 마디 무슨 말

을 했는지 점을 쳐보았다. 검은 소의 뿔 끝에 있다는 점괘가 나왔다. 내 

점괘가 나쁘게 나왔다며 군사를 소집했다. 가까이 있는 군대의 먼지를 

보고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자기] 아들인 네메쿠 초양(nemekü 

čüneg[=čoyang])에게 물었다. 네메쿠 초양이 “아버님이 가지신 많은 거

세마의 먼지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얀 카안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73b 공격하였다. 베게르센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좇았다. 거의 따라잡

을 무렵, 머리에 썼던 투구를 벗어서는 길잡이에게 씌워주어 착각하게 

하고는 도망갔다. 투메드 부의 툽신의 아들 사인 둘루게겐과 키타드

(kitad)의 아들 우누구치(ünügüči) 자코이 코라가치(jaqui quraγači) 둘은 

투구를 쓴 사람이 베게르센이라고 여겨 막아섰다. 막아서고 보니 베게

르센이 아니라 길잡이였다.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 “저

기 가고 있네요!”라며 가리켰다. 베게르센을 뒤쫓아 잡아서 길치르 투

쿰(gilčiri-yin töküm, 분지)에서 죽였다. 죽은 그곳에서 소금이 생겨났

다고 한다.

베게르센의 아들 네메쿠 초양이 슬퍼하며 말했다.

“[자기] 친척을 건드리기도 했다!

일족을 해치기도 했다!

[같은 가족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깨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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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를 눕혀버렸구나! 너는.” 이바라이(ibarai)97의 동생이 오리

양칸(uriyangqan) 부의 바얀 톡토(bayan toγtu)의 훈련받지 않은 담황색 

종마 등을 훔쳤으나 벌은 74a 주지 않았다. 죄를 묻지 않았다며 말떼를 

좇아서 오자, 이바라이의 동생이 쫓아와서 [서로] 칼로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로 인해 더 큰 죄를 범했다. 그 죄를 물으라고 다얀 카안에게 

우익(右翼) 삼만호(三萬戶)에서 몽골진 부의 울제이(öljei)의 아들 옹고로코

이(ongγuruqui), 오르도스 부의 칼리고친(qaliγučin)의 오다가치 사비

(udaγači sabi) 둘이서 차간 게르(čaγan ger)에 제수용품을 차리고 목숨

만 살려달라고 빌게 하고, 또한 정치를 잘하라고 하며 사신을 보내왔

다. 다얀 카안은 가지 않고, 올로스바이코라는 아들[왕자]과 함께 고를

라드 바바카이 장군을 딸려보냈다. [보내온 사신 중] 다른 한 명인 옹고

르코쿠이를 [거기에] 주저앉게 하였다. 다른 한 명의 사신인 오다가치 

사비는 회맹이 열리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바카이는 차간 게르에 

도착하여 다시 절을 했다. 왕자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오이고드[위구

르] 부의 사람에게 말 한 마리의 빚을 받아야 했다. 그 빚을 받겠다고 

가서는 다툼을 벌여 매를 맞았다. 74b 왕자는 무엇 때문에 내 동료를 

매질했느냐고 화를 내며 가서는 그 사람을 죽여 버렸다. 오이고드 부의 

이바라이 타이시와 오르도스 부의 레구시 아칼로코 둘이 와서 보고는 

화를 내며 꾸짖기를,

97	이바라이 타이시(?~1533)는 오이고드 부의 이스말리 타이시의 뒤를 이어 우

익의 타이시가 되었다. 나중에 오르도스 부의 만돌라이(또는 레구시) 아칼라코

에게 죽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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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온 것이다.

우리의 머리를 베겠다고 온 것이 아니더냐!

지금부터 정치를 할 이런 사람[왕자]은

이후에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죽일 것이다!”라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서로 죽이고 있을 때, 바아토르 구리순(baγatur gurisün[=gürisün])

이 자신의 훌륭한 은백색(buγural[=buγurul]) 말에서 내려 왕자에게 주

고는 말에 태워서 도망치게 하였다. [차간] 게르의 고관들이 말했다. 

“네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겠다!”라며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왕자를 

차간 게르에 피난하게 하고 [적들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 [차간] 게르의 

고관들을 죽이고 왕자를 잡아서 죽였다.

몽골진 부의 코쇼이 타보낭(qosui tabunang, 駙馬)의 부인인 도골롱 

궁지(doγulung günji[=güngjü], 公主)라는 [왕자의] 누이가 이 소식을 듣

고 왔지만, 도착하기 전에 죽였다. 공주는 모든 75a 몽골진 부의 게르

를 무너뜨리고 상(喪)을 당했다. 왕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카안이 듣고 

군대를 모아 도착했다. 모든 관료들은 [다얀 카안 곁에] 살았던 옹고로코

이를 죽이겠다고 아뢰었다. 카안은 그 사람을 뒤에 앉게 하고는 성지

(聖旨)를 내렸다. “나의 자식을, 왕자를 죽였구나! 나의 바가바가이 장

군(örlüg baγabaγai)을 죽였구나! [우리는] 너희 누구를 죽였는가?”라 하

고는 하늘에 맹세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서 고일지

얼마나 많은 시체가 누워 남을지

군주이신 높은 하늘에게 맡기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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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는 아버님이신 성군께 맡기겠소!”라고 말했다. 바르소 볼라

드 지농은 [그때] 도골롱 궁지 누이의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악한 행동

을 지켜보며 앉아 있는데, 다얀 카안의 군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우익 

만호가 듣고는 오이고드 부의 이바라이 타이시와 오르도스 부의 레구

시 아칼로코,98 투메드 부의 사인 코쇼이 밤바카이 시구시(sayin qosui 

bambaqai sigüsi) 등이 서로 토의하였다. 75b “매를 길들여 손에 잡고 

있으면, 또한 주인에게 덤비기도 한다네! 이 [몽골진 부]는 누구에게 좋

을 것인가? 몽골진 부도 해치자!”고 하자, 도골롱 궁지 누이는 바르소 

볼라드 지농을 오르도스 부의 테무르 타이시(temür tayisi), 보르복 부의 

일지겐 우룰룩(eljigen örlüg) 장군, 달라드타이(daladtai) 부의 알락치

(alaγči), 숑코르(songqur) 부의 톡토바이코(tuγtu bayiqu), 토복 두치옌

(tobuγ döčiyen), 발락친 부의 에센 우룰룩(esen örlüg) 장군, 고를라드 

부의 토보코(tobuqu) 등 일곱 명으로 하여금 데려다주게 하였다. 그러

는 동안에 요람에 있는 아이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쿠멜리(kümeli, 야

생화의 일종)를 뜯어먹였다. 그로 인해 이름을 쿠멜리라고 부르게 되었

다. 그를 메르겐 카라 지농(mergen qar-a jinong)이라고 한다.

자신의 자식을, 왕자를 죽였기 때문에, 다얀 카안이 군대를 출정시

켰다. 우익 만호가 그 소식을 듣고는 맞이하여 싸우기 위해 군대를 출

정시켰고, 달란 테리군(dalan terigün)이라는 곳에서 조우하였다. 알락

초고드 부의 차간 자가린(čaγan jaγarin), 우젬친(üjümüčin) 부의 엘둥게

98	몽골의 우익 오르도스 부의 지도자로 다른 사료에는 만돌라이(Mandulai)라고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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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üngge[=eldüngge]) 박시(baγsi) 둘이 76a 점을 치고는 카안에게 아

뢰었다. 이브라이의 목숨은 불과 같습니다. 불에는 물을 부어서 끄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불을 피우고 물을 은잔에 가득 담아 불 

위에 부었다. 옹니고드 부의 툴레게테이(tölegetei)라는 점쟁이(singsiči)

가 말했다. “보르지긴 부에서 태어나는 네모난 [얼굴의] 붉은 사람이 나

와, 다른 사람을 낯설어 하게 된 검은 사람이 호랑이띠 해에 네모난 [얼

굴의] 사람을 결투에 나가게 하면 진압할 것이다”. 코르친 부의 오르다

고카이(urdaγuqai) 귀족이 자기 자식인 보르카이(burqai)를 흰색이 도는 

담황색 말에 태워 데리고 왔다. 때를 아는 타본(tabun) 부의 체키체

(čekiče), 나라를 잘 아는 마고 밍간(maγu mingγan) 부의 올롬(ulum), 

검은 혀를 가진 타타갈진(tataγaljin) 부의 바가소카이(baγasuqai), 다양

한 언어를 아는 케레이드(kereyid) 부의 올도(oldu), 좋은 말을 잘하는 

알타진(altajin) 부의 사이마가(sayimaγ-a) 등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

기를 기원합니다!” 보르복 부의 바얀 우르메게르는 다얀 카안의 깃발을 

숨기고, 오리양칸 부의 깃발로 상대방을 속여 꽂았다. 오르다고카이 노

얀의 아들인 76b 보르카이, 타본 부의 체키체(čekiče), 사이마가의 아

들 바르동(bardung) 이들 셋이 죽었다. 보르카이 옹, 바가손 타보낭, 체

키체 세 사람이 점칠 때 들어갔다고 한다. 우익 만호가 활 모양의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에게 다얀 카안이 “이런 전투 태세에 [어떻게 대

응해야 하는지] 네가 잘 알지!”라며 검은 군대의 오이라드 부 출신 세구

세에게 물었다. [오이라드 부의] 세구세가 말했다.

“이런 활시위 모양(numun tülkigürtü)의 포위작전에는

황소 뿔(buq-a sejigür) 진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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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개의 황소 뿔 진형으로 위치를 잡았다. 우익 만호의 군대는 카안

의 깃발이라며 오리양칸 부의 깃발을 향해 돌진하여 공격하였다. 오르

다고카이 옹(왕)은 아들 보르카이와 함께 오리양칸 부의 바야카이 바아

토르(bayaqai baγatur), 코르친 만호(qorčin tümen) 타본(tabun) 부의 사

인 체키체 바아토르(sayin čekiče baγatur), 타본 오톡(tabun otuγ) 칼카

(qalq-a) 부의 귀족들인 오로고드(uruγud)와 바가손 타보낭(baγasun 

tabunang) 등 다섯 명이 선봉대를 지휘하였다. 얼마 안 있어 오리양칸 

부가 도망가버렸다. 투메드 부 77a 군대가 뒤를 쫓아가다, 저쪽에서 카

안의 검은 깃발(qar-a tuγ, 纛)을 잘 보이게 내어 잡고서는, 적진의 허리

를 끊고 돌격하여 투메드 부를 진압하였다. 우익 만호의 군대 대부분은 

카안의 검은 깃발을 자기 부대의 깃발이라고 착각하고는 들어와서 죽

임을 당했다. 이 전투에서 이브라이 타이시는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다얀 카안은 우익 삼만 호의 정권을 차지하여 자신의 통치하에 두었다

고 한다. 체키체 바아토르도 또한 돌아가 다시 전투에 나아가겠다고 자

신의 투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맨머리로 들어갔다. 그때 [전투에] 들어

가면서 체키체 바아토르가 말했다.

“이처럼 훌륭한 통치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 하고는 도착해서 칼로 싸웠

다. 그렇게 싸울 때, 체키체 바아토르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자 말 위에

서 떨어져버렸다. 누운 채로 몸을 일으켜 끌며 저쪽에 있는 사람의 쇠

등자를 디디고 있는 발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자기] 마부에게 가서 “이

제 [전투를 하고 있는] 둥글게 그은 자리를 77b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인

가?”라고 물었다. 마부가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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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키체는

질 때 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죽었다.

그 이후에 다얀 카안은 우익 삼만 호를 진압한 전투에서 [자기를] 도

왔던 이들에게 모두 면세의 특권을 하사하였다. 체키체의 후손들은 앞

으로 주인이 없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특권을 부여했다. 오이라드 부

의 세구세 아칼라코(següse aqalaqu)의 후손들에게는 일곱 세대에 이르

기까지 공납을 면제해줄 것을, 바가손 타보낭(baγasun tabunang, 駙馬)

에게는 사인 만도카이 카톤이 낳은 딸을 시집보냈다. 그런 이후에 우익 

삼만 호는 내분으로 다투게 되었고, 그러다가 오르도스 부의 아칼라코 

레구시는 이브라이를 죽였다. 레구시를 에르케구드(erkegüd) 부의 겔

레케이(gelekei)가 잡아서 죽였다. 겔레케이가 다얀 카안에게 레구시에 

대해 아뢰었다.

“당신의 원한 있는 사람의

가슴을 찔러 죽였습니다. 제가!

당신의 적을

죽였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얀 카안은 겔레케이에게 [세금을 면제시

켜주고,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에 몽골진 부의 78a 코쇼

이 타보낭[부마]과 테무르켄(temürken) 둘이 항복해 왔다. 코르친 부의 

오르다고카이 옹이 “우익 삼만 호를 나누어 갖자!”고 말했다. 그 일을 

자녹산(januγsan)이 중간 역할을 담당했다. 원수인 사람을 모두 집집마

다 노예로 부리자. 원수 모두를 살려둔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고생하게 

될 것이다. 카라친 부 일곱 오톡을, 그리고 꽤 큰 융시예부 부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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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오톡 코르친 부에 합병시켜버리자! 오르도스 부의 여덟 오톡이 중

심이다. 차카르 부의 여덟 오톡에 합병시켜 버리자! 투메드 부의 열두 

오톡은 칼카 열두 오톡에 합병시켜 버리자고 했다. 옹(왕)의 그 말을 다

얀 카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아들인 바르소 볼라드 지농을 우익 

삼만 호 위에 앉혔다. 오르다고카이 옹은 “내 후손들이 고생하면서 죽

을 것이다”라고 하며, 제 말의 머리를 때렸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

을 때, 코르친 부의 오르다고카이 옹에게 오르도스 부의 타일라다르

(tayiladar)가 말미를 주지 않았다고 78b 하여 타일라다르를 죽여버렸다

고 한다. 콩콜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주둥이를 베고는 죽여버렸다

고 한다. 이 말을 모두 다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얀 카안은 44세에 하

늘로 올라갔다.

다얀 카안의 큰아들인 투루 볼라드는 칸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자

식도 없이 사망하였다. 그 동생인 올로스 볼라드도 칸의 자리에 오르지

도 못하고 이바라이 타이시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런 다음에 보디 

알락(bodi alaγ)이99 어리다고 해서 숙부가 대칸의 자리에 올랐다. 그 이

후에 보디 알락 [카안]은 좌익 삼만 호를 데리고 나이만 차간 게르[八白

室]에 제사를 올리고 대칸의 자리에 앉겠다고 가서, 바르소 볼라드 지

농에게 말을 했다. “너는 내가 어릴 때 예의 없이 칸의 자리에 올랐다. 

이제 너는 내게 무릎을 꿇어라! 만약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심각하게 말을 내뱉었다. 이 말을 듣고 바르소 

볼라드 지농은 79a 카안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

99	바투 뭉케 다얀 카안의 아들인 투루 볼라드의 아들(재위 151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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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 이 말도 또한 옳다고 여겨 나이만 차간 게르에 제사를 지내

고, 보디 알락 카안이 대위(大位)에 올랐다.

그런 이후에 되돌아오고 있을 때, 보디 알락 카안에게 코르친 부의 

바아토르(baγatur, 勇士) 몰로차이(mulučai)가 새끼를 밴 황갈색 암말을 

타고 와서 말을 했다. 이 우익 삼만 호의 변두리부터 공격하면서 되돌

아가시지요라고 했다. 그 말에 보디 알락 카안은 동의하지 않았다. 몰

로차이 바아토르는 화가 나서 새끼를 밴 말을 타고 와서 빈손으로 어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다고 한다. 타이송 카안의 원한을 갚겠

다며 시구시테이의 아들 볼로나이 옹(왕)이 왔지만, 보고롤에서 쳅덴의 

아들 몰로차이, 알초고다이(alčuγudai), 알로리(aluri) 등 세 명이 요새를 

쌓고 지켜서 잡아가지 않고 돌아갔다. 이후에 쿠리옌(küriyen, 원형 요

새)를 쌓고 지켜서 함락되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 끈으로 쓸 수 있는 

79b 넝쿨나무[게르를 둘러싸고 묶어놓은]를 끊어버리고 이사 가라! 어떻

든 우구르겐(ügürgen) 땅에 거주하겠다!라며 오고 있는데, 오논 강의 

사가차간토(saγačaγantu)라는 큰 섬(aral)에서 만나게 되었다. 비데린 코

시곤(bideri-yin qosiγun)에서 큰 전투를 벌였다. 에세부리(esebüri)의 

아들인 에부제이 바아토르(ebüjei baγatur)가 말했다.

“회갈색 땅이 흔들릴지라도

건장한 에부제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내려서는데 눈에 화살

을 맞고 넘어지자, 이놈의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할 때, 허리띠에 묶어

놓았던 말이 당겼다. 에부제이가 일어나서 그 사람과 말을 화살로 쏘아

버렸다. 둘루구겐(dölügügen)의 아들을 멘두이 다르칸(mendüi darq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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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이하는데 자신의 훌륭한 잿빛 말이 다리에 화살을 맞아 부러졌다. 

[화살을 맞은] 말은 세 발로 큰 나무를 뛰어 넘어갔다. 오르다고카이의 

아들인 오양고 바아토르(uyangγu baγatur)는 멘두이 다르칸(mendüi 

darqan)을 자신의 수염이 있는 황금색 말에 태워 나가게 했다. 코르친

의 타타갈진(tataγaljin) 부의 바이리(bayiri), 케레이드 80a 부의 볼라이

(bulai) 두 명은 서로 처남과 매형이었다. 바랑고드(baγarangud) 부의 

데굴레이(degülei)와 코콜라이(quγulai) 둘은 사촌지간이었다. 그들 네 

명이서 선봉에 섰다가 죽었다.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후에 멘두

이 다르칸(mendüi darqan)이 먼저 출발하고 카라 강(qara-yin γoruqan)

가의 지다 칠라곤(jida čilaγun)에서 요새를 쌓고 전투를 벌였다. 솔롱고

드(solungγud) 부의 카락친 타이보진(qaraγčin tayibujin)의 후예인 샤

가다(šaγada)의 아들 사인 탐가토(sayin tamaγatu), 알타진(altačin) 부의 

사인 코고다이(sayin quγudai) 둘이 앞장섰을 때, 우구우테이 바아토르

(ögüütei baγatur)는 형인 쿠쿨데이 바아토르(köküldei baγatur)에게 말

했다. “둘이서 나아가자!”

“스무 명의 사람에게 지더라도, 나는!

두 아들에게는 지지 않는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나가마!”라고 하였다. 탐가토(tamaγatu)가 화

살에 맞았다. 사인 코고다이가 용감하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탐가토

가 일어나서, 쿠쿨데이의 뒤꿈치를 한 칼로 내리쳐 죽였다. 그에게 빼앗

기지 않은 900마리의 말 떼를 데리고 80b 돌아왔다. 주덱센(jüdegsen)

으로 멘두이 다르칸이 출발하여 우구르게네 강(ügürgene-yin γoul)가

에서 항복시켜서, 알로오리 바아토르(aluuri baγatur)를 보르카이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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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아르사코 보이마 옹(arsaqu buyim-a ong)이 압박하여 죽였다. 알초

오다이를 종마에 묶어서 데리고 갈 때, 알초오다이가

“알초오다이를 키운 독,

아카초고드(aqačuγud≈alaγčuγud)를 흩어버린 독”이라고 말했다. 알

초오다이를 도끼로 내리쳐 죽였다. 몰로차이를 말에 묶어와서, 사르키

가스(sarkiγas)라는 분지에서 보디 알락 카안(bodi alaγ qaγan)에게 멘두

이 옹을 데려다주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멘두이 옹에게 공납을 면제시

키는 특권을 하사했다. 카사르의 후예가 카안의 후예에게 한 가지 도움

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다음에, 보디 알락 카안은 

양띠 해 7월 10일에 조돌롱 운두르(jodulüg[=jodulung] öndür)라는 곳

에서 사망하였다.

그 이후에 개띠 해에 다라이손 구뎅 카안(darayisun güdeng qaγan)

이100 대위에 81a 올랐다. 이 카안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카안의] 친족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

모든 백성은 통합되어

여섯 큰 올로스(나라)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였다. 서른여덟 살인 

뱀띠 해에 사망하였다.

100	다라이손(darayisun, 1520~1557)은 보디 알락 카안의 큰아들로 1548~1557

년까지 재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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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카안이 재위하던 시기에 바르소 볼라드 지농의 아들 게겐 알탄 

카안(gegen altan qaγan)은 성군이신 우리의 [칭기스] 카안이 고생하면

서 모았던, 엄청나게 많이 정복한 다섯 색깔 네 이방[五色四夷]으로 이

루어진 대국, 우구데이 카안(ogidei[=ögedei] qaγan), 쿨룩 카안(külüg 

qaγan), 뭉케 카안(möngke qaγan)의 통치시기에 믿기 시작한 종교[불

교]의 근본을, 부처님의 화신이신 세첸 [코빌라이] 카안(sečen qaγan)이 

평화롭게 세운 정치, 보석 같은 종교 경전, 굳건하게 세운 궁궐들, 도시

와 성벽 등을 운명의 힘에 의해 잃어버렸다. 그 이후에 엘벡 카안(elbeg 

qaγan), 아다이 카안과 타이송 카안을 쫓아버리고, 아브기르친 지농

(abgirčin jinong)을 술수를 써서 죽였다고 옛날 옛적의 그 원수를 들먹

이며 키타드[중국, 明]와 오이라드 둘을 정벌하러 출정하였다. 훌륭하신 

알탄 81b 카안은 굳건한 마음으로 출정하여 탕고드와 티베트(töbed)의 

이쪽 경계에 있는 암도 나라(amdoo ulus)와 시라이고르 나라(sirayiγur 

ulus) 등을 정복하고, 아릭 셍기르체스가바(ariγ senggirčesgaba)와 로본 

차오르차(glubum čaurča), 이시다그링 세렌구르(isdaγring serengür) 등 

세 명의 바아토르[용사]를 잡아 공납을 바치도록 했다. 오이라드 부를 

공격하여 잘라만 투루(jalaman törü)를 살해하고, 예케켄 아가(yekeken 

aγ-a, 왕비)를 비롯하여 한 무리의 집단을 통치하에 두었다. 키타드를 

공격하여 도시와 성을 부수며 나아갈 때, 키타드의 다이밍(大明) 황제

(dayiming qaγan)는 두려워하여 공납과 공물을 바치며 알탄 카안에게 

수이 왕(süi wang)이라는101 칭호를 바쳤다.

101	순의왕(順義王). 16세기 전반에 몽골의 우익인 오르도스 3만호가 명(明)의 북

변을 지속적으로 침공하였는데, 특히 1550년에는 북경을 포위(庚戌의 變)하



150  역주 몽골 황금사 번역 및 역주  151

그 이후에 자삭투 투멘 카안(jasaγtu tümen qaγan)이102 대위에 올랐

다. 보석 같은 종교[불교]를 행하고, 옛날부터 원수인 키타드 정벌을 계

속하였다. 키타드로 진군하고, 전투를 벌일 때 힘쓴 아낭기(ananggii)에

게 다르칸[공납 면제 등의 특권]의 지위를 보장해주었다. 그 카안의 통치

시기에 또한 알탄 카안은, 82a 토고간 테무르 카안(toγuγan temür 

qaγan, 元 順帝)의 시기에

“잃어버린 정권을,

흩어진 종교를” 다시 잇기 위해, 콩심 보디숭(qongsim bodisüg, 大悲

觀音[文殊菩薩])의 화신인 탐자드 첸바(tamjan [=tamjad] imčenba)인103 

소드놈 잠츠(bsodnam jamaču) 코톡토(qutuγtu) 달라이 람(dalai 

blam-a)과 만조시리 코톡토(manjusiri qutuγtu), 오치르바니(wčirbani)

의 화신(qubilγan)인 잠도 지룽 코톡토(jamdou irjeyirüng qutuγtu) 등 세 

명을 비롯하여 많은 현자와 승려들(quwaraγ-ud)을 다얀 키아(dayan 

kiy-a)로 하여금 모시고 행차하게 하였다.

“깨달음을 얻으신, 조 석가모니 부처님(juu šigemüni burqan)의 모

습을

보석과 금은으로 조성하였다.

기까지 했다. 1570년(명 穆宗, 隆慶 4) 명 조정에서 알탄(Altan, 俺答) 카안에

게 순의왕이라는 칭호를 주고, 마시(馬市)를 여는 등 융경화의(隆慶和議)를 

맺었다.

102	다라이손 구뎅 카안의 아들(1539~1592)로 1558~1592년까지 재위했다.

103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라는 티베트어 ‘tams-cad mkyen-pa’의 몽골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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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끊어진 종교를 잇게 해주고

망가진 정치를 바로잡고

다섯 색깔 네 이방[五色四夷] 나라에

옛날에 [코빌라이] 세첸 카안처럼 유명해지셨다!”

자삭토 카안(jasaγtu qaγan)은 개띠 해에 태어나셨다. 그 이후에 보얀 

세첸 카안(buyan sečen qaγan)이104 대위에 올랐다.

“보석 같은 종교와 경전을 꽃피우셨고

옛날에 타이송 카안이 82b 잃었던 탐가(tamaγ-a, 옥새)를 찾았으며

안정된 정치를 더욱 발전시켰고

거대한 나라를 활기 넘치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셨네! 분명하게!”

이 보얀 세첸 카안의 재위, 게겐 알탄 카안의 재위시기에 이어 게겐 

알탄 카안의 아들 셍게 테무르 두구렝 카안(sengge temür dügüreng 

qaγan)이 있었다. 그의 아들 수메르 타이지(sümer tayiji)에게서 소드놈 

잠츠(bsod-nam [=bsodnam] jamču) 달라이 람(dalai blam-a)의 화신이 

아들로 되어 태어나셨다. 이름은 욘동 잠츠(yondan jamču)이시다. 욘

동 잠츠 달라이 람은 다얀 카안의 알탄 오록(altan uruγ, 황금 가문)에서 

태어남으로써, 종키바(jôngkiba, 총카파)의 종교[불교]를 몽골 땅에서 [하

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더욱더 흥성하게 하였다. 보얀 세첸 카안(buyan 

sečen qaγan)은 마흔아홉의 나이에, 토끼띠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 이

104	투멘 자삭토 카안의 큰아들(1555~1603)로 ‘보얀 다얀 세첸 카안’이라고도 한

다. 1593년에 카안이 되었고 1603년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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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그의 아들인] 망고스 메르겐 타이지는 카안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망고스]의 아들 린덴[릭덴] 코톡토 카안(linden qutuγtu 

qaγan)이105 열세 살이 된 용띠 해(1604)에 대위에 올랐다. 83a 달라이 

람이 영원한 곳으로 떠나가신 후에 달라이 람의 자를릭[法旨]으로 마이

다르 코톡토 놈온 카안(mayidari qutuγtu nom-un qaγan)이 몽골 땅으

로 찾아오셔서, 달라이 람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는] 여섯 큰 나라에서 

전파된 종가바(jônggaba, 총카파)의 종교도 더욱더 융성하게 하였다. 그 

이후에 만조시리 코톡토(manjusiri qutuγtu, 文殊師利[菩薩])가 몽골 땅에 

오셔서 또한 종교를 해처럼 더욱 발전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카안들

의 근원을 간략하게 적은 알탄 톱치[황금 가문의 역사]라는 경전(Qad-un 

ündüsün quriyangγui altan tobči neretü sudur)’이 끝났다.

옴 마니 바드 메 훔. 크리.106

선덕(善德)을 이루시길, 망갈람!107

105	린단 또는 릭단(릭덴) 코톡토 카안(1592~1634)은 보얀토 세첸 카안의 아들인 

망고스 타이지의 아들로 1604~1634년까지 재위했다.

106	Ôm manê badmê hôn. hri. ‘온 세상의 지혜와 자비가 모든 이에게 충만하길!’

107	mam kha lam.

신발견 『황금사』 사본 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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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유라시아 유목민의 역사와 실크로드의 문화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대학 2학년 때인 1986년, 고(故) 취아(醉鵝) 이용범(李龍範) 선생

님의 강의를 들으면서였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무수히 나왔

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신장 위구르 지역[西域]의 지명과 인명 등이었던 

것 같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은사(恩師)이신 조영록(曺永

祿) 선생님의 강의와 한문 강독 등에 흥미를 느끼고 막연히 동양사 공

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1992년에 대학원에 입학한 후 쿠빌라이 

카안(Qubilai Qa’an)에 관한 논문으로 1995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주채

혁(周采赫) 선생님의 추천으로 바로 그해 3월에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

사연구소로 1년간 어학연수를 가서 몽골어와 몽골 문자 등을 공부했

다. 그때 몽골어와 몽골 문자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지금도 친하게 지

역주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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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게렐바드라흐(Ж. Гэрэлбадрах) 연구원(지금은 몽골국립교육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다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연구와 

강의 등으로 바쁘게 지내던 중, 1999년 국제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국

비장학생 시험을 보게 되었다. 다행히 합격한 뒤 결혼을 하고, 2000년 

초에 몽골에 가서 다시 박사과정을 밟고, 2005년에 몽골국립대학교에

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당시에 몽골어 사료와 문헌을,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신 몽골국립대 

담바(Д. Дамба) 선생님께, 오랫동안 몽골에 살면서 공부하고 계시는 권

성훈(權星勳) 선생과 함께 강독하면서 배웠다. 몽골어는 다시 게렐바드

라흐 선생에게, 러시아어는 히식트(Н. Хишигт) 선생님, 티베트어는 부

르네(Д. Бүрнээ) 선생님에게 배웠다. 지도교수이신 비라(Ш. Бира) 선생

님은 귀중한 자료와 논문 등을 아낌없이 빌려주시면서 많은 지도를 해주

셨다. 올해 88세이신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이 밖에도 볼드바

아타르(Ж. Болдбаатар), 오치르(А. Очир), 체벤도르지(Д. Цэвээндорж), 

샥다르수렝(Ц. Шагдарсүрэн), 초이마(Ш. Чоймаа) 선생님께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권성훈, 에르덴치멕(Г. Эрдэнэчимэг), 노로브

냠(Б. Норовням), 체렝도르지(Ц. Цэрэндорж) 등 몽골국립대 한국학과

의 선생님들, 투르크학과의 바트톨가(Ц. Баттулга) 선생과 그의 형님인 몽

골국립교육대 사학과의 강톨가(Ц. Гантулга) 선생님의 호의도 생각이 난

다.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소장이셨던 고(故) 달라이(Ч. Далай) 

선생님, 다시다와(Ч. Дашдаваа) 전 소장님, 그리고 현 소장인 촐론(С. 

Чулуун) 교수와 연구원들, 고고학연구소의 고(故) 바야르(Д. Баяр) 선생

님을 비롯한 많은 연구원들, 한편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장치브(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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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анчив), 메네스(Г. Мэнэс), 간볼드(Ж. Ганболд), 다시바드라흐(Д. 

Дашбадрах) 선생님들도 아주 좋은 동료이자 뛰어난 학자들이었다. 또

한 정말 고마운 분들은 내 서재를 풍부하게 해준 몽골 불경과 헌책을 

구해준, 뜨거운 여름이나 영하 40도의 추운 겨울 할 것 없이 오르트차

강(Уртцагаан)과 셀베(Сэлбэ) 강가에서 헌책을 팔고 있는 착한 몽골 사

람들이다.

2005년 귀국 후, 중앙아시아학회와 몽골학회, 알타이학회 등에서 같

은 분야를 공부하는 선후배,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은 몽골 역사교과서 번역과 관련 논문 발

표, 강의, 통역 등 다양한 기회를 주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

며, 지금 독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역주서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으로, 동국대학교 사학과 선생님들과 대학원 선후배 동료들도 

외로운 공부를 하는 필자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었다. 이제는 팔순

이 넘으신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 항모와 몽골에서 태어

난 딸 다람이, 또한 누이들과 동생 내외도 역자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 

참고 이해해주었다. 주위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지

금도 다 읽지도 못할 책을 열심히 사 모으고 있지만, 특히 몽골에서는 

책과 자료, 불경 등을 구입하느라 아내에게 생활비 걱정을 많이 시켰

다. 돌이켜보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든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태어나 한 집안의 장손으로 많은 기대와 사랑

을 받았지만, 아직도 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불초 손주는,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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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이던 2004년 초에 망백(望百)을 하시고 돌아가신 할머님의 임종

을 지키지 못했다. 극락왕생(極樂往生)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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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수드    41, 135, 136

벡테르    37, 41, 46, 47, 123

벨게테이    50, 77, 123

벨구테이    46, 47, 56~58

보고롤    147

보고르치    50, 51, 60, 65~67, 77, 81

보곤 형제    118

보돈초르    37~41

보돈초르 막내    38

보돈초르 복다 캅치 쿨룩    41

보동    74

보디 알락    146

보디 알락 카안    147, 149

보라카이    137

보로 노카인 조    100

보로[아르가손] 코르치    61

보로초    35

보록친 고아    36

보롤다이 콜라비    36

보르도    129

보르복    121, 127, 136, 143

보르복 부    142

보르지긴    41, 43, 50, 143

보르카이    143, 144, 148

보르카이 옹    143

보르카토 칸 산    81

보르칸 박시    33

보르칸 칼돈    36, 83

보리야드    59

보병    71

보보스    135

보살    31

보새(寶璽)    85

보얀 세첸 카안    152

보얀토 카안    31, 84

보카    60, 86, 87

보카 차간    60

[보카 차간] 카안    60

보카 테무르 칭상    92

보코치 살치    37, 41

보코 카타기    37, 39

보통    93

볼라이    148

볼로나이 옹    147

볼로드    133

볼로이 타이시    124

볼로타이    127

볼리나이    115

볼볼론    59

볼코 지농    125~127

봉황    75

부룬[부르테] 치노아    35

부르테    43

부르테겔진    63

부르테겔진 카톤    63, 64

부르테 치노아    35

부르투겔진    77

부르투겔진 카톤    78, 79, 81

부리 부케    57

부싯돌    129

부지르기데이 메르겐    36

부처    150

부처님    34, 51, 70, 92

부케 보곤    118

불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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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돼지띠 해(丙[丁]亥年)    79

붉은 토끼띠 해(丁卯年)    89

붉은 호랑이띠 [해]    52

붉은 호수    117

비기지    97~99, 114, 123, 124

비데린 코시곤    147

비장비대증    128

비키 우게데이    136

빌릭투    88

빌릭투 카안    96

뼈 화살촉    46

ㅅ

사가차간토    147

사냥매    53

사돈    43

사라고드    136

사르바    34

사르키가스    149

사르타골    70, 108, 124

사르타골 국    69

사만다이 카톤    120

사모르 타이코    134

40만 몽골    87, 90

사이    52

사이도(카이도)    41

사이드    136

사이마가    143

사인 둘루게겐    138, 139

사인 만도카이 카톤    129, 145

사인 사이한    134

사인 우제스쿨렝투    32

사인 우젝치 카안    32

사인 체키체 바아토르    144

사인 카톤    129~131, 134

사인 코고다이    148

사인 코쇼이 밤바카이 시구시    142

사인 탐가토    148

사인 투룰투 카안    32

사일라모친    103, 104

사자    75

사타이 도골랑    130, 131

사탁친 세첸    105~107

사톨라    105

사향    76

산    73

산[六盤山]    76

산마늘    46

산부추    45, 46

살리 칼차고    36

살치고드    41

삼만호    140

삼보 산    34

삼시기[셈시케]    83

상석    40

상징    43

상콜다리    115

샛별    75

샤가다    148

샤구니 카안    32

샨다 황제[宣德帝]    95

샹도[上都]    84, 85, 89, 91

서라말    38, 39, 47, 50, 51

세구세    143

세구세 밍가토    136

세구세 아칼라코    145

세르게메이    137

세첸    92

세첸 카안    59, 84,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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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첸 [코빌라이] 카안    150

셈 소치    36

셍게 테무르 두구렝 카안    152

소드놈 잠츠    151, 152

소띠 해    83

소르각타니 베키    133

소르손    118

소치긴 에케    123

소토 세첸 카안    84

솔개    113

솔롱가    60, 61

솔롱고드    59, 60, 62, 63, 115, 148

솔탄 카안    70

솜    59

송골매    53

쇠가래    100

쇠사슬 차꼬    48, 49

숑코르    142

수낙타    47

수니드    80

수리부엉이    67

수메르 타이지    152

수베에데이 바아토르    52, 54, 55, 74

수이 왕    150

수컷 노루    106

스라소니    104

시게무니    33

시구시테이    100, 147

시구시테이 노얀    114

시구시테이 바아토르    100, 114

시구시테이 바아토르 옹    100

시구시테이 옹    114

시기르 호수    84

시도르고 카안    68, 69, 71, 73~76

시라 무렌(黃河)    137

시라 바톨라드    136

시라이고르 나라    150

시바고치    35

시키르    125

시키르 타이코    127, 137

실라마친    103, 104

11만의 몽골인    87

ㅇ

아가 테무르    136

아난다    33

아낭기    151

아다이 카안    99, 101, 102, 104, 150

아록타이 타이시    101~103

아르가손    68

아르가손 코르치    61, 62, 65~67

아르사코 보이마 옹    149

아르소 볼라드    134

아르슬란 오고치토 카안    32

아를라드    136

아리곤 이데게투 카안    33

아릭 셍기르체스가바    150

아릭 오손    37

아바보르기    124

아바보르기 다이동    105, 124

아바카이    140

아브기르친 지농    104, 106, 107, 150

아산 사미    117

아소드    119, 134

아이락    39, 57, 127

아이톨가 아르바이 산달리토 카안    35

아인 테무르    133

아카초고드    149

아칼라코 레구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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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깃대에 올린 흰 둑    52, 70, 71

악바르친 지농    122

악볼로드    109

안궁(鞍弓)    100

안다(의형제)    100

알라이동    129

알락    137

알락초고드    106, 130, 131, 142

알락치    142

알락 테무르    105, 118

알락 테무르 칭상    118

알란 어머니    46

알로리    147

알로오리 바아토르    148

알롱 고아    37

알 보고라    134

알초고다이    147

알초 볼라드    134

알초오다이    149

알타가나    109

알타이 카톤    108

알타이 칸 산    83, 108

알타진    143, 148

알탄    59

알탄 고르골다이    59

알탄 오록    152

알탄 카안    68, 150, 151

알탄 쿠르두투 카안    32

알테무르 칭상    85

암단    138

암도 나라    150

암사슴    38

압도라 세첸    105, 107, 118

야보가    69

야생 노새    64, 68

야생 황양    106

양띠 해    83, 84, 96, 99, 122, 149

양지꽃    45

양털    49

에르치스    64

에르케구드    134, 135, 145

에르킨 돌로간 쿠문 산달리토 [카안]    35

에부제이 바아토르    147

에세부리    147

에센    113, 118

에센 우룰룩 장군    142

에센 [타이시]    116, 118

에센 타이시    105, 110, 111, 113, 114, 
116~118, 123, 124

에센테이    136

에센 투겔 차간 아만    136

에셀레이 타이보    124

에시 카톤    133

엘둥게    142

엘리예 나가초    124, 125

엘리예[솔개]    113

엘벡 [니굴섹치] 카안    96

엘벡 니굴투 카안    97

엘벡 카안    97, 99, 150

엥게구드    122

엥구드    58

여우성[狐城]    88

여우의 꼬리    88

여진    95

여진인    94

열두 명의 나쁜 칸    51

열반    34, 51

영기    81

옅은 노란색 사슴    73

예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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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    71

예케 구시 카안    32

예케 니둔    36

예케 우텍    83

예케 카바르토    125

예케 카바르토 융켄    122

예케켄 아가    150

오가잠 보고롤    35

오노이 아가    102

오논 강    38, 39, 46, 47, 52, 81, 122, 
147

오다가치 사비    140

오다이 에메겐    124

오란 쳉쿠이    58, 59

오로고드    134, 144

오로 시구시    59

오르고드    125

오르다고카이    143, 145, 146, 148

오르다고카이 노얀    143

오르다고카이 옹(왕)    144, 146

오르도스    107, 120, 140, 142, 145, 
146

오르친    109, 122

오리    40, 64

오리양칸    140, 143, 144

오바산자    134

오색    52

오색 사이    57

오스칼 카안    96

오양고 바아토르    148

오오칸    105

오옴 소와스티 시드담    31

오이고드    86, 127, 136, 142

오이고드[위구르]    138, 140

오이라드    97, 99~101, 103~108, 110~ 

116, 118, 122~124, 129, 134, 
143, 145, 150

오이라드 고일린치 바아토르    100

오이라드 삼림민    124

오이풀    45

오진    45

오초고    43, 78

오치르바니    151

오치르 볼라드    134

오카가토 카안    86, 88, 89, 91~94

오톡    128

옥궁    66

옫치긴    42, 56, 123

올고인 케리게    123

올도    143

올라 강    59

올라나 에르구굴렉센 카안    31

올로가이 메르겐    114

올로스바이코    140

올로스 볼라드    134, 146

올로이 테무르 카안    99

올롬    143

올빼미    72, 73

올코노드    42, 43

올코이 강    59

올코이 메르겐    100

옴 마니 바드 메 훔. 크리    153

옹고로코이    140, 141

옹고르코쿠이    140

옹니고드    99, 120, 143

완리 황제[萬曆帝]    96

왕촌 카안    59, 60

욘동 잠츠    152

욘동 잠츠 달라이 람    152

용띠 해    85, 96,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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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로[永樂]    95

용로 카안[永樂帝]    94

용로 황제    95

우게데이    77~79

우게데이 바아토르    124

우게데이 카안    83

우게데이 타이보    124

우게치 카스카    99, 104

우겔레드    103

우겔렌 에케    42, 43, 56, 123

우겔룬 어머니    46

우겔룬 [에케]    51

우겔룬 에케    46, 47, 50

우구데이 카안    150

우구르게네 강    148

우구르겐    147

우구우테이 바아토르    148

우네겐 강    60

우네발라드    123

우네발라드 옹    115, 122, 129, 132, 
133

우누구치    139

우룰룩 노얀    72

우르메기르    121

우르멕투    83

우부이 코지기르    114

우익    140

우익 만호    142, 144

우제스쿨렝 게렐투 카안    31

우제스쿨렝투    32

우제스쿨렝투 난디    33

우젬친    142

우지예드    95, 119

우테구 콜란    83

울루 투리둑치    33

울제이    140

울제이투 고와    97

울제이투 카안    84

움막    38

웅쿠이 고개    78

원숭이띠 해    84~86, 109

유수이 카톤    71

융단    56

융로 황제    119

융시예부    107, 117~119, 127, 128, 
145

융전(絨氈)    110

융켄    125

은백색 말    141

은쟁반    113, 139

응창    96

이낙 차간    106

이르체말 카안    85

이르티시    64

이바고    86, 89

이바라이    140

이바라이 타이시    140, 142, 146

이브라이    143, 145

이브라이 타이시    144

이수케이    42~45

이수케이 바아토르    42, 44, 70, 123

이순 테무르 카안    85

이스말    136, 137

이스말리[이스마일] 타이시    127

이스말리 타이시    127

이스말 타이시    137

이시다그링 세렌구르    150

인도    31, 34, 90

일곱 언덕    42, 123

일라조 바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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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    109

일지겐 우룰룩 장군    142

입이 작은 큰 통    111

잉창부(應昌府)    93

ㅈ

자그라와르티    32

자녹산    145

자다고드    41

자딩 황제[嘉靖帝]    95

자삭토 카안    152

자삭투 투멘 카안    151

자야가토 카안    85

자작나무    123

자코야 카안    94

자코야 황제    94

자코이 코라가치    139

작은 물고기    45

작은 언덕    76

잔챙이    46

잘라만 투루    150

잘라이르    63

잘라카이 카톤    60

잠도 지룽 코톡토    151

장기나니 세첸 노미다이    69

장기 테무르    139

장기 테무르 아칼라코    138, 139

장성(長城)    88

장킨 타이보    98

재두루미    38, 40

잿빛 이리    47

잿빛 푸른 늑대    73

쟈야가토 카안    85

전륜성왕    52

절따말    59, 61

점박이말    50

점쟁이    143

정자    53

제비    59, 60

제스 쿠르두투    32

조돌롱 운두르    149

조류색 종마    81

조릭토 카안    96

조 석가모니 부처님    151

조소타이    122

조요    86

존자    31

종가바    153

종달새    46, 49

종마    74, 125, 149

종키바    152

주    96

주게    86, 87

주덱센    148

주레데이    41

주르치드[女直]    59, 86, 116, 117

주술    88

주 콩우(朱 洪武)    93

준마    76

중국[키타드]    135

중궁    60

지농    107, 108, 110, 127

지다 칠라곤    148

지달    127

지도자[형]    40

[지칸] 아가    131

지칸 아가    130

징데 황제[正德帝]    95

징타이 황제(景泰帝[正統帝])    95, 117~ 



206  역주 몽골 황금사 찾아보기  207

119

징통 황제[正統帝]    95

ㅊ

차가나 투멘 에세쿠이    99

차가장[진] 비기지    135

차가장 카톤    135

차간    106, 128

[차간] 게르    141

차간 게르    140, 141

차간 게르테이    134

차간 마고치라이    135

차간 이데게투 카안    33

차간 자가린    142

차카르    124, 137, 138, 146

차카르 만호    131

차키르    109

척후    73

척후병    117

청회색 말    73, 74

체첵투 호수    85

체키체    143, 145

체키체 바아토르    144

첵치르    43

쳅덴    108, 109, 120, 122, 147

초루스보이 테무르 칭상    122

초르고 강    43

초병    135

총카파    152, 153

추분 바아토르 밍가토    136

칠라곤    48, 49

칠레두    42

침바이    48, 49

칭    134

[칭기스] 카안    150

칭기스 카안    51, 52, 78, 91~93

칭장부    83

칭코아 황제[成化帝]    95

칭 타이지    59

ㅋ

카고치드    136, 137

카다보카    120~122

카다칸    49

카도 시리    59

카라 강    148

카라고나 산    108

카라고나 칸 산    82

카라 바다이    128

카라창    86, 87

카라촉    36

카라친    124, 145

카라카니    109

카라 투루    136

카락친 [타이보진]    115

카락친 타이보진    115, 148

카르고촉    112, 113

카르고촉 두구렝    97

카르고촉 타이지    106, 107, 111~113, 
123, 124

카볼 카안    41

카사르    43, 46, 47, 52, 55~59, 72, 
74, 75, 77, 87, 88, 123, 130, 149

카사르 군주    54~56

카사르 숙부    131, 132

카스카란다    122

카안    32, 92

카초고    43, 56



206  역주 몽골 황금사 찾아보기  207

카초곤    123

카초코    57

카치고    78

카치르[독수리] 데르비드    114

카치 쿨룩    41, 87

카타기    41

카타긴    41

카탄 테무르    105, 118

카톤    63, 74

카톤 구르벨진    82

카톤 부르투겔진    82

카톤의 강    76

칼리고친    140

칼차가이    108

칼카    144

캅치 쿨룩    41

캉카이 카안    73

캉카이 칸[산]    78

케레이드    143, 148

케룰렌    83, 135

케룰렌 [강]    108

케를룬 강    81

케리에    128

케식텐    129, 136

케이붕[開平府]    89, 91

케이붕 샹도    90

케테이    105

켄테이 칸 산    83

켈루렌    83

켐추구드    136

켐치구드    120

코니 캅타가이    136

코닝치 황제[弘治帝]    95

코도고도    112

코르모스타 텡리    70, 71

코르치    62, 68

코르친    57, 129, 143~148

코리 바야스코    136

코리찰 메르겐    35

코리 투메드    36

코릴다이 메르겐    36, 37

코빌간    59

코빌라이    79

[코빌라이] 세첸 카안    152

코빌라이 세첸 카안    93

코살라 왕    34

코쇼이 타보낭[駙馬]    141, 145

코오카이 타요    97, 98

코이드    103

코콜라이    148

코톡토    151

코톡토 데레수테이    127

코톡토 시구시    134

코톡토 카안    85

코톡토 칸 산    82

코툭토 시구시    125

콜라리    137

콜라바드    124

콜라카니    109

콜란    60

콜란 카라가    106

콜란 카톤    60, 64, 70, 72, 82

콜로고르    133

콜로손    112

콥치르 몰라타이    120

콩기라드    43, 45, 93, 124

콩기라드 카톤    94

콩두[콩우, 洪武]    94

콩두 황제    94, 96

콩 비기지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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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시 황제[洪熙帝]    95

콩심 보디숭    151

콩코탄    73

콩콜리    125, 126, 146

쿠데에 아랄    81, 83, 85

쿠리옌    147

쿠멜리    142

쿠벨렉    71

쿠세발라드    74

쿠주군 산달리토 카안    35

쿠축    108

쿠케 코타[歸化城]    94, 135

쿠쿠이 칸[산]    68

쿠쿨데이    148

쿠쿨데이 바아토르    148

쿨룩 보고르치    50

쿨룩 카안    83, 84, 150

쿵쿠이 자바칸    123

큰 사냥    73

키식텐    98

키야 자르보 시바곤 산달리토 카안    35

키요드    43, 50

키타드[중국, 明]    69, 139, 150, 151

키타드 국    68

ㅌ

타라친    108, 136

타르곤 카라    136

타르바간    50, 123, 133

타만찬    35

타본    143, 144

타본 오톡    144

타스    129

타요    97~99, 101

타이손 황제[泰昌帝]    96

타이송 카안    104, 106~109, 120, 122, 
147, 150, 152

타이시    107, 118

타이지    98

타이초고드    47~50, 56, 57, 69

타이코[太后]    98

타일라다르    146

타타갈진    143, 148

타타르    43, 44, 124, 136

탈비 타보낭    119

탈빅치 카안    32

탈빈 바릭치 카안    32

탐가(옥새)    152

탐가토    148

탐자드 첸바    151

탕고드    68, 69, 71, 74, 76, 82, 83, 
150

탕나가스    128, 129, 133

탕속 이데게투 카안    33

털북숭이 개    47

테구스 사인    33

테구스 우제스쿨렝투 카안    32

테드쿤 아사락치 코톡토 카안    31

테무르    107

테무르 뭉케    128

테무르 올코    76

테무르 카닥    128, 129

테무르켄    145

테무르 콩 타이지    97

테무르 쿠르두투 카안    32

테무르 타이시    142

테무진    43~49, 51, 123

테무진 코리-보카    43

텡기스 바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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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켈릭 강    36

토간    135, 136

토고간 카안    99

토고간 테무르 카안[元 順帝]    96, 151

토고치 시구시    136, 137

토곤    102

토곤 쿠메치    105

토곤 타이시    101~104, 116

토곤[타이시]    101

토그목    112, 113

토끼띠 해    99, 152

토르간 시라    49

토몰코 바아토르    87

토보코    142

토복 두치옌    142

토인    33

토키 바아토르    124

톡타가    86, 87

톡타가 칭상    87

톡타코    57

톡토바이코    142

톡통가 바아토르    59

톤비나이 세첸    41

톨로이    77~79

통    93

투루 볼라드    134, 146

투르겐 강    135, 136

투르메게이 성    76

투메드    122, 138, 139, 142, 144, 146

툴레게리    128

툴레게테이    143

툽신    138

특무 사신    126

티베트    31, 34, 35, 90, 150

틴치 황제[天啓帝]    96

ㅍ

팔각(八角) 백탑    89

팔백실(八白室)    82

펠트 문    130

편마    74

평민    41

푸른 영원한 하늘    80

푸른 종달새    76

풍석    105

ㅎ

하늘의 아들    69

하얀 송골매    43

하영지    89

혜성    75

호금    65~68, 82

호랑이띠 해    99, 128, 143

호성(虎城)    88

호피    60

혼수    60

화신    58

활시위 모양    143

황금 가문    32, 34, 92, 93, 152

황금 가문의 역사    153

황금 고삐    63

황금 보좌    90

황금 옥새    43

황금 인장    92

황금 허리띠    128

황금 화살    58

황소 뿔    143

황소 뿔 진형    144

회맹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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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매    39

흰색 게르    82

흰 토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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